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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 민족에게 있어 효는 ‘자녀의 도리’ 이기에 앞서 ‘인간의 도 

리’ 였으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넘어선 공동체 유지의 핵심 윤리 

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 서구화의 과정을 겪으며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윤리는 점차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되 

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부모 자식간의 패륜행위까지 늘어나 

고 있으며 , 이혼율 급증에 따른 가정따괴 현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돈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효 

사상을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들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지 

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를 열어가는 해법도 효 문화의 실천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효의 정신은 결코 선현들의 가르침 속에서만 존재하는 낡은 가치 

가 아니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소중 

한 자산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모습에 맞도록 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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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전승 · 발전시 켜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으로 적극 활용할 

펼요가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효 문화 콘댄츠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효 문화와 콘벤츠」를 발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현대 디지털 문명이 초래한 인간의 사고구조 · 사회관계 ‘ 

생활방식의 변화가 효 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모색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애니메이션, 영화, 현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 문화 

콘벤츠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본서가 출판되기 

까지 애써주신 김기덕 교수님을 비롯한 학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표합니다. 

2004년 12월 

경 기 도 지 사강二동L 二l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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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영원하다 

효의 존재론적 가치-

I . 머리말 

본 글은 이 책의 총론격으로 쓴 것으로, 효의 존재론적 가치를 밝힌 글 

이다. 효는 유교의 전유물도 아니며, 효는 누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시되는 것도 아니다. 효란 존재론적으로 진리 그 자체인 것이다. 따 

라서 효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영원하다는 점을 본 글에서는 밝히고자 

한다. 

효와 효문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효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효문화는 민족 및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에 

맞는 색채를 띠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적 측면이 작용하여 효의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추어 효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그 

러해야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효문화의 정립시도가 결코 효 자체를 부 

정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삶과 죽음의 주기에서 죽음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삶 

의 가치관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현재-미래의 삼세(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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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가 동체(同體), 즉 한 몸임을 잊어버리고 있다. 나무의 뿌리-줄기-열 

매가 하나의 동체(同體) 즉 한 몸임을 깨닫지 못한다. 현대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왜소화되어 있다 효가 중요하다 

는 것은 삶과 죽음이 동체이며 과거-현재-미래가 동체이며 뿌리 줄기 

열매가 동체라는 인식하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효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효를 구현하는 효문화를 바로 정 

립한다는 것은 나를,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효의 본질적 가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고 효를 구현하는 효문화를 시 

대에 맞추어 적절히 재창조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Il . 시류(時流)에 따른 판단은 때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세대에서는 예전의 고리타분한 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한다. 그러면서 흔히 ‘요즘 세상에서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의 인식으로는’ 등등의 표현, 한마디로 ‘시류(時流)’ 

를 들먹이며 세상은 변했다면서 효에 대한 기존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 

다고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당대(當代)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도 조금 세월이 흐르면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몇 가 

지 사례를 들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의 주장은 시류(時流)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나, 많은 경우 커다란 오판(誤判)을 집단적 

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점은 현대 한국인의 

효에 대한 판단 역시 얼마든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서론격으 

로제시해보고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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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산업과 반도체산업 

지금 우리의 최대 수출상품으로 주목받는 자동차산업과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한 때의 시류(時流)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다음의 

컬럼을인용한다. 

11년 전 뉴욕특파원으로 부임해 처음 당한 골칫거 리가 전임자한태 물 

려받았던 현대 쏘나타였다. 걸핏하면 시동이 꺼지는 차를 몰고 어찌 살 

벌한 맨해튼 취재를 다닌단 말인가. 애물단지를 팔아치우느라 고생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랬던 쏘나타가 지금 미국에서 도요타와 캠 

리, 혼다의 어코드 같은 일본의 명품 차들을 제치고 최고 인기 차로 올 

라섰다고 하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상품의 승리를 넘어 국가 자존심 

차원의 쾌거다. 

그런데 이런 현대자동차를 한때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없애려는 정책 

을 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1980년 정부 

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현 

대 대우 기아를 하나로 합쳐 GM한태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산업은 대만처럼 선진국 자동차의 조립생산이나 해야 한다는 정책 판단이 

었다- 정주영회장은 당시 상공부 장관한테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렸다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면 지동차 

수출은 끝”이라며 우겼다 호F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거저 먹는 줄 알고 덤 

였던 GM은 현대의 막무가내에 회를 내며 돌아가 버렸다. 이때 정부계획대 

로 됐다면 지금의 자동차산업은 없다. 

자동차산업만이 아니다 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 일류로 꿀어올 

린 반도체 산업도 아예 통째로 없었을 뻔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삼성 

이 반도체산업에 투자를 늘려 나가자 많은 사람이 곱게 보지 않았다. 더욱 

이 당시 분위기가과잉투자, 중복투자에 하도 혼이 났던 터라 리스크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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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경계심이 유난히 고조됐을 때였다. 정부는 물론이고 학자들조차 

“저러다간 삼성이 기존 사업체들마저 모조리 거덜내겠다”며 우려했다- 급 

기야 재무부가 나서서 삼성의 반도체사업에 대한 은행대출 중단조치를 취 

했다. 삼성으로선 날벼락이었다. 정부가 자금지원을 늘려주기는커녕 돈줄 

을 끊는 조치를 취했으니 말이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 그룹 계열회사들을 

총동원하여 올인 작전으로 정부의 목조르기를 극복해 나갔다. 지금처럼 내 

부거래 규제가심했다면그나마도불가능했을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이 없는 한국경제-- ‘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두 산업을 결정적인 순간에 없애겠다는 정책을 결 

정하고 실제로 추진했다.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죽기살기로 정부정 

책을 어겼기에 살아 남을 수 있었다 기업가 정신으로선 드라마 같은 성공사 

례였던 반면, 호F국정부의 산업정책사로 볼 땐 치욕의 기록이다. (이하 생략')° 

위의 일화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비록 정부가 추진 

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도 당시에는 그러했다. 흔히 남들 

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집단 오판 

(誤判)에 빠진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필 

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에 대한 관념이 그러하다고 생 

각해서 시류 판단의 잘못된 예로 위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2. 청계천 복개와복원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의 의의를 서울시에서는 다음 

과같이 설명하고있다. 

1) 중앙일보 12409호(2004년 12월) , 이장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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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은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정계천 

복원 사업은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 

다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지면 서울은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도시공간 

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서울이 21세기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문화유적이 

복원되면 서울은 600년 역사성이 회복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 

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며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휴식처 

이자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새로 

운 상권이 조성되며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 

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환경복원사업은 서울의 얼굴을 

바꾸고 서울시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위와 비슷한 것이지만, 이어서 이러한 청계천 복원의 펼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청계천 주변 지역의 문화자원을 회복 조성하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제고 (2)노후된 구조물의 철거로 시민 

안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3)도시생태계를 복원하여 환경도시 서울 

로 전환 (4)청계천 주변지역은 대부분 노후지역으로 경쟁력이 쇠퇴하 

여 고부가가치 산업지구로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5)청계천 복원 

을 통한 강북지역 경제활성화로 강남북 균형발전” 

청계천의 변천사 및 복개과정을 간략히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 

청계천의 명칭은 ‘개천(開”[)’이었다. 조선 왕조의 한양정도(漢陽定都) 

당시 이 개천은 자연하천 그대로여서 홍수가 나면 민가(民家)가 침수되 

는 물난리를 일으켰고, 명시에는 오수가 괴어 매우 불결하였는데, 제3 

대 왕 태종이 개거공사(開떻I事)를 벌여 처음으로 치수 사업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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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후 영조 때에는 준설 양안석축(兩뿜石찢) 유로변경 등 본격적 

인 개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공사로서 내의 흐름이 비로소 직선화하 

였다 순조 · 고종 때에도 준설 공사는 계속되었는데 이 개천에 놓인 다 

리는 수표교(水標橋), 오간수교(五問水橋) , 광교(廣橋), 영미교(永尾橋), 

관수교(觀水橋) 등 모두 24개가 있었다. 

그러다가 국권피탈 후 일제강점기 초(이때에 청계천으로 이름이 바뀌 

었다)에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띤 대대적인 준설공사가 행하여졌 

다 8. 15광복 후에도 청계천의 유지관리에 힘써 왔고 1958년 6월부터 

복개공사에 착수, 60년 4월에 1단계로 광교∼주교(빼橋) 1∼4가 간을 

완공하여 너비 50m의 간선도로를 만들었다. 답십리동(짧十뿔洞) 신답 

초등학교 앞까지 복개된 그 위에는 고가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로부터 40여년 만인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9월까지 청계천 

도로위의 삼일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된 정계천 포장도로를 걷어내서 

예전의 청계천으로 복원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다. 

펼자가 청계천의 복개 및 복원의 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역시 시류(f랴 

i빠에 따른 판단이 얼마든지 단세포적이고 오판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려는 것이다. 편리성과 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청계천이 복개되었지 

만, 40여년 만에 겨우 한 세대 조금 더 되자 우리의 판단은 바뀌었다. 

힘들게 복개하고서 다시 힘들게 복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 

계천 도로와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큰일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2003년 실시된 여론조사는 철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지금은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또 저 사 

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시류를 항상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여 판단해서 

는 안된다. 시대흐름이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펼자는 

효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이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역시 위와 같은 일화 

를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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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과화장정책 

비록 아직은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시류가 잘못되어 있는 대표 

적인 예의 하나가 지금의 화장(火흙) 찬성과 매장(멜藝) 반대의 이분법 

적(二分法的) 여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자. 어느 사회유명인사가 죽은 뒤에 화장을 

하겠다고 미리 선언하면 사진과 함께 신문에 크게 보도된다. 심지어 여 

자고등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화장을 집단 결의했다는 기사도 니-왔 

다 그 기사제목이 [속깊은 여고생들 “우리 화장할래요”]라고 되어 있 

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꽃다운 여고생 225명이 매장이 아닌 화장을 지지하고 나서 잔잔한 감 

동을 주고 있다. 한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화장 서약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죽음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의 화장 지지서명은 장묘문화 

개선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성모여고 고정은양(16 . 1학년) 등 225명은 11월 15일(2002년) 화 

장문화를 지지하는 글과 지지 서명을 담은 편지를 환경운동연합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여의도 띤적의 1. 2배가 매년 묘지로 바뀌고 있고‘ 지난 

수해 때는 5000여 기의 묘지가 유실되어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며 “조상묘를 찾는 횟수가 1년에 한두 번뿐인 상황에서 변화된 

세상을 맞는 새로운 장례문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풍수지 

리의 해석처럼 좋은 묘자리가 부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땅은 무대 

일 뿐 모든 것은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화장문화 지지서명은 이 학교의 ‘사회참여학습’ 도중에 시 

작됐다 담당 사회교사 최성은씨(36)는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파악하고 대안을 찾게 하는 사회교육 중에 몇몇 학생이 자발적으로 장 

묘문화 개선운동에 동참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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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장의 선택은 속갚은 행동인 반면 만약 누가 매장하겠다고 하 

면 그것은 은연중에 전근대적이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치부되는 

세상이다. 국민들의 의식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 1980년 

대까지 10%대에 머무르던 화장율이 20〔)1년말 조사로는 64.9%로 나타 

난 울산을 선두로 하여, 부산 62.2%, 서울 53.6%, 인천 50.1%, 경기 

45.9% 등이고 전남은 16.1% 제주는 15%로 가장 낮았다. 이제 화장도 

장례방법으로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의식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미 매장보다 화장이 더 선호되고 있다고 표현하 

는 것이 보다 정확할런지도 모른다. 

r죽음의 역사」의 저자 필립 아리에스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것과 관 

련된 사회적 행위들은 아주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양상 

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천 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장례방식에 있어 엄청난 변 

회를 가져왔다. 그 이유로 흔히 유교사상의 퇴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 

라 조상의식이 희박해지고 후손들의 묘지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화장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급박하 

게 진행된 화장률 급상승을 견인해 낸 것은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라 

는 표어처럼, 묘지강산이 되어 버린 국토를 금수강산으로 되살리기 위해 

서는 전통적인 매장관습으로부터 탈피해서 화장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 

진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중심 

에 1998년에 창립된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있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에 통조하여 열심히 계몽운 

동을 전개해 주었다. 그들의 활동은 무엇보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 

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케치프레이즈로 대표된다 

화장장려운동은 화장률과 매장률의 상대적 비교 측면에서 보면 대단 

히 성공하였다. 이제 화장의 비율이 매장의 비율을 확실히 넘어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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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화장률의 증 

가가 우리 사회에 준 긍정적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아울러 부정적 측면 또한 더 이상 화장장려캠페 

인에 가리어져 그대로 방치할수 없는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사회학자 천선영이 지적했듯이 사실 그동안 장례문화협의회와 그에 

동조한 언론기관의 계몽활동은 대단히 폭력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기본 

구도는 매장은 ‘악(惡)’ 이요 화장은 ‘선(善)’ 이라는 관점에 서 있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매장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장례방식이 

며, 화장은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강제적 계몽성’ 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에 따라 화장률은 급증했으며 , 화장 위주의 법 

령도 제정되었고, 장례와 관련된 대학교의 학과도 대거 신설되었다. 특히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납골 및 석재관련업체는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이들에게 화장장려운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없다. 이러한 

벅이감을 참지 못하고 종교계도 적극 뛰어들고 있다 처음 화장장려운동 

을 전개하고자 한 분들의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으나, 작금의 상황은 그 

야말로 죽쑤어 개좋은 일 시킨 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우리 사회에서 화장(火罪)이 늘어나는 추세는 불가피한 것이며, 좁은 국 

토 면적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 

각은 없다. 그러나 펼자가 강조하는 것은 매장은 악이요 화장은 선이라는 이 

분법이 횡행하면서, 과연 매장과 화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은 완 

전히 사라지고 흡사 ‘시체처리논쟁’ 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3)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조건적인 화장위주의 정책은 마치 청계천 복원처럼 한 세 

대가 되지 않아 시대의 오판으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2) 김기덕, 「화장은 핑이고 배정은 惡인가」 r신동아」 2004 년 3월호 

3) 이 점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며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기 

픽, 「앞의 글」; 김기덕, 「한국의 매장문화와 화장문화」 r역사민속학」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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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자는 이 장에서 3개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다시 한 번 밝히거니와 필자 

가 강조하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류(時i빠’ 를 강조하며 ‘이제 대부분 

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을 논거로, 효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m. ‘효’으| 가치와 ‘효문화’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효와 관련된 비판은 많이 있다 2004년 6월 10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효 문화 콘텐츠의 구축과 개발’ 이라는 심포지웅에서도 토론자들은 발표자들 

의 논지에 부정적 의견을 많이 제출하였다. 특히 그 중 경기대 김기봉 교수와 

서강대 공임순 교수의 비판문이 주목된다. 두 사람은 문화사적 측면이나 사극 

의 역사의식을 분석하는 글에서, 그동안 날카로운 시각을 많이 제시한 바 있 

다. 논의를 풀어가기 위해 그들의 비판문의 요지를 먼저 소개해 둔다. 

1. 공임순의 토론 요지4 ) 

효가 인류보편이라는 점은 일견 맞지만 효가 우리만의 특수성을 띄고 

있다는 점은 상세한 고찰을 요한다 효의 보펀성이 주위의 외적 환경과 

교섭하연서 그 합의를 달리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효가 비단 한국사회에서 특수한 함의를 갖는다고 말할 때, 

4) 조관연의 발표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효의 사회 ’ 문화적 합의」에 대한 토론이었다. 토 

론자의 윤문을 거치지 않고 당시 토론문의 일부를 인용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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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수성의 맥락은 중국과 조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시기를 

제외하고 논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해방 이후 효는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 

도 사실이지만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어떤 특정한 기제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결락하고 효를 현대적 시점 

에서 논한다는 것은 토론자가 보기에 다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자면 “기독교를 서양종교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결코 서양종교가 아니오 차라리 동양종교이다. 성서를 

읽어보라. 자녀더러 부모에게 효경하라고 가르치는 것, 장례를 후하게 

한 것, 선조의 분묘를 존중히 여기는 것, 조상의 유속과 교훈을 기억한 

것, 연소한 자가 長上에게 머리를 땅에 대기까지 절한 것, 남존여비의 

사상이나 종교의 의식 등 모든 것이 서양적인 것이 아니라 동양적인 것 

이었다”고 1941년에 적고 있다. 이때는 소위 태명양전쟁(대동아전쟁)이 

가시화되면서 영 미로 대표되는 서양과 동양의 날카로운 대비선이 그 

어지던 때였다.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가 아닌 동양의 종교로 호명될 수 

있었던 것은 효와 충이 있었기 때문이다 멸사봉공 · 충효겸전을 통해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한 대가족주의의 이상은 충과 효를 동양의 정신 

으로특화시키게 된다 

이 충효의 대가족주의는 해방후와 박정희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 

화된다 현재도 이런 집단심성은 여전히 지배적인데, 가령 아직도 한 여 

성정치가를 정치인이 아닌 불쌍한 ‘우리’딸로 심성화하는 것이 그러하 

다. 이때 정치의 영역은 없어진다. 다만 눈물과 연민의 드라마가 정치를 

잠식한다. 

이것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전환시킨 예가 〈효자동 이발사〉이다. 가 

족과 국가간의 어긋남을 통해 당시의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있는 이 영 

화는 그러나 이 어긋남을 끝까지 밀고 가는 동력을 상실한다. 아들에 대 

한 아버지의 자애는 아들의 아벼지에 대한 애듯함으로 기이하게 굴절되 

고 마는 것이다. 공공의 정신으로 아들을 신고한 아버지는 결국 공공의 

폭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지만 의자를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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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아버지에 대한 회한의 정을 진하게 토로한다. 박정희에 대한 묘 

한 향수를 자극하는 이 영화는 충효가 뒤섞인 한국 가족주의의 집단심 

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김기봉의 토론 요지5) 

발표자는 논문의 서두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오늘날 효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세속화 · 다원화의 물결 

속에서 중심을 잃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의 중심을 이루어야 할 가족의 

중요성과 함께, 가족을 지탱할 중심적 가치로서의 효문화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지탱할 중심적 가치로서 효문 

화가 여전히 유효할까? 세속화되고 다원화한 사회의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아주기 위해 가족의 중요성과 함께 가족을 지탱할 중심적 가치로서 

효문화가 다시 요청되고 있다는 발표자의 관찰에 토론자는 동의하지 않 

는다. 나는 믿을 것은 핏줄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 

런 사람들이 사회를 통합하는 중심점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족벌경영이 어디서 나오며 아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는 

물론 수령의 지위까지 상속하는 정치문회를 우리는 타파해야 한다. 그 

리고 가족을 지탱할 중심적 가치로서 효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토론자는 회의한다 효와 충은 기본적으로 상하질 

서이며, 이는 민주적인 근대사회의 구성원리로 작동할 수 없다. 누가 충 

효를 강조했는가? 독재자 박정희가 아닌가? 

5) 신광철의 발표 「효문화 영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었다- 역시 토론자의 윤문 

을 거치지 않고 당시 토론문의 일부를 인용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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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본적으로 전통은 발견이거나 계숭이라기보다는 발명이라고 생 

각한다. 조선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성리학적 질서로서 충효의 이데올 

로기가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유교 이데올로기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나는 경계한다 나의 부모세대는 자식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희생했으 

며‘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인륜의 도덕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지 않으며, 자식 또 

한 더 이상 부모를 모시고자 하지 않는다. 이 시대 최대의 사회적 갈등 

요인은 더 이상 계급이 아니라 세대이다. 나는 효문화의 콘벤츠화가 이 

러한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 시대의 우리가 더 이상 좋은 부모 효자 효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 

리의 심성이 옛날보다 더 타락해서가 아니다. 문화와 사회 경제적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십대들은 더 이상 부모세대와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효라는 방식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체계로는 더 이상 이 시 

대의 갈퉁이 치유될 수 없다. 우리는 자식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국가 또 

는 스스로의 저축을 통해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결론적으로 토론자는 두 가지 근거를 갖고 “효문화의 콘벤츠화”에 대 

해 회의한다- 첫째는 지금 우리는 유교가 더 이상 현세적 종교로 작동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신 

이 죽은 조상이다. 유교에서 살아서의 효는 계율이며, 죽어서의 효는 

종교적 개념이었다. 그리고 임권택 감독 영화의 대사처럼 장례식은 그 

규율과 종교가 만나는 접점이다. 그런데 오늘날 병원의 장례식장에 가 

보라, 그런곳인가? 

막스 베버의 말대로,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세계관을 가진 서구 기독 

교문화에서 세속화는 탈 전통화를 통한 삶의 방식의 합리화로 나타났지 

만, 현세종교인 유교에서 세속화의 의미는 애매하다. 한국사회가 근대 

화되면 될수록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교회당 십자가의 수는 

늘어만 가며, 설날과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성지처럼 순례하는 전통 

은반복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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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나는 전통화를 역설하는 사람들에게서 때때로 독재자 또는 기 

득권자의 환영을 본다‘ 그들에게 나는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전통화인 

가? 사람들은 죽은 부모를 위해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영 

화를 만들어내고 보험 들기 위한 장소로서 명당을 구한다 나는 전통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만 

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모든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라는 점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효를 인간의 영원한 덕목이라고 이상화하는 사람에게 효 

란 자연이 아니라 문화이며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유 

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효라는 하나의 코드로 정형화시키고자 

했다. 그런 전통사회는 지나갔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사 

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인간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라 

는 일방적 관계로 신세대들을 더 이상 규율화할 수 없는 탈 유교사회에 

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통과 관계맺음이 어떻게 다시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는지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 참고로 영어에서 효라는 단어는 

없다 단지 자식으로서의 공경심을 의미하는 filial piety라는 단어가 있 

을뿐이다‘ 

좀 길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인용해 두었다. 공임순은 우리 시대 

‘집단심성’ 에 주목한다. 그리고 집단심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어 

떤 측면에서 효가 이 시대에 계승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김기봉은 효 

는 본질(자연)이 아니 라 문화라는 점을 강조한 뒤 탈 유교화된 오늘날 과 

연 이 시대에 맞는 효란 무엇이며 그것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성잘한 뒤 효의 콘텐츠화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지적은 대단히 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펼자가 생각하 

기에 기본적으로 ‘효’ 와 ‘효문화’ 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 

한다. 공임순은 항상 우리 시대 ‘집단심성’ 에 관심이 있다. 이 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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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다만 인류보펀적인 효의 본질적 가 

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집단심성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보다 유연한 해 

석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기봉은 효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였다 김기봉은 항상 

문제를 선명하게 지적하기 위해 분명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발언하는 연 

구자이다. 그런데 펼자의 생각으로는 앞 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류(時 

流)가 전제로 작용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로 

는 효는 유교적 가치관만이 아니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지 

금의 전 시대가 조선왕조였고, 조선왕조의 이데올로기가 유교였으며, 

유교에서는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흔히 효는 유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서 효 

와 효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대목을 다시 강 

조하면다음과같다. 

“나는 효를 인간의 영원한 덕목이라고 이상화하는 사람에게 효란 자 

연이 아니라 문화이며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유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효라는 하나의 코드로 정형화시키고자 했 

다. 그런 전통사회는 지나갔다” 

그러나 효와 효문화는 다른 것이다. 효문화란 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효의 가치가 본질적이며 위대한 것이라면, 비록 그 효를 구현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효의 가치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문화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효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확실히 이해할 펼요가 있다. 이제 장을 바꾸어 효의 본질 

적 가치를 밝혀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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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삶의 문화’ 와 ‘죽음의 문화’ 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본 글의 주안점은 이제 ‘효’ 의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에 대하여 언급 

해 보도록 하겠다. 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삶의 한 

주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펼자는 최근 삶과 죽음에 관한 몇 권의 주목할만한 책을 접했다 아리 

에스와 김열규의 책이 그것이다. 6) 특히 한국인 김열규는 ‘죽음을 잊으면 

삶이 덩달아서 잊혀진다는 점’ ‘지금까지 죽음에 관한 본격적인 책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삶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점’ , 따라서 ‘삶을 다그치듯 죽음을 잊지 말자’ 고 얘기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코 원론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어떠 

한 인류의 위대한 문화도 ‘죽음’ 을 배제한 문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김열규의 주장은 현대인의 ‘죽음’ 의 망각을 일깨우고 있다 죽음을 망 

각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삶도 결코 풍요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주지하 

듯이 장례문화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죽음의 문 

화이다. 그에 반해 살아 있는 자의 생활문화는 삶의 문화이다. 무엇보 

다 죽음의 문화는 삶의 문화와 대칭되면서 서로를 이어주고 근거가 되 

어 주는 소중한 문화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틀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삶의 문화(생활문화)가 건강하려면 죽음의 문화(장례문화 ; 죽은 

자에 대한 문화)가 건강해야 한다. 생활문화는 삶의 문화이며 장례문화 

는 죽음의 문화이다.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는 서로 펠 수 없고 소훌 

6) 아리에스, r죽음의 역사」 , 동문선(1998) 

김열규, r메멘트 모리 , 죽음을 기억하라」, 궁리(2001) 

김열규 김석수 ‘ 박선경 허용호 공저, 「한국인의 죽음과 삶」 , 철학과현실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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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할 수 없는 균형과 조화의 질서원리이다. 이것이 자연을 보는 중요 

한관점이다. 

지금의 세태는 삶의 문화에만 치중되어 있고 죽음의 문화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다. 우리는 삶의 문화를 중요시하는 만큼 죽음의 문화도 그 

만큼 철저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죽음을 보는 지 

혜 너그러움 인식 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죽음이 삶의 

단순한 반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음 · 양(陰陽)의 틀처럼 공존 · 균 

형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펼요하다.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는 안된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사이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모 

든 생명틀은 집합(集合; 삶)과 환원(還元’ 죽음)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죽음의 과정은 이산(離散) · 괴멸(壞滅)되어 제자리로 환원(還元)되면, 

다시 생명과정인 집합(塵合)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生 

命體)가 그러하며, 실로 모든 물질존재가 그러한 주기를 갖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된다. 71 

이처럼 우리는 생명체의 주기를 집합(集合) 과정 즉 삶의 과정만이 아 

니라 이산(離散) · 환원(遺元) 과정 즉 죽음의 과정까지를 포함하여 생각 

해야 한다, 과연 하루의 일과에서 해가 져서 어둠이 왔다고 하루가 끝났 

다고 할 수 있을까? 계절이 변하여 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진다고 한 해 

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씨앗을 보고서 생명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까? 한 인간이 숨이 끊어졌다고 그 생명체는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생명체의 한 마디 (term)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집합(삶)과정만이 아니라 환원(죽음)과정까지를 하나의 마디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이 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黃英雄, r風水原理諸論」, 핏 

國秘‘f평(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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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뿔合)과정 ; 삶 · 낮 · 봄여름 · 陽 · 物質 · 體(육신) 

환원(避元)과정 ; 죽음 · 밤 · 가을겨울 · 陰 · 反物質 · 觸(시신;뼈) 

이처럼 존재사이클은 크게 집합커브와 환원커브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집합커브를 생명의 집합현상 즉 ‘생명’ 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환원커브 

를 생명의 환원현상 즉 ‘죽음’ 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측면 

은 생명체의 다른 모습으로 결국 한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죽음이 생명(삶)의 근원이다. 죽음 

은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요 근원이다. 어둠(밤)을 지나야 밝음(낮)이 올 

것이 아닌가? 겨울이 가야 봄이 올 것이 아닌가? 이산(離散) · 환원(還元) 

과정을 거쳐야 다시 집합(集合)과정이 시작될 것이 아닌가? 이 점을 명확 

히 인식해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선다 결국 죽음과 생명은 함께 균 

형관계 속에 있다는 자연생명관, 우주적 생명관의 정립이 펼요하다. 8) 

따라서 생(生)을 위한 지혜와 노력 또한 먼저 사(死)의 근원과 과정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은 비단 장례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학적 · 문화적 ·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아도 죽음 

은 꼭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나’ 와 ‘너’ 가 동체(同體)라는 것만 

큼이나 당연한 것이다. ‘삶’ 과 ‘죽음’ 은 동체(同體), 즉 한 몸인 것이다. 9) 

8) 김기 덕, 앞의 「한국의 매장문화와 화장문화」 참조 

9) 오늘날 환경운동이 주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환경운동 또한 삶과 죽음이 하나 

라는 인식이 서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다 한면 죽음과 관련하여 흔 

히 내세 천당이나 극락 · 윤회 둥으로 표현되는 종교적 해석이 있다 그러나 종교적 해 

석이나 표현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물질계(존재계)의 논리가 먼저 있는 것이 

고, 그것을 종교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 글에서 서술한 삶과 죽음 

에 대한 이해는 종교적 해석 이전에 물질계의 존재논리를 제시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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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효의 존재론적 가치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앞 장에서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를 동체(同體)로 파악하는 자연생 

명관을 가질 펼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점을 효의 본질을 언급 

하기 위하여 좀 더 확대해서 다시 설명한다면 과거-현재-미래의 삼세 

(三世)를 동체(同體)로 인식하는 자연생명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효 

는 과거-현재-미래 삼세관(三世觀)에 바탕을 둔 과현미(過現未) 동체 

(同體) 대자사상(大짚思想)이다. 대자(大짚)란 스스로를 어여삐 생각하 

는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되돌려보고 아끼는 마음이다. 그리 

고 그 마음을 넓혀서 나의 모든 과거생(過去生)이 전부 나의 뿌리이며 

현재생(現在生)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나의 몸이며, 미래의 모든 생(生) 

은 전부 다 나의 열매이다라는 사상으로 승화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과 · 현 · 미 동체(同體) 대자(大鉉)사상으로 이해될 때 , 대승적(大乘的) 

효의 관념이 되며 참 효의 존재론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는 절대적인 것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물론 효를 구현하 

는 효문화는 왜곡될 수 있다. 한 때 효는 빈곤, 전쟁, 이데올로기, 환경 등 

으로 망각될 수 있고 소홀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효는 진리이며, 다다익 

선(쫓多益善)이요,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며 , 해도 해도 물리 

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자신을 아끼는 것이고 내 자식을 아 

끼는 것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뿌리가 튼튼해져야 내 몸(줄기)이 튼 

튼해진다는 원리와 같다. 

우리는 현재 인간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인간의 가치를 보는 안목이 짧 

기 때문에, 어버이 세대와 나의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를 단절시키는 것 

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내 자식 세대는 단절시키지 않는다. 혹 자식세 

대와 의사가 불편할 때는 다소 소홀히 할 수 있겠지만, 상향식 자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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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향식 자식사랑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하향식 사랑방식이 상향 

식 사랑방식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상향식 사랑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하향식 사랑방식을 절대 완성시키지 못한다. 자손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원만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 

이 결함이 있는 원만하지 않은 사랑은 하향식 사랑에도 원만하지 않는 

틀을 만들어준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틀은 상(부모) - 하(자 

식)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좌우(左右) 역시 갖추어져야 한 

다. 좌우란 내가 아닌 타인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어야 원만하며 올바 

른 사랑의 틀이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과현미(過現未)를 뿌리-줄기-열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 뿌리-줄기-열매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나의 한 몸뚱이이다. 우리 

인간의 과현미를 나무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나무를 볼 줄 아는 지 

혜가 있어야 인간문화가 발전하며 인간의 대승적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다. 인간의 근본을 나무의 뿌리-줄기-열매처럼 볼 줄 모를 때 인간의 삶의 

문화는 절름발이 문화, 결함이 있는 문화가 된다. 따라서 원만한 문회는 

과-현-미 삼세를 일체로 보는 대승적 효의 가치 속에서만 비로소 올바른 

틀이 형성된다. 이것이 효의 존재론적 가치인 것이다. 

효문화 

부모-나-자식을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 뿌리 줄기 열매의 

나무 구조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뿌리의 존재의미는 줄기를 사랑하 

는 것이고 줄기의 존재이유는 열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존재의미를 잃 

어버리면 안된다.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존재의 가는 길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하는 것만 갖고는 안된다. 효는 행해야 완성 

된다. 행하지 않으면 뿌리가 줄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며, 줄기가 

열매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행함의 방식에서 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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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민족의 효문화가 나온다. 그 방식이 국가 혹은 시대에 따라 다름으로 

써 효문화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효는 근본이 사랑이다. 효가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요 자애라는 듯이 

다. 그리고 자존이기도 하다 내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른다. 자기 부모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만약 자기 자식을 끔직하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기형적 사랑이다. 예 

컨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이를 독점하든가 소유물로 생각하며, 혹은 자 

신에 대한 결점을 아이를 통해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만하게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다. 사랑은 항상 원만성이다. 원 

만성이 이룩될 때 모든존재가치가생긴다, 원만성취가아닌 어떠한효나사 

랑도 완전한 것이 아니며 결함이 있는 것이다. 즉 편협되거나 편중적인 것이 

다. 효문화라는 것도 과현미 동체사상, 뿌리-줄기-열매 동체사상에 바탕을 

둔 ‘효’ 의 존재론적 가치를 전제할 때 원만한 사랑이 이룩되는 것이다. 

제사 

효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조상제사가있다. 이러한제사또한기본정신 

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삼세(三世) 동체관(同體觀j에서 나온 것이다. 

영혼도 뿌리 영혼, 줄기 영혼, 열매 영혼이 전부 한 영흔 속에 있다. 그 한 

영혼을 그대로 맑고 청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그리고 내 자 

손의 영혼을 맑고 청정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제사란 삼서 동체관 

에 바탕을 두고 영혼을 맑게 하는 의식이요 절차며 습관인 것이다. 

유교와효 

실제 효문화는 유교에서 강조되었다. 제사는 유교의례의 대표적인 것 

이다. 그러나 효문화는 결코 유교관에 포괄되는 것만은 아니다. 효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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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이 아니며, 효는 인간의 근본관으로서 존재론이다. 효를 강조하는 

것은 물질세계가 그렇기 때문이며,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지, 결 

코 훌륭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영혼을 기리고 받들며 공경하고 그 뭇을 이어받고 하는 것은 유교만이 아니 

라 생명의식체가 지녀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다만 유교식(偶敎式)이니 하는 

방식이 디를 뿐이지 근본 뭇은 인간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돗인 것이다 

풍수 

풍수의 근본원리도 내 뿌리를 찾고 줄기를 찾고 열매를 찾고자 하는 

것이 기본정신인 것이다. 즉 과현미 동체로 보는 것이며, 부모-나-자식 

을 동체로 보는 것이다. 단 풍수 이론에서는 그 매개를 조싱시신의 상태 

가 만들어내는 동기감웅(同氣感應)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풍수에서는 동기 

감응의 틀이 형성되려면 주변의 국(局)과 동조(同調)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사신사(四패Jlij.')의 지형조건을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신사와 같 

은 주변 국(局)의 동조 속에서 좋은 열매가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되었을 때, 그 줄기와 열매인 내 가정의 올바른 행복 

도 유지될 수 있다는 기본인식에서 나온 것이 무덤풍수의 본질인 것이다. 

역사 

역사란 뿌리를 살피는 철학이다. 뿌리를 알자는 것이다. 뿌리의 생존 

형태를 살피고 뿌리에서 특성을 살며 우리가 이어받고 계승 ·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역사이다. 따라서 효를 생각하자는 것과 역사를 기억 

하자는 것은 사실상 그 본질이 같은 것이다. 

가정 

내 가정이 원만하고 평안해야 가정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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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펑안할 때 또한 그 사회가 몸 담고 있는 국가가 명안하다. 그 국 

가가 평안할 때 그 국가가 몸담고 있는 세계가 평안하다. 그래야 그 세 

계가 몸담고 있는 인류가 펑안해 질 수 있다. 가정은 열매이며 사회는 

줄기이며 국가는 뿌리이다. 이러한 사회관 국가관을 가질 때에 참다운 

가정의 평화가 온다. 따라서 온전한 가정의 평화는 효문화에서 시작해 

야 한다 효문화가 무너지면 사회문화 틀이 무너진다. 사회문화 틀이 무 

너지면 국가문화의 틀이 무너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효문화에 대한 시각은 아마 다음의 틀 

이 가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가 한다. 

효 불효 

-불효 -효 

앞의 기호사각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론을 구성하고 있는 효의 의 

미 구성모댈이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효와 불효를 대립시키며 가족의 

윤리와 가치를 정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효 

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효와 불효의 적극적, 긍정적 

대립보다는 ‘-불효’ 와 ‘-효’ 의 소극적, 부정적 대립이 사회가치를 지배하 

고 있다 그래서 효행을 부정하고 불효를 전제하는 ‘-효’ 의 상태나 불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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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효를 전제하는 ‘-불효’ 라는 매개의 상태들이 사회적 가치로 용인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식들이 적극적 의미의 공경 

의 상태를 부정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경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불효를 전제하는 ‘-효’ 의 상태이므로 비난받아야 하지 

만 우리 사회의 만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효만을 면하려고 인 

간적인 공경심 보다는 의무적인 행위만을 수행하는 ‘-불효’ 가 효로 받 

아들여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효에 대한 가치가 효를 부정하는 ‘-효’ 

의 상태를 비난할 수 없고 불효를 부정했지만 효로 이행하지 않은 ‘-불 

효’ 의 상태를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기호사각형 

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_1이 

그러나 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위의 도식은 효에 대한 현 

재의 시류(時i빠를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과현미 

삼세 동체관에 입각하여 효의 존재론적 가치를 깨닫고 보다 적극적인 

효의 본질이 반영되는 효문화의 방식을 개발할 멸요가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점을 생각해보자 

VI. 효문화 콘텐츠의 구축과 개발 

지금까지 효의 존재론적 가치를 언급해 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효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올바로 구축되고 개발됨으로써 효를 주제로 한 

것이 문화산업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효란 누차 

10) 송치만, 「기호학과 인문학」 r인문학과 문화콘댄츠」, 한신대 인문학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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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듯이 우리 존재의 근본이므로 효의 본질을 반영하는 효문화의 

다양한 콘벤츠를 개발하는 과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1. 효문화 관련 콘댄츠의 구축과 개발 심포지움 소개 

먼저 여기에서는 본 책에 실린 글들을 발표하였던 심포지움에서 제기 

되었던 토론자들의 요지를 소개함으로써 효문화 관련 콘댄츠의 구축 및 

개발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1주제 ‘효의 사회문화적 함의(조관연)’ 에 대한 토론에서 공임순(서강대 

국문과)은 효에 대한 일반론 보다는 효가 우리 사회 문화에서 어떤 ‘집단 

심성’ 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 ‘경기도 효문화 원형의 디지털콘댄츠 개발(김영애)’ 에 대한 

토론에서 정규훈(총신대 교수)은 효를 주제로 한 콘댄츠의 개발은 대단 

히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궁중문 

화와 서민문화, 전통시대와 현대사회의 논리적 상이성 등을 적극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조 화성행차 시 “화성주민에게 쌀주기/낙남헌에 

서 양로연/방화수류정 시찰/활쏘기와 불꽃놀이” 등의 백성들을 위한 이 

벤트가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왕실문화의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 

가 하는 점을 질문하였다. 인륜의 보편성은 있지만 봉건사회의 질서에 

근거한 효행사례를 어떻게 현대에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보펀적 인 

륜의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심지어 

이혼하더라도 양육권을 피하려는 소송이 제기되는 현실, 즉 희생적이지 

못한 부모가 자식에게 감동적인 실천사례를 만드는 것은 지난(至難)한 

일이다. 과거의 사례가 강 건너 불보기처럼 타인의 일로 그친다면 문화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일부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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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으나 워닥 장문이어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을 다 

시 첨가해둔다‘ 

제3주제 ‘효 문화 관련 영화의 분석과 전망(신광철)’ 에 대한 토론에서 

김기봉(경기대 사학과 교수)은 효라는 것을 어떻게 콘벤츠하는가 하는 

문제 이전에 그것을 콘벤츠로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일 

부 토론문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으나 워닥 장문이어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첨가해 둔다. 

효가 하나의 문화라면 시대에 따라 그것은 변화하며, 영화는 그러한 

효문화를 반영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효문화를 표상하는 기표이다. 효 

문화 영화가 집중적으로 제작된 시기는 1960년대이다. 60년대는 이른 

바 ‘조국 근대화’ 가 인위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통의 해체 

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통척 가치의 재발견이 

라는 취지에서 효문화와 관련된 영화가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영화들의 어떤 장면과 플롯 구성이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통적 가치의 재발견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치밀하고 심충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 

1970년대는 효문화 관련 영화가 역사, 시대, 활극, 괴기, 희극, 계몽 

등 다양한 장르적 실험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러한 다양한 장르적 실험을 시도했던 사회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영 

화는 현실의 반영이며 ‘꿈의 공장’ 이다. 발표자는 이 시기 작품 중 〈효 

녀 심청〉을 주목했다 그렇다면 과연 신상옥 감독이 어떤 재해석을 했 

으며 어떤 새로운 영화기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한다 만 

약 신상옥 감독이 심청을 재해석했다면 그런 재해석을 시도한 당시의 

독특한 사회 · 문화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영화란 사회의 반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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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작자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를 향해 자기 발언을 한다. 

신교수가 맺음말에서 썼듯이 대중은 메시지를 기다린다. 그래서 효를 

주제로 한 영화는 ‘사회극’ 의 차원에서 효의 현재적 가치를 성찰하기 

위한 문화콘벤츠를 창출한다 그러므로 효문화 영화의 사회 문화적 맥 

락을 영화의 역사를 통해 좀더 심층적으로 멸쳐 보이는 방식을 통해 

효의 현재적 가치를 성찰할 때, 영화를 매개로 한 문화콘텐츠의 창출 

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사적인 방식이 아니라 문제 

사의 관점에서 어느 특정 작품 예를 들어 〈심청전〉을 각 시대에서 리 

메이크한 영화들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정치적 효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임으로써, 효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지금 

우리에게 전통적 가치로서 효란 과연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게 해 

줄수있을것이다. 

1980년대는 현저히 확산된 세속화와 다원화의 경향 속에서 효와 관련 

된 영화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는 효문화와 직접 연관된 작 

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자는 지적하였다. 단지 장례식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에서의 가족영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 특정이 

라는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 러한 효를 주제로 한 영화의 쇠퇴는 

효라는 전통적 가치가 더 이상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현 

실의 반영이었다. 

이러한 효문화의 쇠퇴는 현재 공연중이라는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 

수에 몽을 던졌는가〉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물론 토론자는 이 뮤지 

컬을 보지 않아서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발표자의 말처럼,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이 용왕과 함께 현대 서울에 나와 부패사회를 개 

탄해서 다시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는 것이 스토리라면, 이는 더 이상 효 

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일종의 문명비판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효문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콘댄츠화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효 

사상은 위로부터 주입된 효 관념과 철학이라면 효문화란 아래로부터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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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 속에 배어 있는 효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과 정서이다. 따라서 대중 

문화의 총아인 영화가 반영하는 것은 효사상이 아니라 효문화이다 

발표자는 영화를 통해 「효문화의 콘댄츠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토론자는 「효문화의 콘텐츠화」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어보고 싶다. 발표자는 궁극적으로 죽음과 장례 

를 통해 이 시대가 요청하는 효 문화의 코드를 해독해 보고자 했다. 그 

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축제〉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독자에게 메시지 

를 전하고자 했다. 대사를 들어보면 유교의 복잡한 장례의식과 시묘살 

이는 현세적 공경의 대상인 사람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유교의 독특한 효문화라는 것이다. 유교에서 “제사는 종교적 효의 

형식이고, 장례는 그 중 가장 진지한 효도의 형식”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임감독은 효의 개념 속에서 유교 

의 종교성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장례식은 그러한 유교의 종교성이 

갈무리되어 있는 의식이다. 장례식은 살아서의 효에 대한 悔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 진해질 수밖에 없는 죽어서의 효의 엄숙함이 교차되 

는 의식인 것이다.” 

그런데 토론자는 발표자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효의 코드가 

‘장례’로 변한 것을 나는 효문화의 부활이 아니라 종말로 읽기 때문이 

다, 효란 기본적으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하 

는 것이 아니 다. 그런데 왜 장례와 제사를 통해 효를 말하는가? 이는 효 

라는 것이 더 이상 사회 문화적 가치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든 되 

돌려 보고자 하는 저항의 전략으로 죽음의 문제를 마지막 카드로 제시 

한것이라고본다 

얼마 전 한 드라마는 고전인 〈콩쥐 팔쥐〉를 완전히 재해석했다. 이혼 

이 일상화됨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이 해제된 포스트모던사회에서 팔쥐 

엄마들을 위해 발언하는 ‘사회극’ 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 시대는 

또 〈장화 홍련〉이라는 영화를 새롭게 만들기를 요구한다. 오해를 피하 

기 위해 끝으로 내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 나는 「효의 콘텐츠화」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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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에, 탈유교화한 이 시대에 맞는 효란 무엇이며, 그것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효과는 과연 무엇인지부터 성찰해 보아야 한다 

제4주제 ‘애니메이션 · 게임세계에 나타나는 효사상(전윤경)’ 에 대한 

토론에서 황경선(틴하우스 부사장)은 효의 관계에 있어 ‘쌍방향’ 이 필요 

하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이는 사랑을 바탕에 두고 두 세대 

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효는 순환의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과 연관하여 그 

모습을 달리하는 공경-사랑-배려로 이어지는 순환의 모형을 제시해 볼 

것을주문하였다. 

제5주제 ‘효 문화 관련 교육콘댄츠의 분석 및 기획(고기정)’ 에 대한 

토론에서 김덕균(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교수)은 효문화는 성격 

상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실천적이며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라는 

점에서 효문화는 체험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며 특수한 효문화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래픽이나 동영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 

었다면 보다 공감하는 바가 컸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충효문 

화(忠孝文化)’ 와 ‘예효문화(禮孝文化)’ 를 구별해서 충효문화는 청산의 

대상, 예효문화는 계승의 차원으로 구분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효문화와 콘벤츠, 그리고 문화산업 

끝으로 효문회를 콘탠츠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효를 주제로 하여 산업적 

활용까지 나아가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콘댄츠가 아직 생소한 개념이므로 디지털시대의 의미부터 콘벤츠의 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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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효가 어떻게 주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까 하 

는 점들을 순서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lU 

디지털시대의 빛과 그림자 

서기 200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맞물리면서, ‘디 

지털혁명’ 이라고 하는 담론이 세상을 옹통 뒤덮고 있다. 화질이 좋은 디 

지털 TV나 핸드폰이라는 편리한 도구 펼름없이 찍는 디지털카메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상의 이쪽 저쪽을 자유자재로 연결 

하면서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공유하며 또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인터 넷에 접속하게 되 면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 형태의 천박한 반이성적인 사이버폭력을 경험하 

게 될 때, 그것이 나 자신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그러한 형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끔직해진 

다. 더욱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문자시대가 힘을 잃으면서 디지털기 

술로 무장한 새로운 도구들이 나를 햇갈리게 하고, 다양한 영상이미지 

가 전통적인 이성적 판단을 휘젖게 되면 이 시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솔직히 당혹스럽고 두렵다는 느낌이 든다. 

디지털기술의 의미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디지털기술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기술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사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디지털기술과 그 대표적 표상으로서의 인터넷은 다수(多數)의 시 

11) 이 장의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김기덕, 「영상역사학을 제창한다」 

r역사교육」75(2000): 김기덕. 「콘벤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r인문콘댄츠」 창간호, 

(2003); 김성민. 「디지털시대의 의미와 문화콘댄츠」 r건국가족」 101호(2004):‘ 김기 

덕, 「디지털기술에 어떻게 콘댄츠를 담아낼 것인가」 r건국가족」 101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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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참다운 대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겠다는 대중의 결집된 욕망이 사회적 

동인(때因)이 되어 촉발된 기술사적 조응인 것이다 왜 오늘날의 정보통신 

상의 발전과정이 펼연적으로 디지털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기 

존의 아날로그방식으로는 다수 · 대중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과 인터넷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지향 

점이 무엇인가는 자명해진다. ‘열림 · 다수 공유 · 쌍방향 이라는 디지 

털기술과 인터넷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디지털시대의 

역기능을 제거하며 진정한 대중(시민)민주주의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기술은 ‘인간화 · 인간해방’을 위한 좋은 도 

구라할수 있겠다. 

콘벤츠의 개념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 한다. 물론 기존에 축적된 결 

과물들도 당연히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들은 새로운 기술 

에 맞는 형식으로 가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기술에 담 

기는 내용물들을 ‘콘텐츠(contents)’ 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었다. con­

tents를 콘벤츠 혹은 컨댄츠로 표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한국에서 만들 

어진 용어이다. 구미에서는 단수형인 ‘content’ 로만 쓰고 있는데, 한국 

에서 만 복수형 인 ‘contents (콘댄츠)’ 를 쓰고 있다. 

콘댄츠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내용물이라는 뭇이 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담는 내용물을 영어식으로 콘벤츠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콘댄 

츠’ 라는 새로운 용어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점차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더욱더 콘댄츠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사용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간다고 하였을 때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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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으로 즐길 것인가? 그것을 ‘이번 여행에 콘댄츠가 뭐야 라고 질문하 

면 된다. 알고 보면 콘벤츠라는 용어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내용물이기 때문에, 디지털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만 

큼 콘벤츠라는 개념 또한 낮설게 느껴지는 것이다. 

문화콘댄츠,인문콘벤츠 

왜 콘댄츠라는 말에 흔히 ‘문화’ 가 결합되어 문화콘댄츠라고 회자되는 

것일까? 그것은 디지털매체에 담긴 콘댄츠 가운데, 일반대중과 만나는 

장르를 총칭할 때 ‘문화’ 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더 

욱이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만큼 문화적 요소기- 모 

든 측면에서 중요해졌으므로, 우선적으로 문화관련 콘벤츠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대표적인 모습은 영화 · 애니메이 

션 · 게임 · 음반 · 캐릭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콘댄츠 창출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것은 인문학적 소 

양과 축적물 그리고 인문 및 예술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을 강조하기 위하여 새롭게 ‘인문콘댄츠’ 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었다 콘 

댄츠가 한국에서 창출된 용어이듯이, 문화콘벤츠나 인문콘댄츠라는 용어 

도 한국에서 새롭게 창출된 개냄이다. 그만큼 우리가 디지털기술 및 그 

성괴물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로섬 (zero sum)이 아니 라 시 너 지 (synergy)효과 

문화콘댄츠 혹은 인문콘댄츠는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학문이자 일종 

의 응용학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순수학문 영역을 고수하는 쪽에서 보 

았을 때, 문화콘텐츠 분야는 자칫 순수학문을 위축시키고 그 영역을 잠식 

한다고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갈등과 오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로섬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순수학문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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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없는 응용학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전문성 없는 대중화 역시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유념할 펼요가 있다. 응용학문은 

순수학문의 필요성을증대시키며 대중화의 요구는 역시 전문적 연구를촉 

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현한 문화콘댄츠 분야에 대한 탐색과 

성과는 기존 순수학문 영역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의 총량 

을 크게 만든다는 시너지효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변화 포인트에서 ‘상승’ 혹은 ’하강’ 한다 

디지털기술로 인한 변화를 인류사의 ‘제3의 혁명’으로까지 표현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선 디지털기술로 발 

생하는 새로운 역기능도 있지만 디지털기술과 그 표상으로서의 인터넷 

출현의 동인(웹j因)은 진정한 대중(시민)민주주의사회의 구현임을 이해해 

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기술에 담는 대표적 내용물인 문화콘벤 

츠의 결과물이 보다 풍요로우면서도 진정 ‘인간화’ 를 구현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변화는 소외된 변방에서 먼저 시작한다. 중심지는 기존의 기득권 

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디지털기술로 모든 것을 새로 포장하는 시기이다. 이 

변화 포인트에서 중심을 잡고 올바로 대처하는 개인이나 학교 · 회사 · 

국가는 상승의 흐름을 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학교 · 회사 ‘ 

국가는 하강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문화콘텐츠산업’ 

앞에서 언급했듯이 콘벤츠란 미디어 (Media) 또는 플랫폼(Platform)에 

담기는 ‘내용물’ 의 의미로서 매체와 결합하여 지식정보 유통의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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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콘벤츠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흔히 정보유통단계의 한 요소로서 지칭되기 때문에, 디 

지털기술에 기반한 지식정보 유통단계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디 

지털내용물’ 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갖는 콘댄츠라는 용어도 아직은 생소 

하게느껴진다. 

디지털콘텐츠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범주들이 있다. 디지털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전부 디지털콘댄츠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옹라인게임도 디지털콘벤츠인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대중의 시대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주목받 

으면서도 대중과 직접 교류되는 분야는 통칭 ‘문화’ 와 관련되는 문화콘 

텐츠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도 문화콘텐 

츠산업이 현재 가장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콘댄츠산업의 세 측면 

문화콘벤츠산업은 크게 영화산업 음반산업 · 만화애니메이션산업 · 

게임산업 · 캐릭터산업 · 방송산업 · 출판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문 

화콘댄츠산업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으며, 디 

지털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일반화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데 문화콘벤츠산업을 다시 분석하면 이러한 완성품으로서의 측면 

외에 기초 · 원자재 로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어 나오기까지는 어떤 적절한 소재를 고를 것인가? 그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 

떻게 계획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등등의 과정이 당연히 

펼요하게 된다. 영화만이 아니다. 모든 문화콘댄츠산업의 완성품에는 

실제 ‘제작’ 의 측면 외에 세분하여 구분하자면 총칭하여 이러한 ‘기 획’ 

의 측면이 있는것이다 

46 효문화와 콘텐츠 



기획은 개발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면서 또한 

상상력도 풍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화산업이라 할지라도 영화관련 학과 

출신보다는 인문학관련 학과 출신들이 보다 잘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 점은 다른 문화콘댄츠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콘벤츠산업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경영 · 마케팅 

의 측면이다. 작품을 기획하여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효 

율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해야 하며 ‘One-source Multi-use’ 로 표현되 

듯이 다양한 쓰임새로 재창조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초 인프라 

이처럼 문화콘벤츠산업은 기획 · 제작 - 경영의 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콘벤츠산업은 이러한 여러 분야의 전문 

적 결합을 무시한채, 우리 민족의 역동적 추진력과 순발력을 무기삼아 

작품을 생산해 왔다. 그리고 한류(韓流)로 대표되듯이 상당한 성과도 거 

두었다. 그러나 문화콘벤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적 결합시스뱀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획분야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기획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펼치고 있는 ‘우 

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사업’ 이다. 이것은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 

댄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콘댄츠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 

천인 창작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댄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축적되어 있는 100여 개가 넘는 성과물들 

은 바로 문화콘댄츠산업의 기초 원자재로서 소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 산업 · 문화 · 과학기술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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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통 · 해양수산 정보통신 · 교육학술 8개 분야의 주요자료들을 디지 

털화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종합센터’ 의 작업도 문화콘댄츠산업의 기 

초인프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처럼 문화콘벤츠산업에서 기초 

인프라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이미 유럽에서도 'INFO 

2000’ 과 ‘e-Europe’ 이라는 의욕적인 정보화사회 추진전략 프로젝트 계 

획을 통해, 범유럽적 멀티미디어 잠재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유럽의 고급 

멀티미디어 콘벤츠 개발을 촉진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상생(相生)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야자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 

명’ 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통칭 

‘요괴학(妹怪學)’ 이라 하여 오랜 세월 역사 · 신화 · 민속 · 문학 · 문화 분 

야의 연구자들의 결과물이 축적되어 있는 바탕 위에서 나옹 것이다. 타 

키타 요지로 감독의 ‘음앙사’ 도 마찬가지이다. 사후세계(死後世界) · 신 

화(神話) · 기(氣)의 범주를 미신으로만 여겨 버리지 않고 꾸준히 학문적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보다 풍요로운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CD기초자료 

에 바탕을 둔 기획분야, @실제 제작하는 단계, @만들어진 것을 적절하 

게 마케팅하는 비즈니스분야의 세 측면이 결합되어야 한다. 더 세분하 

자면 @제작단계에서는 당연히 @디지털기술 측면이 들어간다‘ 이러한 

여러 분야가 함께 상생해야 경쟁력있는 문화콘댄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수있다. 

효문화와콘댄츠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의 의미, 콘댄츠의 출현과 개념,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 기초 인프라로서의 인문학적 지식 등을 언급하였다. 본 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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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에서 구체적으로 효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작품들을 분석해 

보거나 혹은 콘벤츠 기획을 제시해 보았다. 끝으로 효문화를 콘댄츠로 

하여 문화산업으로까지 활용할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세 가지 점 

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문화산업에 있어 첫 단계 

라고 할 수 있는 기획의 중요성이다. 흔히 문화 산업이라고 할 때 완성품 

으로서의 결과물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과물이 산출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단계는 기획이다. 이 기획의 단계도 문화산업임을 인 

정해야 한다, 다음은 문화콘댄츠도 지향과 방향성이 있다. 그것을 강조 

하기 위해 인문콘텐츠라는 용어도 사용했지만 콘댄츠의 지향점을 잊어 

서는 안된다. 효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효의 존재론적 가치를 항상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콘텐츠 교양콘텐츠도 문화산업 

의 중요한 분야임을 역시 인정할 펼요가 있다, 그렇다면 효문화 콘텐츠 

도 대단히 중요한 문화콘텐츠산업의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맺음말 

지금까지 효의 존재론적 가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효의 문제는 

효문화와는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현미(過現未)를 뿌리-줄기-열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나의 한 

몽뚱이인 것이다. 우리 인간의 과현미를 나무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무의 뿌리-줄기-열매가 동체 즉 한몸임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인간문화도 발전하며, 인간의 대승적(大乘的)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을 나무의 뿌리-줄기-열매처럼 볼 줄 모를 때 인간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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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절름발이 문화가 된다. 반드시 어딘가 이빨이 빠진 문화, 결함이 

있는 문화가 된다. 따라서 원만한 문화는 과-현-미 삼세를 일체로 보는 

대숭적 효의 가치 속에서만 비로소 올바른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나무 열매는 다시 줄기가 될 수 있고 다시 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뿌리의 가치를 내 몸처럼 해야 하고 또한 줄기의 가치를 내 몸처럼 해야 

하며 또한 열매의 가치를 내 몸처럼 해야 한다. 뿌리의 존재의미는 줄기 

를 사랑하는 것이고 줄기의 존재이유는 열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된다.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존재의 가는 길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하는 것만 갖고서는 안되며, 깨닫 

기만 하면 안된다. 효는 행해야 완성된다. 행하지 않으면 뿌리가 줄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러한 행함의 방식에서 효문화가 나온다. 

그리고 그 방식이 국가 혹은 시대에 따라 다름으로써 효문화의 방식에 

차이가있는것이다. 

본 글은 효문화의 측면보다는 효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다음의 제2부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효문화와 관련된 콘댄츠들을 고찰 

하였다. 그리고 본 글은 이 책의 총론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심 

포지움에서 나타난 토론문의 요지를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콘텐 

츠와 문화산업의 개괄적인 소개와 효문화의 적용사례를 간략히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마지막에 참고자료로 효 관련 참 

고문헌을 붙여 두었음을 밝혀 둔다. 12) 

12) 참고문헌 작성은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빠진 글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제목은 효와 관련되지 않더 라도 목차에 효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는 제 

시해 두었음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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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孝)’ 관련 잠고문헌 | 

1-1 한국(사) 단행본(박사논문 포함) 

l고씨중앙종문회, r忠義와 孝烈 高K家門과 그 뼈親」, (2001) 

• 김 익주, r호댁의 효사상(서문문고 261)」, 서문당(1977) 

• 김익주, r호댁민족교육사상사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주덕문화사(1978) 

l 문화재청, r예안이씨 충효당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2003) 

• 박주, r조선시대의 효와 여성」, 국학자료원(2000) 

- 백남절, r효의 연구」, 계명사(1977) 

l 세종대왕기념사업회, r삼강행실도 -효자면-」, 세종대왕기녕사업회(1982) 

• 사운연구소, r정조대왕 및 충 · 효 자료 도록 이종학 선생 기증자료-」, 사운연 

구소(1997) 

• 연기향토사연구소, r국역충효록」, 연기군(1990) 

• 윤양모, r충효교육」, 한국교육도서출판사(1979) 

l 이민수 역, r오륜행실도(을유문고 있1)」, 을유문화사(1976) 

• 이수봉, r백제문화권역의 孝찾!!짧話연구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백제문화개 

발연구원(1987) 

• 이종일, r효와 효행」,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2003) 

• 이희덕, r고려유교정치사상의 연구 -고려시대 천문 오행설과 효사상을 중심 

으로-」, 일조각(1984) 

• 전라남도교육연구원, r우리고장의 忠孝烈」 ‘ 전남일보신문사출판국(1978) 

l 한국정신문화연구원, r효사상과 미래사회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 한국정신문 

화연구원(1996) 

1-2 한국(사) 논문 - 단편 

l강헌규, 「r삼국사기」와 r삼국유사」에 나타난효자 향덕 향득’ 에 대하여」 r백 

제문화」 18 19, 공주사범 대학(1989) 

• 곽정식 , 「「김씨효행록」의 樞造와 효味 -「개화기 소설」의 多元性 理解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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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論文뚫」제14집 1권, 경성대(1993) 

- 금종우, 「효사상연구( I )」 r논문집」20, 경북대학교(1975) 

• 김경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효녀 효부에 관한 소고 -태조실록∼중종실록을 

중심으로-」 r아세아여성연구」16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1977) 

• 김기섭, 「신라 흥덕왕대 ff.JI따의 孝를 통해 본 “表령”의 의미」 r김윤곤교수정년 

기녕논총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한국중세사학회(2001) 

• 김기 명, 「孝道에 關한 UF究 -댐文웰 作되l과 f需敎 ↓11↓짧을 通하여-」 r公州敎휩 

大學論文ffi」 ~i112집 2호, 공주교육대학 교육연구소(1976) 

l 김길환, 「조선유학의 반성을 통한 충효정신」 r새마음논총」 창간호, 충남대학교 

부설 새마음연구소(1977) 

• 김대연, 「퇴계 율곡의 효사상과 경로교육」 r홍대논총 -인문 사회과학편-」 

17, 홍익대학교(1986) 

• 김대현, 「r煙祚記」와 r三않l退事」의 효행담에 대한 비교 고찰」 r아시아문화」15,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200(〕) 

- 김상현, 「r삼국유사」 효선편 검토」 r동양학(창립30주년기념호)」저\30집, 단국 

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0) 

l 김석근, 「조선시대 군신관계의 에토스와 그 특성-비교사상적인 시각에서-」 

r호F국정치학회보」29집 1호, 한국정치학회(1995) 

• 김안기, 「고대 한국 효의 사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김영달 · 정오롱, 「조선전기 유학사상을 토대로 한 충효의식에 대한 연구」 r국 

사연구」, 조선대학교 국사연구소(1978) 

l 김영묵, 「효의 전통성과 현대적 의의」 r공주사범대학 논문집」15, 공주사범대학 

(1977) 

l 김익수, 「율곡의 윤리사상 -효경을중심으로-」 r국민윤리연구」 19, 국민윤리학 

회(1984) 

• 김 익수, 「율콕의 효사상과 가정문화의 전범」 r호F국사상과 문화」20, 한국사상 

문화학회(2003) 

l 김인제, 「본질적 개념에서의 충효사상」 r북한」6, 북한연구소(1978) 

- 김정진, 「충효사상과 국난극복정신의 사적 연구」 r동양문화연구」9, 경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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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양문화연구소(1982) 

- 김창식 · 최성곤, 「호댁적 전통윤리관으로서 충효사상에 관한 일고찰」 r논문 

집」 16, 상주농잡고등전문학교(1977) 

- 김충실 ‘ 최문식 공저, 「退찢의 r禮安쨌約」에서 표현된 ‘추’ 와 현대교육」 r퇴계 

학연구」4, 단국대 퇴계학연구소(1990) 

l 김태현, 「조선전기 가부장제와여성 -효사상의 확대와노인대우를중심으로-」 

r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2001) 

• 김훈식, 「고려후기의 r효행록」 보급」 r한국사연구」73, 호F국사연구회(1991) 

-김훈식, 「r三鋼行였圖」 보급의 社쩍핏i'l연 고찰」 r진단학보」 ;i.1]85호, 진단학회 

(1998) 

-노용멸, 「신라시대 r효정」의 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r이기백선생 고희기냄 한 

국사학논총(상) 고대편 ‘ 고려시대편」, 일조각(1994) 

l 노명규, 「白村 金文起의 j뿐孝와 義理넨、진:tj r유교사상연구」8, 한국유교학회(1996) 

• 민병하, 「r심국유사」에 나타난 효선사상」 r인문과학」3 4, 성균관대학교(197 4) 

• 박길웅, 「충무공정신 고찰 -효를 중심으로-」 r논문집」16, 전주교육대학(1980) 

-박민일, 「고대소설에 나타난 효녀형 여인상고」 r어문학집」22, 고려대학교 국어 

국문학연구회(1981) 

• 박병호, 「고법만필(古法쌀따) 효(추)와 가족주의」 r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 

학회(1982) 

• 박성봉, 「길재 -절의와 효행의 철인-」 r한국의 인간상」4, 신구문화사(1965) 

• 박영주,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 -가난의 문제를 중심으로-」 

r도남학보」 16, 도남학회(1997) 

l 박종익 편저, 「제1부 효(추) · 열녀(烈女) · 우애」 r한국구전설화집」1 . 2 . 3, 민 

속원(2000) 

l 박주, 「조선초기의 정표자에 대한 일고잘 -효자 열녀를 중심으로-」 r사학연 

구」37, 한국사학회(1983) 

l 박주, 「조선 숙종조의 정려에 대한 일고찰」 r논문집」29, 효성여자대학교(1984) 

l 박주, 「조선중기 효자 · 열녀에 대한 고찰 _r앉州志」와 r永;;’잉誌」를 중심으로-」 

r연구논문집」56집,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1997) 

-박주, 「17세기 흡州지역의 효자 · 열녀 _r염~易순」를 중심으로-」 r인문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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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간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8) 

• 박주, 「조선시대 효자에 대한 정표정책」 r한국사상사학」10, 한국사상사학회(1998) 

-박주, 「조선중기 경상도 상주지역의 효자 열녀」 r훈F국사론(일계김철준선생10 

주기 녕추모논총)」41. 42합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1999) 

• 박주, 「조선중기 경상도 선산지역의 효자 열녀 _r일선지」를 중심으로-」 r조 

선시 대사학보」8, 조선시대사학회(1999) 

- 박주, 「조선중기 경상도 함양지역의 효자 · 열녀 r천령지」를 중심으로-」 r치 

단학보(두계이병도선생10주기추념호)」88호, 진단학회(1999) 

l 박주, 「조선중기 경주지역의 효자· 열녀 _r동경잡기」를중심으로-」 r사학연구 

(내운최근영박사정년기념논문집)」58 59합집, 한국사학회(1999) 

l 박주, 「조선시대 대구지역 효자 - 열녀」 r사학연구」63, 한국사학회(2001) 

l 박주, 「조선중기 단성지역의 효자 • 열녀」 r호댁사학보」13, 고려사학회(2002) 

- 박주황, 「민족사적 측면에서의 충효사상」 r북한」6, 북한연구소(1978) 

l 박진용,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충효사상」 r북한」6, 북한연구소(1978) 

- 박태용, 「한국전통사회에 있어서의 효행에 관한 사적고찰」 r논문집」2, 한국사 

회사업대학병설전문대학교(1977) 

• 서해길, 「백제의 충효사상과 개척정신」 r백제의 종교와 사상」,충청남도(1994) 

l 손혁, 「신라효자손순의 형적」 r경주문화」6, 경주문화원(2000) 

• 신채식, 「송대 사대부의 충효의식 연구」 r역사교육」24, 역사교육연구회(1978) 

• 안대회, 「효자 홍비기의 비문」 「문헌과해석」22, 문헌과해석사(2003) 

- 안재순, 「세종대왕의 윤리사상」 r세종학연구」12·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8) 

l 안재철, 「효경어법 연구」 r한문학논집」4, 단국대 (1986) 

l 안재철, 「효경에 나타난어기사연구(I)」 r한문학논집」6, 단국대(1988) 

l 유우선, 「沈消댐의 恨源說話와 背景꾀、想」 r용봉논총-인문과학연구-」11집, 전 

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81) 

l 유점숙, 「조선시대 아동의 인간관계교육」 r인문연구」16-2, 영남대학교 인문과 

학연구소(1995) 

l 유증선, 「설화에 나타난효행사상」 r장암지헌영선생 화갑기념논총」 대전(1971) 

l 윤영기, 「선비정신과 무사도의 비교 연구, 효, 충, 사생관을 중심으로」 r경성대 

일본연구논총」4(19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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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윤용혁, 「신라 효자 향먹과 그 유적」 r백제문화」11, 공주사범대학 부설 백제문 

화연구소(1978) 

• 윤호진, 「“효행록” 소재 이재현의 친 연구」 r남명학연구」 10, 경상대 남명학연 

구소(2000) 

• 이근철, 「한민족의 효사상 고찰」 r한국철학연구」10, 해동철학회(1980) 

• 이기백,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r동아연구」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1983) 

• 이능화 저 김상억 역, 「24 조선의 효녀와 효부」 r조선여속고」, 동문선(1990) 

• 이상순, 「효에 관한 연구 -논 맹을 중심으로-」 r중국철학사상논구」1, 동양철 

학회(1986) 

l 이상일, 「효행 윤리의 변리 연구」 r인문과학」3 . 4, 성균관대학교(1973 . 197 4) 

• 이순형, 「조선조 혼인 관계의 유지 원리 ; r조선왕조실록」의 이혼 사례 분석」 

r호댁사회학」제31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1997) 

l 이인경, 「경주지역 전승설화의 성격과 의미 -역사인물 전설과 “효불효” 설화 

를 중심으로 」 r경주문화연구」3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2000) 

• 이종춘 · 이상용 · 지교헌, 「충효사상의 본질에 관한 연구」 r청주교육대학 논문 

집」14, 청주교육대학(1978) 

- 이현, 「조선시대 마산 창원지역의 효자 열녀 사례분석」 r가라문화」15, 경상 

대 가라문화연구소(2001) 

- 이현, 「조선시대 경남의 도서 연해지역 효자 · 열녀 사례 분석 -거제 · 남해 · 

고성 하동을 중심으로-」 r가라문화」16 경상대 가라문회연구소(2002) 

• 이홍구, 「현륭원 천봉과 정조대왕의 원행효성」 r기전문화」9, 기전향토문화연구 

회(1992) 

l 이희덕, 「高麗時代 偶敎의 :en윷倫I.If!. -孝理論을 中·t'.、으로-」 r한국사연구」10, 

한국사연구회(1974) 

• 이희덕, 「고려시대의 효사상의 전개」 r역사학보」55, 역사학회(1972) 

- 이희덕, 「고려율과 효행사상에 대하여」 r역사학보」58, 역사학회(1973) 

• 이희덕, 「호댁에 있어서 효사상의 형성과 그 전개」 r호택사상사학」10 ‘ 한국사 

상사학회(1998) 

• 임선빈, 「충청도 대흥 ‘ 덕산· 예산지역의 효행포장」 r조선시대 사회의 모습」,집문당 

- 임완혁, 「鎭南孝f.!!챔f햄 ~~f究」 r한문교육연구」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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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균, 「고씨효절록」 r문헌과 해석」4, 태학사(1998) 

l 장춘석, 「한국 효자고사집 연구 -유통과 구성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9,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2001) 

l 정구복, 「2 효행천거제의 활성화」,「3 효행천거제의 성립」 r조선시대의 薦짧 

ffj!J 연구」, 동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1993) 

• 정구선, 「조선전기의 효행천거제」 r경주사학」11, 경주사학회(1992) 

- 정구선, 「고려시기의 유교윤리 장려정책에 관한 일고찰 -효행자 · 열녀 보상제 

도를 중심으로-」 r인문학연구」1,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8) 

- 정상진, 「구비 ‘노인재혼담 ‘에 투영된 효의식」 r한국민족문화」21, 부산대 한국 

민족문화연구소(2003) 

• 정양원, 「옛 文敵에 나타난 아낙네의 孝에 대하여」 r誠信女子때統大쌓 꾀F究論 

文핏」 7.1111집 , 誠信A文科學Uf究所(1979)

l 조광, 「조선조 효 인식의 기능과 그 전개」 r한국시상사학」10, 호F국시상사학회(1998) 

• 조규남, 「孝恩想의 韓國敎즙的 發展過程의 分析的 돼究」 r전주대학 논문집」제 

11집, 전주대학교(1982) 

• 지교헌, 「韓많의 孝思想」 r釋山램陸;행f띤士華甲紀念 韓國얻‘想史」, 釋山韓鍾萬

t파士華甲紀;운;論文및刊行委J°l.會(1991) 

• 최길성, 「일본 무사도의 충효와 죽음」 r일본학지」18(1980) 

- 최래옥 「한국효행 설화의 성격 연구 -효자 호랑이 설화를 중심으로-」 r호녁 

민속학」10, 민속학회(1977) 

• 최상수, 「6 . 孝不孝橋」 r園州의 古웹{핑등없, 대재각(1954) 

• 최석우, 「韓國그리스도교 連動에서 본 忠孝」 r誠信女子師範大學 빠究論文몇」 

저]11집, 誠信A文科學~*究所(1979)

• 최영진, 「조선조 효사상의 이론적 기반」 r한국사상사학」10, 한국사장사학회(1998) 

• 최운식, 「효행설화에 나타난 전통집단의 의식」 r한국의 생활의식과 민중예술」,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3) 

• 하우봉, 「세종대의 유교논리 진급에 대하여 -효행록과 삼강행실도를 중심으 

로-」 r전북사학」7, 전북시-학회(1983) 

• 하효길, 「치악산지대의 전설」 r효F국민속학」7, 민속학회(197 4) 

l 한기범, 「여흥민씨 삼세칠효의 효행과 후대의 인식」 r대전문화」9,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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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찬위원회(2000) 

l 한기산, 「효의 사상과 비교교육학적 연구」 r학술원논문집」13(197 4) 

• 한기 언, 「 ‘효의 사상’ 의 불교교육학적 연구」 r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면)」 

13, 학술원(1974) 

l 한명수, 「퇴계의 충효사상」 r퇴계학연구」5, 경상북도 문화공보실(1978) 

• 한상각‘ 「백제문화권내의 ‘충 · 효 ‘ 열’ 유적조사연구 -공주(웅진)지역을 중심 

으로-」 r백제문화」20(1991) 

• 홍윤식, 「불교의 효관」 r호택사상사학」10, 호F국사상사학회(1998) 

- 홍현길, 「한국과 일본의 초 중학교 도덕교육에 관한 고찰 -효(孝) 중심도덕과 

도덕교재를 중심으로-」 r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1997) 

l 황선모, 「유교적 측면에서의 충효사상」 r북한」6, 북한연구소(1978) 

-황패강, 「웹%譯에 관한 -考察 -信孝孝行設話의 경우를 중심으로 -」 r국문학 

논집」15,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97) 

2. 영상자료(다큐멘터 리) 

• KBS 다큐멘터리 목록 중 1980년 9월 20일 첫 회 「인간가족」 

연출 , 유시청‘ 김재현 외 

• KBS 다큐멘터리 목록 중 1983년 3월 30일 가정기획 「고부간 어떻습니 ll}J 

연출;최종국 

• KBS 다큐멘터리 목록 중 1986년 3월 17일 월요기획 「신어머니학」 

연출;남성우 

• 뼈S 다큐멘터 리 목록 중 1999년 5월 31일 20세기 한국의 톱10 

26편 ‘가정의 변화사 10대사건’ 

• KBS 역사스페셜 방송목록 중 2002년 4월 27일 

‘세기의 걸작, 백제 금동대향로는 어느 불효자의 사부곡’ 

• KBS 일요스페셜 목록 중 1994년 12월 4일 ‘아버지와 아들’ 

• SBS 1994년 4월 18일 첫회 가족 다큐멘터리 「우리집 이야기」 

• SBS 1995년 11월 14일 孝 다큐멘터리 「상현이와 혜미」 

효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영원하다 57 



페
빼
 
기
 

1

혁
,
 

58 



현대한국사회여l서의 

효의 사회 • 문화적 함으l 

스’
 

교
 캡

 

연
 網

관
 
콘
 

조
 
윈
 

터
E
 

카
식
 

,
디
 

샌
 

한
 



페
빼
 
기
 

1

혁
,
 

60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효의 사회 ·문화적 함의 

I. 들어가기 

올해 5월 16일 KBS에서 방영한 독일 영화 ‘아버지의 그늘’ (원제; ‘나 

의 아버지’ , ‘Mein Yater’ , 감독. Andreas Kleinert, 2002년, ARD)은 현 

대 독일 산업사회에서 효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동주택에 홀로 사는 아버지는 제철공인 아들이 꿈에 그리던 새 집을 

장만하는데 무리해서 경제적 도움을 준다. 이 일이 있고난 후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버스운전을 일찍 그만 두게 된다. 권위적이었던 아버지와 항 

상 갈등 속에 살았던 아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에 반 

대하지만 화랑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아내의 설득으로 모시게 된다. 아 

내는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 

지만,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존재는 가정생활과 대인관계를 엉망으로 만 

든다. 아들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치매환자 요양병원으 

로 모시지만, 동물원과 같은 그 곳 분위기와 떠나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을 잊지 못해 다시 집으로 모셔옹다. 점점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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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병세 때문에 경제적 어려웅을 무릅쓰고 아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보지만 치매로 인해 부부의 애정과 인내심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에 지친 아내는 친정어머니의 설득으로 

친정으로 가버리고,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던 손 

자마저도 엄마를 따라 가버린다. 혼자 남은 아들은 밤낮으로 아버지를 혼 

신의 힘을 다해 돌보지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만한 새집은 거의 

망가지고, 아들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 

게 된다. 늦은 밤 정신이 다시 돌아온 아버지는 자식에게 더 이상 폐를 끼 

칠 수 없어서 가출하기로 작정을 하지만 잠긴 문을 열 열쇠를 찾지 못한 

다. 이 소리에 선잠에서 챈 아들은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어준다 양복 상 

의와 잠옷바지를 입고 가방 하나만을 든 아버지는 도심의 밤거리를 정신 

없이 헤매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규범을 갖고 있음 

으로서 생겨난 소원한 관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이해하고 극 

복하고자 노력하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조건으로 인해 꿀내 좌절하고 

마는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 모습은 독일 사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상당히 보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 

에 이 영화는 현대 사회에서 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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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효를 둘러싼 전제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공경하고 봉양하며 돌아가시면 예로서 제시­

를 받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효에 대한 모습일 것 

이다. 제사 지내는 것(추효)을 제외한다면 - 성서나 쿠란 그리고 불경에 

서 볼 수 있듯이 - 효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효를 중시하고 또한 다양한 문화적 제도들을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지만, 

각 사회마다 이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산업 

화가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이런 갈등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앞에서 언급한 독일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효 

를 둘러싼 갈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들은 세대 간의 의 

사소통의 부재와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가치와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사 

회적 장치들의 부재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본 글은 이에 대해 논의를 전 

개할것이다. 

펼자는 효를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는데 사회생물학 이론이 많은 시사점 

들을 준다고 생각한다. 사회생물학에 의하면 모든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 

를 최대한 번식시키고, 이들에게 최대한으로 유리한 사회적 출발점을 제 

공하려는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구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전자의 절 

반씩을 이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개체는 시간과 에너지를 부모를 

돌보는데 보다는,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이상적인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자식을 낳은 개체가 

부모를 섬기는 치사랑보다는 자식들을 돌보는 내리사랑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현상이 인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속담에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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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특히 중시된 한국에서 이와 같은 속담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아이 

러니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 주장 하듯이 유전자의 번식 전략이 인간 

의 행동을 전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회 · 문화적인 요인들 

과 결합해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난다 

사회생물학은 학습행위나 문화의 전승 그리고 인간행위의 복합성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간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번식의 극대화 측면 

만을 일방적으로 부각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간은 인생역 

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의미와 역할들을 체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적 

으로 한 개체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를 멀리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면서 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부모의 존재와 이들과의 인간적 유대감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다시 발견하고 효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롭게 자 

각하는 것 역시 사람들사이에서 흔히 발견할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등과 같은 숙명적인 약점들 

부모를 제대로 섭기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많은 사회적 · 문화적 

요인들, 그리고 세대 간 가치와 규범의 차이로 인해 관계설정을 두고 고 

뇌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이런 복합성은 효의 문제 

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복합성에 

기초한 문화콘댄츠 개발은 교육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콘댄츠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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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효를 둘러싼 갈등 요인들 

본 글은 사회생물학의 전제와 경제적 ·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 역 

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생 

물학 이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개인을 둘러싼 경제적 · 사회적 그리고 문화 

적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 이것이 한국전통 문화의 지속 때문이었는지, 일본 군국 

주의적 식민전통의 유산이었는지 이를 극복하고 한국적 정체성을 재정립 

할 필요성 때문이었는지 산업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사회질서의 이완현상 

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 일어난 현상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혼재하면서 한국에서 효는 매우 중요한 정신문화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 

라, 계승 발전시켜야할 덕목으로 인정받아오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목 

적의식은 효를 해당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유리시켜 이상화하는 

경향을 낳기도 했다, 신세대에게 효가 진부하고 식상한 주제 중의 하나로 

여기지게 된 데는 이런 목적의식이 일조를 했다. 

토마스 룬(Thomas Kuhn)의 말대로 사람들은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창(패러다임)을통해 인식하고 있다. 이와같은창들 

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의미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창들은 동 시대에도 다수가 존재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연구서들은 효를 해석함에 있어 당시의 사 

회적 · 문화적 맥락들을 도외시하거나 조선 후기 특정지역 특정 계층이 

갖고 있던 창 또는 현재 우리의 창들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해석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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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글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효를 둘러싼 갈등들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부터 신분사회의 붕괴 현상은 두드러졌고, 서구사상의 유입으 

로 인해 유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은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 변화만큼이나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산업화는 한국의 사회체제 뿐만 아니라 사람 

들의 사고방식도 바꾸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점차 개인주의적이고, 물질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했으며 교육수준의 향상은 서구 사상의 유입과 

맞물리면서 전통적 권위의 붕괴와 가치의 다양화를 가속화하였다. 한국에 

서의 산업화의 시작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 

이-보기 힘든 압축고도 성장이었디, 효를 둘러싼 갈동은 현격한 정치 · 경 

제 사회 ·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세대 간의 가치와규 

범 그리고 행동양식의 차이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 본 글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차이가 생겨난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 

이다. 

효 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다음 

과 같다.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된 국가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 

하기 위해 자랑스런 전통을 재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 

성을 수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신들의 문화 

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전통문화 중의 하나를 효에서 찾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진행된 한국사회의 변화로 인해 효의 존재기반은 상당히 흔 

들리게 되었다. 

5 . 16 군사정권 하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산업화는 도시화, 지역공동체 

의 약화, 핵가족화를 야기했다. 높은 교육열은 해방 이전의 사회부터 있 

어왔던 현상이었지만, 산업화로 인해 이 현상은 더 가열되었고, 교육내용 

도 산업화에 필요한 부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산업화를 성공적 

으로 이끌었다고 간주된 서구사상들이 대거 수입되었는데, 이 내용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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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며 보수적이면서도 자유주의적인 미국 남부의 

시각을 많이 담고 있었다. 서구 사상의 유입으로 인해 이전까지 사회를 

지지하고 있던 유교나 불교와 같은 가치관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 

으며,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가치와 세계관의 차이는 더 두드러지게 되었 

다. 이들 차이를 더 두드러지게 만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한국전쟁을 꼽 

을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웅을 경험한 세대들과 산업화의 성숙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복하게 자란 2세들은 삶을 대하는 가치나 태도들 

에 있어서 너무나 달랐으며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80년대 중반의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부분에서 그리고 현재는 국보법 · 언론개혁안 등에서 다시 

한번 세대간의 집단적인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가 점차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는 단순 노동자 양 

성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는 더욱 더 ‘과학적’ 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상을 원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에 의해 양성된 인력들은 이전 세대들과는 

또 다른 가치와 규범 그리고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차이점들 역시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에서 이것이 더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 

정하고 조정하는 경힘을 별로 축적하지도 못한데다 이의 펼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자녀수도 급감하면서, 형제나 또래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 이 

해관계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컴퓨터의 대 

량보급으로 인해 자기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학교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강조되다보니 공동체 

안에서 나이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배우고 이를 상호 존중하는 능력은 

더욱 더 떨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현재 각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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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또는 세대 내의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효를 둘러싼 갈등 

양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한국전쟁,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문화 변동은 그것이 타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자생적이든 

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 변화는 이런 외적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50세에도 못 미쳤고, 실 

업률은 11. 3%, 1인당 국민 총생산(GNP)은 50달러도 채 안되었으며, 사 

회에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심했다. 한국전쟁은 이를 더욱 더 

심화하였는데, 한국은 당시 더 이상 외부의 원조 없이 자체적으로 의식주 

를 해결할 수 없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참혹한 전쟁은 

혁명보다 사회적 계충 질서를 더 빠른 속도로 붕괴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 

한국전쟁이 바로 그 경우였다. 사회 내 계층질서는 상당 부분 와해되었 

고, 사람들에게 삶의 유일한 목표는 ‘살아남는 것’ 이었다. 육체적으로 살 

아남는다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은 이후로 진행된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형성된 부모세대의 가치 

와 규범은 비교적 유복하게 자란 2세들과의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가로 

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 16 군사정권은 집권 후 근대화와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 생 

존문제를 전 국민 동원체제를 통해 저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당 

시 사람들은 잘 살아보는 것 즉 경제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 

오가 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다. 자본과 지-원 

이 없는 한국에서 인력과 상품 수출만이 유일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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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60년대 중반부터의 산업화는 월남 파병과 중동진출,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적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몇몇 거점 도시들이 선정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근대화와 산업화 

가 추진되었다. 이 산업화 정책은 이농과 도시화를 부추겼고, 이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점차 붕괴되는 양상을 낳았다 도시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 

이 농촌공동체를 떠나면서 한편으로 이들은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도시의 공기 속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항상 의식해야만 하고 이 시선들에 의해 자신의 생 

각과 행동이 상당부분 통제받고 공동체적 가치와 규범에 벗어난 행동들 

은 집단적인 따돌림 당하던 농촌공동체 사회에서 효는 - 최후적인 수단 

으로 - 자율적, 반강제적 타율에 의해 잘 지켜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익명 

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공동체의 직간접적인 감시와 통제장치가 없는 

도시에서는 효를 집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상당히 약회-되었다. 

2. 경제 구조의 변화와 발전 

한국 경제의 발전 속도와 방향은 무역을 살펴보면 가장 잘 파악할 수가 

있다. 한국이 처음으로 세계 무역시장에 뛰어든 것은 1960년이다‘ 이 당 

시 한국 국민 일인당 수출액은 1. 3 달러에 불과했지만, 97년에는 국민 1 

인당 수출액이 무려 2,961 달러로 2 278배나 급증했다. 수출만이 살 길 

이라고 생각하던 한국인이 1억 달러 고지를 달성한 해는 64년이었고, 이 

후 5년 동안 세계 경제의 호황과 월남 특수 덕분에 연평균 41%의 놀라운 

수출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였다. 

1977년에는 전 국민의 꿈이며 선진국 진입의 전초 단계로 여겨졌던 수출 

100억 달러가 성취되었다. 1차 산업 상품과 단순 가공품이 수출품의 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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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행정 구역별 인구분포 (단위 천 명, 개) 

연도 1960 1970 1980 1985 1990 

총인구 24 989 31,435 37‘ 436 40 448 43‘ 411 

시의수 27 32 40 50 73 

시의인구 2 977 12 929 21,434 26 443 32,309 
(28 .0%) (41.1%) (57.3%) (65 .4%) (74.4%) 

시평균인구 259 404 536 529 443 

군의수 140 140 141 142 137 

군의인구 17 992 18 504 16 003 14.005 11.102 
(72 .0%) (58 .9%) (42 .7%) (34 .6%) (25 .6%) 

군평균인구 129 132 113 99 81 

(권태한, 1995:48) 

을 이루던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기계 · 선박 철강 등의 중화학 제품 

들이 수출상품의 40∼50%까지 차지했다. 또한 70년대에는 해외 건설에 

서만 총 4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 들였는데 이 액수는 당시의 경제 규모 

를 감안한다면 대단한 액수였다. 한국 산업 구조는 이후에도 상품과 인력 

수출을 통해 들어오는 자본을 바탕으로 - 단기적인 부작용은 있었지만 -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계속 전환되었다. 이 때문에 80년대는 전자 · 전 

기 · 자동차 · 조선 · 기계류 등 중화학 제품의 수출 비중이 50∼ 60%선으 

로 급속히 높아졌다. 이 중에서 전기 · 전자 분야의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 

이었는데, 이 분야의 생산품은 전체 수출 물량의 30%선을 차지했다. 80 

년 초반 대외적인 경기가 침체하고 국내의 혼란 때문에 주춤하던 한국 경 

제는 중반부터 시작된 국외의 저금리 · 저달러 · 저유가의 소위 ‘3저 현 

상’ 에 힘입어 88년 올림픽을 전후한 86∼89년 사이 4년 연속 무역 흑자 

를 기록했다. 60년대나 70년대에도 이와 같은 호황은 있었지만, 80년대 

70 효문화와콘텐츠 



중반 이후의 호황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70년대 초반까지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60년대 이전 

까지 경제적 기반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수익은 저축의 형식으로 회수 

되어 다시 산업이나 2세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70년대 초반까 

지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살기 위한 생 

존 경쟁에서 완전히 숨을 돌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추진 

된 중화학 공업으로의 방향 전환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근검절약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은 80년대 중반부터 결실을 맺게 된다. 80년 

대 중반부터는 대량생산 · 대량소비의 축적체제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중산층은 경제적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 비록 국산 소형차지만 -

자가용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으며, 당시까지 경제적 발전을 위 

해 유보했던 자유나 인권과 같은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성공적 

인 올림픽 개최는 서구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던 경제적 · 문화적 열등감 

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민주화와 경 

제적 성장에 만족하게 되면서 기존의 거대 담론인 정치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 

약’ 하는 것보다는 자아실현에 점차 더 많은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여기 

서 자아실현이란 그 동안 경제적 외적 맹창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정신적 

인 면의 개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래를 위해 억제했던 물질적 소비도 

의미한다. 이런 생각은 단기간 내에 기존의 유교적 가치관을 대체해 나갔 

다. 이런 맥락에서 80년대 말부터 외식 산업과 관광업이 호황을 누리고, 

서로 앞 다투어 소형차를 중형차로 바꾸고, 경쟁적으로 대형 평수의 아파 

트를 분양받고, 외제 고가 브랜드를 소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회에 

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던 근검절약 대신에 물질적 소비가 자리 

를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사람의 사회적 성공여부는 물질적 소비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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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평가되었다. 한국인들이 지난 25년 동안 육체적 생존과 장잇빛 미래 

를 위해 유보했던 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된 시기가 옹 것이었다. 육체적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들에게 이런 물질적 풍요 속 

에서 자란 신세대들의 가치관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표 2 직업 취업자분포 (단위 %) 

연도 전문 기슐 사무관련 
앵갱 관리 

판매 서비스 농립· 어업 생산 져l 

1965 2.9 4.1 12.0 6 4 58.4 16 3 100 

1970 4.8 6.0 12.4 6.4 50.2 20.2 100 

1975 3.6 6 4 13.0 7. 1 45.8 24 .1 100 

1980 5 3 9.3 14 5 7.9 34.0 29.0 100 

1985 7.3 11.5 15. 5 10.8 1985 30 3 100 

1990 9.5 15.3 13.9 8.7 1990 32.0 100 

(권태한, 1995 :52)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비 행태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 그리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가치관은 한국전쟁과 이 

후의 가난 그리고 경제발전의 역군으로 살아온 기성세대의 가치관과는 양 

적 · 질적으로 상당히 달랐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점은 교육을 통해서도 

더욱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3 ‘ 주자학 사상과 대중교육의 영향 

산업화가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며보았는데 , 전 

통적 가치 그 중에서도 주자학 전통이 이들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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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밝힐 필요가있다. 

주자학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가문의 일원 

으로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신양명이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입신양명이란 내가 몸을 닦고 덕을 세워 사람의 도리를 행함으로써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결과 미래의 역사에 이름을 날리고, 이로써 부 

모와 조상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입신양명은 입신과 행도, 그리고 

양명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입신은 개인적 수양과 함양 그리고 자신 

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수신에 행도는 자신이 구비한 능력을 남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치인에 초점이 있다. 양명은 입신과 행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나에 대한 우리의 펑가가 긍 

정적이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고 부정적이면 더러운 이름을 남기 

게 되며, 아무런 명가를 받지 못하면 무명으로 남는다. 한국인들은 오명 

보다는 무명을 가치 있게 여겼으며 최상의 가치 또는 인생의 목적은 후 

대에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름을 알리고자 하 

는 가치관은 주자학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닌 상당히 많은 문화들에서 

발견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강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주자학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던 시기에 입신양명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며, 이에 성공한 사람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식민 

지 시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신분계층의 흔란이 발생하고, 산업화가 

추진되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가문 간 뿐만 아니라 가문 내 

에서도 심각한 권력과 권위의 이동 현상을 초래했다 배운 사람만이 인간 

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던 전통 속에서 자란 기성세대들은 경제적 부가 

축적될수록 자식들이 가난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 

해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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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0-34세 인구의 연도별 교육수준 분포 (단위 %) 

연도 무학 초퉁학교 중학교 고퉁학교 대학이상 명균교육연수 

1970 10.4 48.7 16 ‘ 4 15.8 8.7 7.6 

1980 2.1 30.8 25.9 28.5 12.7 9 5 

1990 0.5 9.5 22 .1 46 7 21.2 11.4 

(권태한, 1995:44)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대중교육의 확대로 인해 부모 세대에는 꿈도 못 

꾸었던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한 2세들이 많이 탄생했다- 일례로 한국에 대 

학 교수의 수도 10만 명이 넘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그룹 

에는 부장 이상의 간부 요원만 7 000 명 이상이 있다 거의 무학에 가까 

운 부모 아래서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한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한겨레신 

문이 1996년과 97년 12월 말 전국 성 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주관 

적 계충 귀속감 조사는 이 런 경향을 잘 나타내준다 96년 12월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상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안 되었지만, 

중류충은 거의 90%,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 

었다. 중류층 중에서도 자신이 중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 

았으며(48.8%), 그 다음 중의 하(26.2%) 그리고 중의 상(14.1%)이었다.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중 

산층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두터운 심리적 중산층이 두드러지게 형성 

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였다.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닥친 후인 97년 12 

월말의 조사에서도 주관적 계층 귀속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상; 0.5%, 

중의상; 8.6%, 중의중; 42.8%, 중의하; 30.2%, 하· 17. 9%). 그러나 

IMF 구제 금융이후 점차 심리적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심리적 중산층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대한 도시에서 이전의 마 

을 공동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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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마을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은 서로 서로 그 집안의 내력과 경제적 

부 등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였지만, ‘새 

로운 고향’ , 도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내력에 대해 알 수가 없었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점이 그리 중요하지도 않게 

되었다 가문의 내력보다는 교육과 경제력이 그리고 직장이나 직위가 사 

회적 지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좁은 단위인 몇몇 마을 단위로 제한되었던 사람들의 관 

계망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복 

잡하게 되었다. 일견 모래알 같은 개인들의 집단처럼 보이는 대도시에서 

전근대적 요소인 개인적 연대망은 중요하지 않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한 

국에서는 달랐다. 원칙보다는 옹정과 유대 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한택 사 

회에서 학연 혈연 · 지연 등과 같은 관계망은 사회 구조상 자신과 자기 

가문의 부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연대 

망인 학연은 혈연이나 지연보다 더 중요하게 인정받았는데, 이런 개인적 

연대망의 변화는 기존의 마을과 혈연공동체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문과 부모의 영향력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 

었다‘ 가문 또는 확대가족 내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한 또 다른 이유 

는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 성공을 거둔 2세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 

다. 새로운 2세들의 사회적 성공은 자연히 가문 또는 확대가족 내에서의 

권력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교육과 

사회적 성공 여부에 따라 가문과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이 결정되는 경향 

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문의 성공은 자기 

자신과 자식들의 성공으로 좁게 여겨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자 

녀의 수가 급격히 격감하면서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농촌공동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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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가 맞물리면서 사회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본능들이 사회 내에서 발 

현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가문의 우두머리인 부 

모의 존재와 이들과 병존해야 한다는 소속감과 의무감은 약화되었고, 효 

를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교육에 의해 권위와 권력이 이통한 현상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자학이 기반인 농촌공동체 사회에서 권위와 권력은 지식 

의 질과 양에서 판가름 났다. 나이가 들수록 접하는 정보의 양이 많은데 

다 다양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자 

연히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었고 이는 지식을 중시하는 주자학적 사회에 

서 기성세대들의 사회적 권위와 권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2세들은 

고등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간접체험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고, 서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신학문도 습득할 수 있 

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세대 간에서 지식의 양과 질이 불균형 상태를 보이 

게 되었다. 이런 지식 소유의 역전 현상은 자연히 권위와 권력에 대한 역 

전 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 역전 현상은 - 받은 교육들의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부추기기 

도 하고, 상호 존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고 부모세대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사회적 성공을 거둔 심리적 중산충 

사이에서는 서구 사상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해 핵가족을 표준적인 가족 

의 형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예전의 농 

촌공동체 사회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고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사회에서는 부모 세대가 배제된 핵 

가족 중심의 가족구조와 또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은 더 이 

상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예전의 가정에 

는 대가족의 사진들이 거실이나 안방에 걸려있었지만, 현재는 핵가족 구 

성원들의 사진만이 대부분의 가정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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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어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들을 생물학적 나이와 이에 따른 역사적 경험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큰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역사적 경험을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집단적으로 동일하게 해석 

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교육정도 성별 - 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지역 등 

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훨씬 두드러지기도 하기 때문 

이다 또한 비슷한 경힘을 하였어도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조직의 

정명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이들의 가치관은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 

점에도 불구하고 효 문화 콘댄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의 접근은 효를 둘러싼 아우라와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인 틀을 이해 

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지역 또는 혈연공동체 이외에 별달리 다른 사회적 안전망이나 상 

호부양체제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의 하나는 노후의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삶과 생활의 안전보장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이나 부양체계가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 

재의 한국사회에서 앞서 소개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들이 더해 

지면서 효는 더 이상 사회적 정명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에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고 민족문화의 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통성이 

허약한 정권들이 학교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도덕적 덕목으로 

충과 효를 일방적으로 교육시킨 과거 역사와 한국의 정치적 · 경제적 그리 

고 문화적 닥후성을 고리타분한 유교에서 찾았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효는 더욱 더 고리타분한 ‘공자의 말씀’ 중의 골수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닥인찍히고 말았다. 이외에 개인주의와 인권 · 평등 그리고 창의성을 중시 

하는 교육 내용들이 주자학 사상들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세대 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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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범들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이들 차이들에 대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 역시 아직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출산율이 급격하 

게 감소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전통적인 사회적 안전망 

은 상당부분 해체되었지만 새로운 복지제도들이 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의 지식 불균형과 시각과 가치의 차이들, 그리고 심화 

되어가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갈등의 조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현 시점에서 세대 간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성질의 것 

이 아나다 이들 세대들이 서로 어떻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공존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대안을 찾아낼 것인지 그 

리고 세대 간의 수직적인 기존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을 구성하기 위해 효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장치들은 어떻 

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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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어머니를 포기함“ 

‘절연 각서’ 쓰는 자식들 

병원, 복지시설, 빈집- - 버려지는 부모들 ‘현대판 고려장’ 급증 

‘인전 남동구 s 복지시설에 수용된 치매환자 노인들이 볕도 제대로 들지 않 
는 밤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다, (정한식 기자 | 블로그 hschung’ OSl」n.c。rT I ) 

“이。 o씨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인 이모(82)씨는 작년 말 인천 남동구 S복지시설에 들어오 

면서 두 딸이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을 지켜봐야 했 

다 시설에 맡긴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식인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식 포기 각서’인셈이다 

몇 차례 이씨가 “딸네 집으로 가겠다”고 우겨 찾아갔지만 딸들은 문 

을 열어주지 않았고 나중엔 이사를 가버렸다 그 후 어렵게 연락이 된 

손녀들도 “그 할머니는 우리 엄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전 

화를끊었다 

가족해체와이기주의, 평균수명 연장등구조적인문제가극심한경 

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자식이 병원이나 외딴 집에 부모를 버리는 ‘현 

대판 고려장’ 이 늘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양지요양병원- 1년 이상 치료비가 밀려 있는 노인만 5 

명 , 한 달 입원비 150만원을 3∼4개월 연체한 경우도 올해 들어 15건 

으로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 3개월 이상 

치료비를 연체한 노인수가 경기 오산노인병원과 충납 부여노인병원에 

서 각각 10명(작년 6명)과 6명(작년 4명)에 이르고 있으며, 부여노인 

병원의 경우 보호자와의 연락이 2년 이상 끊긴 경우도 있다. 이들 병 

원 관계자는 “입원비를 연체시키는 자식들 상당수는 사실상 부모를 버 

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입원비를 다시 내고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드물다”고말했다. 

갈 곳 없는 노인 90여명이 수용된 인천 계양구 ‘즐거운 집’ (미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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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곳 정순옥(5이 사무장은 올 초 “정문에 노인이 앉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손전등으로 살폈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온 정씨에게 

“쓰레기통 옆에 있으니 잘 봐라”는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정씨는 “옷 

보자기를 꿀어안고 우두커니 앉아 있던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자 저만 

치서 승용차 한 대가 부리나케 달아났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설 ‘작은손길공동체’ 의 김영매(여 · 5이씨는 “복지시설에 

버려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한다 작년 여름 철거 직전의 

두 칸짜리 아따트에서 할머니를 발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찾아낸 할머니의 집에는 세간도 이불도 음식도 없었다. 사흘째 굶고 

있었다는 할머니는 고향을 물으면 대답했지만, 자식에 대해 물으면 

말문을닫았다고한다. 

불황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이용한 뒤 버리는 비정한 사례도 발견된 

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 악원양로원. 이 곳에 머문 지 여닮 달째가 된 

이모(6이씨는 충남에 있는 공장에서 크레인운전을 하면서 번 돈을 몽 

땅 집에 부치고 기숙사 생활을 했다- 떨어져 살던 아들(28)은 이씨 명 

의의 아파트와 인감도장을 빼돌려 대출을 받았다. 그 때문에 신용불 

량자가 된 이씨에게 뇌졸중이 덮쳤지만 아들은 병원 입원비만 계산하 

고주소를옮겨 버렸다고한다. 

이씨는 65세 미만인 데다 호적에 부인과 아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었 

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자격도 없었다. 8개월 동안 동네 

야산에서 살아야 했다 사정사정해 양로원에 왔다는 이씨는 “그놈들 

원수를 갚기 전엔 죽을 수도 없다”며 병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울벅였다‘ 
닥원양로원 노인 53명 중 드물게라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노인은 3명 

뿐이다. 나머지 노인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도, 오라는 곳도 없다 양명 

숙(여 41) 사무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족은 부부와 자식뿐” 

이라며 “애라도 볼 수 있고 전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버려지지 

는않는다”고말했다 

(김정훈기자 runt。@chosun.com ) (인전=이용수기자 hejsue@chosun.com) 

출처- 2004년 10월 14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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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I. 머리말 

경기도 수원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장헌세자)를 기리기 위하여 건 

설한 도시이다. 팔달산 아래를 중심으로 한 화성이라는 신도시는 사도세 

자를 기리며 , 새로운 도시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조의 의지가 반영된 곳이 

기도하다. 

정조는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거대한 회갑연을 화성에서 

치렀으며, 이때의 행사기록을 r원행을묘정리의궤」(이하 정리의궤)에 생생 

하게 남겨놓았다.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 해에 정조는 아버지의 원찰인 

용주사에 r부모은중경」(이하 은중경)을 만들어 보급하였고, 그 다음해에 

는 세종대에 만든 r삼강행실도」에 r이륜행실도」를 더해 r오륜행실도」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이는 모두 효를 근본으로 하여 강력한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그 근처에는 아버지에 대한 효가 바탕을 이룬다. 

또한 이러한 효는 결국 조선 후기 이후 발달한 민화, 즉 문자도로 발전 

하여 효제충신예의염치(孝‘|弟忠信禮義廠따)라는 글자에 r오륜행실도」에 

나타나는 소재(도상)가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효를 근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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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효 왕실의효 

• 경기도 31개 시군 .. ‘ ‘ ....... 정조의 왕권강화정책에 
효자효부의 ... 

“ ~ , 나타난 효의 디지털화 
시나리오소스 발 ‘ ’ 

경기도 효문화 원형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문자도는 정조대에 제작된 r오륜행실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길상문자인 복록수(福綠파)가 문자도의 소재가 되는 중국과는 

차이가 있다. ” 

경기도는 이와같이 정조를 중심으로 한 효문화가 발달된 곳이며, 그래서 

인지 민간에서도 많은 효문화가 산적해 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에 남 

아 있는 효자효부의 이야기는 향토지 등의 문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야기가 450건 정도 있으며 그와 관련된 문화유적만도 160여기나 된다. 2) 

콘댄츠 개발은 먼저 철저한 문화원형의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 

게 본다변 경기도의 많은 효 문화유적은 효문화의 콘댄츠 개발에 무궁무 

진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경기도 내의 많 

은 효문화유적 가운데, 조선시대 효를 대표하는 정조시대의 대표적인 문 

1) 윤용이 이태호 유흥준, 「민화문자도연구」 , r한국 미술사의 새로운 지명을 찾아서」 , 학 

고재 (1997), p.134. 

2) 김준혁, 「경기도의 효와 문화유산」, r경기도의 孝 문화유산과 孝 박물관 건립방향」‘ 경기 

문화재단(2002) , pp. 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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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을 크게 셋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효문화원형의 콘댄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I . 경기도 효문화원형의 분석 

18세기 조선은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정조는 개혁에 대 

한 사회적 요구를 강력하게 실현시키고자 왕권강화정책을 펴나갔으며, 그 

명분을 효에서 찾았다. 1795년부터 179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정조의 효프로젝트’ 는 부모에 대한 회갑연을 정리한 정리의궤(1795), 부 

모에 대한 은혜를 전하는 은중경 (1796)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를 언급한 

r오륜행실도」 (1797)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r정리의궤」, r은중경」, 

「오륜행실도」의 자료를 효문화원형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궁중의 효잔치 , 원행을묘정리의궤 

r정리의궤」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의궤로, 1795년 윤 2월 9 

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화성행궁에서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 

시고 아버지 묘소에 전배하고 주갑년을 기녕하는 진찬례를 베푼 것을 기 

록한 것이다. 을묘년(1795)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탄신 1주갑이 되 

는 해이며, 재위 20주년에 해당되는 해이다. 3) 

3) r윈행을요정리의궤」에 대해서는 한영우, r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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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효프로젝트〉 

/-----‘∼、

정조의왕권강화정책에 

궁중의 효잔치, 불교의 효, 유교의 효 

갱초시대의 판화를 흉한 효문화 

콘탠츠개발 

r정리의궤」의 글은 목활자인 생생자를 본떠서 제작한 금속활자인 정리 

자로 찍었고, 그림은 목판화를 사용하여 조선시대 의궤로는 처음 활자와 

판화를 함께 갖춘 인쇄 체제로 제작하였다 4) 

권수 1권, 본편 5권, 부편 4권의 모두 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卷 

首)는 택일(擇日), 죄목(座텀), 도식(圖式)으로 구성되었다. 택일(擇日)은 주 

요 행사의 일정표이며, 좌목(座目)은 행사를 주관한 정리소와 의궤를 펀찬 

4) 정병모,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판화사적 연구」, r문화재」 22, 문화재관리국(1988) ‘ 

pp. 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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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궤청의 직원명단이다. 도식(圖式)은 112쪽의 판화로 묘사되어 있는데, 

진찬 외에 문무과방방(文武科放勝), 행성조(行城操), 어사(條p射) , 사미〔陽 

米), 양로연(養老홉) 등의 부속행사와 노량진 앞 주교(꺼-橋)를 가설하는 등 

의 행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거행된 회갑잔 

치 장면과 잔치 때 올려진 14종의 궁중무용, 잔치에 쓰여진 꽃과 그릇, 과 

거에 합격한 자들의 발표 장면, 혜경궁 홍씨의 가마, 한강의 배다리 그림, 

연회당에서의 회갑잔치 장면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표 1 참조) 

표 1 원행을묘 행사 일정표" 

날짜 행사내용 잠고이미지 

행차의 준비 
가마 제작/시흥로 건설/노량의 배다리 가설/예 가따/주교도 

행연습 및 어사 파견/무과초시/서원 

새벽에 정조가 혜경궁 홍씨괄 모시고 창덕궁올 반차도/용양봉저정/수라상 

떼나다 /노량행궁(용양용저정)에서 점심올 플 /시흉현지도/화성능행도 

다 /시흥행궁에서묵다 

시홍 출발/청천명에서 휴식/사근참 행궁에서 화성행궁도 

점심/진목전에서 휴식/화성행궁에서 묵다 

화성향교대성전에 전배/낙남현에서 문무과멸시 알성도/낙냥헌망방도 

거행(오전)/용수당에서 진찬 연습 

융풍(현륭원) 전배/서장대에서 군사훈련 실시 
용등전경/용주사전경/서 

장다|성조도 

봉수당진찬도(현선도 여 

민락몽금척.하황은) 

화성주민에게 쌀주7]/닥남헌에서 양로연/망화 신용루사미도/낙냥헌양로연도/ 
용북각루도/방화수류갱션경/득 

수류정 시찰/활쏘기와 왈꽃놀이(득중정) 중갱어사도 

귀경길/사근행행궁에서 정상 시홍현행궁에서 장 
정조대왕능행도/시흥환 

행렬도 

시홍현에서 백성들과 대화/용양용저정에서 점 주교도 

심/한강의 매다리를 건너 장덕궁으로 돌아옴 

이후 | | 각종시상16월18일 연희당회갑 1캘호궤도/흉화문사미도/ 
희당진찬도 

5) 한영우,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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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리의궤」에 나타난 궁중행사도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정을 마친 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평행수시도법 

은 물론이고, 서양화법인 선원근법, 조감법 등을 활용하여 궁정의 모든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그려놓았다. 그러한 이미지 자료, 즉 표층구조를 분 

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주도하의 행시-이벤트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회갑연은 국 

가의 주관하에 치러지는 행사인만큼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이벤트 행사를 여러 면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한강을 건너기 위 

한 배다리 가설(그림 1, 2) 이라든가, 낙남헌에서의 과거시험 행사, 서장대 

에서의 군사훈련, 봉수당회갑연에서의 궁중정재 시연, 양로연 행사, 활쏘 

기와 햇불놀이 등은 모두 오늘날에도 흥미진진한 이벤트인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궁중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기록에는 당 

시 수라상 음식의 종류, 가지 수 등이 서술되어 있고, 이는 그림에도 표현 

되어 있다. 또 궁중무용에서의 악기 배열, 연주콕, 복장, 기물까지도 면밀 

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궁중 생활의 일변을 살필 수 있는 소 

중한자료이기도하다 

셋째 궁중의 회갑잔치를 통한 효문화를 살펼 수 있다 정조가 어머니의 

회갑연을 아버지의 능묘가 있는 화성에서 치렀다는 것은 왕이기 전에 자 

식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효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정리한 r정리의궤」 

는 조선 후기 왕의 진정한 효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며, 이는 

바로 일반 백성들에게도 자신있게 효를 권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이다 

그 외에 양식적으로는 당시 도회-서를 주도한 김홍도식의 화풍이 엿보이 

며 화원화가인 김득신, 이인문, 장한종, 이명규 등의 화가들이 참여하였 

다 이와같이 r정리의궤」는 이전의 의궤도와는 달리 회화성이 풍부하여 

정조시대의 판화양식을 주도하였으며, 후대의 진찬의궤, 진연의궤,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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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 그링 1 주교도 1 
원행을묘정리의궤 중에서 

(오른쪽) 그림 2 주교도 2 
화성행렬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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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 둥의 제작에 영향을 미쳤으며, 뒤이어 제작되는 r부모은중경」, r오 

륜행실도」 등의 판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6) 

2. 불교의 효, 부모은중경 

정조는 1789년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영우원(永祐 

園)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륭원이라 하고 그 이듬해 현륭원의 원찰로서 

용주사를 창건하였다. 그리고 사격(솜格)을 높이기 위해 신하들에게 용주 

사의 상량문, 권선문, 주련(柱聯) 등을 짓게 하고, 스스로는 〈봉불기복게 

사본(奉佛析福偶寫本)) (1795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호)을 지어 부처 

에 대한 불공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7) 또 정조는 창건주인 사일(獅日)스님 

에게 부모은중경에 대한 설법을 듣고 1796년 은중경을 간행하였다. 국왕 

이 발원하여 은중경을 간행하였다는 것은 숭유억불의 조선사회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정조는 섣달 그몸과 단오날에 r은중경」 게송을 인 

쇄해 부적 대신 집안에 붙이도록 할 만큼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하 

였다. 8) 

r부모은중경」은 r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챔父母恩重經)」이라고 불 

리며, 범어나 팔리어 등의 불교 원전이 없는 위경 (f寫經)으로 제작되었다. 

즉 중국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제작된 경전으로 불교의 사상적 내용을 중 

6) 정병모, 앞의 글, pp, 96∼121. 

7) 「봉불기본게사본」은 정조가 손수 지은 細뾰로 글씨는 해서체이다 처음에 “절을 현릉원 

의 짧宮으로 세웠다 소자는 8만 4000의 보안법문의 웬짧를 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 

을받아상가偏語를지음으로써 三業의 공양을드리며 보은의 불공을드립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r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 경기도(1998). p, 40 참조. 

8) 정조, 「弘濟全맘」 권 182, 짧뽑標記, ‘.펀filf8i爾軟빼’ 및 유근자 · 유소화 「불교미술에 

나타난 효」, r부처님이 들려주는 효이야기」, 동국역경원(2001), pp.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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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편설이다. 

은중경의 내용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김음을 설하고 그 은혜 

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것으로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 첫번째는 부모의 

은혜를 10대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고 9) 두번째는 자식을 잉태하여 출 

산할 때까지의 생태학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세번째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의 은혜를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교의 r효경」이 효도를 강조한 데 

반해 은혜를 강조하였다. 

또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구체적 인 방법으로 7월 15일의 우란분재(굶蘭 

益顆)에 공양하고 이 경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하였다 부모를 위 

해서 이 경의 한 구절, 한 게송을 잘 익혀 마음에 새기면 오역의 중한 죄 

라도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강조한 r은중경」은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초기부터 삽화를 곁들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으 

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언해본이 출판되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553년 

경기도 장단 화장사 개판본인데 전하지 않아 1563년 송광사에서 간행된 

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현재까지 전하는 은중경은 80여 종, 

개판사찰은 수백에 달해 조선시대에 이 경이 매우 각광받았음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의 불교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 

다.'이 즉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불교 경전의 하나인 r부모은중경」 제작 

이 활성화 된것은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부모의 은혜가 일반 대중과 결합하 

9) φ 어머니품에 품고 지켜주는 은혜, @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 자 

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 먹이는 은혜, @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 손발이 앓도록 깨끗이 씻 

어주시는 은혜, @ 먼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 @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시는 은혜 

1이 이태호‘ 「조선시대 목판본 부모은중경의 변상도 판화에 관한 연구」,r서지학연구」19, 서 
지학회(200(〕 6), pp. 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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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운 생활 주제라는 점이며 그래서 r부모은중경」을 귀족사회보다 서 

민을 대상으로 한 하급계급을 위한 경전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r부모은 

중경」 첫 대목에 부처가 사람의 뼈를 보고 내 부모의 뼈일지도 모른다며 

오체투지로 예를 갖춘 것은 부처의 권위주의를 벗어나 대중과의 친화력을 

의도한 것이며. 이는 조선의 엄격한 유교사회의 전 계층에 불교가 뿌리내 

릴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임란 이후 우리나라에서 

는 r부모은중경」이 대량 제작되었고 이는 바로 16∼17세기의 불교문화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18세기 궁중에서까지 공개적으로 포용하게 되었고, 

결국 정조의 어명으로까지 제작되기에 이르는 것이 용주사판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깨념兌大쐐父母,펀、重經)’ 이 다0 l ll 

현재 용주사에는 부모은중경의 경문과 변상도를 새긴 목판, 석판, 동판 

등 모두 73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목판에는 한역본과 국역본 변상도가 새 

겨져 있고, 석판에는 한역본, 동판에는 변상도가 각각 새겨져 있다. 이들 

새김은 매우 정교하고 조선후기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도와 형상을 보이고 있다. 12’ 
용주사본에 표현된 14장면의 변상도는 〈여래정례도(~IJ來j낀禮圖)〉(그림 

3)부터 시작된다. 먼저 부처가 한무더기의 뼈를 바라보며 오체투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처가 중앙에 엎드려 절하고 있고, 제자들이 그 주위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 그림은 순간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속에 

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11) 박도화, 「조선전반기 불경판화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1997) 및‘ 이태호‘ 

앞의글 참조 

12) r부모은중경」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론격인 Ff分, 본론격인 正示

分, 마지막 결론인 iffJ.따分이다j紀띠分을 제외하고 序分과 正파分의 내용에 맞는 벤상 

도플 삽입하는데 보통 총 23종이며‘ 용주사본과 명대 복각본을 제외한 대부분에는 21 

종의 삽도가 있다 용주사본은 따격적으로 총 14종의 변상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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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은 부처님이 마른 뼈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이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 한 무더기 마른 뼈가 어쩌면 전생의 조상님 뼈이 

거나 여러 대를 거치는 동안의 부모님 뼈일지도 모르므로 절을 하여 예를 

갖춘다고 하는 장띤이다. 특히 부처는 이 뼈를 제자들에게 둘로 나누어 

보라고 한다. 남자의 머리뼈라면 희고 또한 무거울 것이고, 여자의 머리 

뼈라면 검고 또한 가벼울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어머니 

(여자)는 한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영긴 피를 서말 석되나 흘리고 아이를 

기르는 동안 여닮 섬 너 말의 흰 젖을 먹여야 하는 까닭에 머리뼈가 검고 

가볍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은 이 말씀을 듣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어머니의 은덕 

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냐는 물음까지가 이 변상도에 숨겨 

져 있는 이야기이다. 13) 

특히 용주사본은 이전의 r은중경」과는 전혀 다른 구도와 형상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여래정례도(如來]頁禮圖)〉를 보면, 이전의 r은중경」 

에서는 대여섯명의 권속을 거느린 부처가 등장하고 부처는 뼈에 대해 살 

짝 목례를 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용주사본에는 20여명의 나힌- 권속들이 

표현되고 상단에는 사천왕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부처는 현실감있게 표현 

된 뼈무더기에 오체투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권위에서 벗 

어나 진정으로 뼈무더기를 향한 예배의 자세를 취한 것이다.1 41 

〈십게찬송도〉의 변상도 10장면을 보면, 이전과 달리 건물을 대각선으로 

포치하든가, 전체적으로 사선 구도로 연출하였다. 건물 안은 깊이감과 원 

근감이 표현되고 집안의 어머니와 아들의 몸동작과 표정까지도 읽을 수 

있게 표현되었으며, 주변의 나무와 동물들 또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인 

13) 권상로 역, r대보부모은중정(은중경)」 진영출판사(1987). pp. 10 ∼15. 빛 진통일 편역, 

r그림으로 보는 부모은중경」, 일송띠디어(2003) ‘ pp. 22∼38 참조 

14) 정병모 r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200이‘ pp. 21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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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착용한 복장은 아직 중국식이 보이지만 인물과 건물‘ 그리고 주변의 

경물들이 김홍도식 화풍의 조선화가 보이는데 이는 뒤이어 제작된 r오륜 

행실도」의 구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주요수미도(周逃須쩌圖)〉(그림 4) 등은 도식화 된 수미산 표현을 벗어 

나 자연스러운 산악을 표현하였고 이는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 가운데 하 

나를 표현한 듯이 보이며 암산에 주름으로 묘산된 각진 바위의 표현은 

김홍도의 r단원화첩」에서 볼 수 있는 〈옥순봉〉(그림 5)과 거의 유사하다. 

〈아비타고도(阿광!훤품I댐)〉는 이전의 그림에서는 성안에서 죄인들을 벌 

하는 장면이 묘사된데 반하여 죄인들을 성 밖에 그렸으며, 성문에는 신장 

상이, 성 위에는 악귀들이 죄인들을 기다리는 듯이 리얼하게 표현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r부모은중경」에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자식을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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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김흥도, 단원화칩의 〈옥순봉〉 1796 

태하여 출산할 때까지의 생태학적인 고찰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생태학적 고찰은 아기를 출산하고 기른 어머니의 입장에서만 이해 

할 수 있는 심오한 내변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데 용주사본에서는 이전 

의 r은중경」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에 조성된 많은 r은중경」 도상과는 달리 유교적인 관점 

에서 재해석하여 불교적인 색채가 약화되었다 그것은 14점의 변상도에 

서 나타난다 즉 원유팔종도(援얘八種圖) 가운데 〈주요수미도〉만 남기고 

부처 도상이 들어간 7장면이 제외되었으며 부처를 불전에 모신 〈계발참 

수도(짧發‘|戰修圖)〉가 생략되었다. 제외된 장면들은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자학하는 장면이므로 유교적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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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가 주신 터럭 하나도 소중히 해야 하는 유교적인 효 개념에 배치 

되는 장연이 배제된 것이다 

표 2 용주사부모은중경 변상도 

순서 내용 이미지장연 

!Ill껴ff!i~ 부처닙이예용표하다 
부처님이 한 무더기의 마른뼈왈 보시고. 당신의 

판은 었드리시"I 따른뼈에게 예배읍 드었다. 

제l은 | 빼Jtt'fy,;j생‘ 잉태하여 수효해 주신 은헤 
뱃속의 아기가 오장과 육정이 생기는 동안 몽조 

싱하는 은혜 어머니는 책상에 기대이 앉아 있다 

때부른 산모가 산마에게 고풍융 호소하고 있으 

제2은 lmilT::l!/:~,, 얻, 낳으섣 매 고몽받으신 은혜 며 시녀는 화로에 불융 끓인나 / 헨재의 여인 

이달려융듯함 

제3온 I ' I、fξ‘훌앤 
아시쯤 낳고서 근심융 잊으 아이완 낳은 어머니가 침상에 아이융 안고 사팡 

신은혜 스혐게 치다용/ 시종이 물융 끊임 

제4용 | 때판머;H샌 
쓴 것은상써고 단것은벅 

이신은혜 
의자에 앉아 아기융 옵려 안고 있다 

제5은 I ,lllqε째i.IU션 마든자리에뉘이신은혜 
초가집안에 아기가 누워 있고‘ 어어니가 그 모 

슐용바라보고있다 

제6온 I '1t얘훌η씬 짖플액여 기르신은혜 
아기픔 안고 젖용 액이고 있다 멀리 누각이 보 

인다 

계7용 | 洗혜4、 i'Jl밴 더러웅옹씻어주신은혜 
정자에서 아끼블 씻낀다 에유 속의 아름다훈 

어머니의모융을.!!.현 

제8은 | 때rn엘;:;!: .낸‘ 언 길 떠난 자식 염려하신 운 앞에서 아들이 떠나는 모융을 바라보고 있다 

은혜 언리 아둡의 모융이 보인다 

제제껴:0옹~은| I £>il'iii<‘;;M. ’땐 ‘ 자식 위해 나륭 일 하신 은혜 
옷집과 시팡이블 듬고 떠나는 아듭 모숭용 문에 

기대어 에서팝게 바라온다 

'A:ft!Jli~앤 끌없이 사땅하신은헤 삼은 자식의 둥융 두드린다 

I서;~Ji~ 부모블 엉고 수미산올 돈다 
부모플 업고 가따른 수미산용 오르고 있으며 

갱상에는부처님이제자등과함께있다 

회융 짓고 끌려온 불효자틀이 사슐에 묶여 지옥 

문 앞에 서 있다 지육문은 야수의 큰 입감이 표 
阿~11/l:펜 아미지옥에 잉이진고몽 

현되고. 성벽 안은 화염이 솟구치고 있으며 그 

당장 안에는 괴기스러운 욕폼듭이 쪼|인플올 쳐 

다보고있다 

t짜l↑')1;\t! 극락에이픈품거웅 부모가 극락왕생하는 모습으로 지 열리 극락세 

껴|가 보인다 용황과 구름으로 어우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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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가장 인간적이고 풍속적인 장면이 묘사 

되었다. 예를 들면 〈여래정례〉(그림 3)에서 이전의 부처가 뼈무더기에다 

간단한 목례로써 예를 갖춘 것과는 달리 오체투지의 자세를 한 부처의 모 

습이 그러하며, 〈주요수미〉(그림 4)의 경우, 수미산의 표현이 이전과는 달 

리 우리의 진경산수에서 표현된 산이다 용주사본에 표현된 수미산은 아 

주 먼 이상향의 산이 아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친숙한 산수인 것이다 

셋째, 양식적으로 정교한 새김과 회화적 표현이 우수하여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판화라 할 수 있는 이 판화는 김홍도풍의 산수와 풍속 장면이 

보임으로써 더불어 김홍도가 밑그림을 그렸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김홍 

도 회풍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선구도와 인물, 산 

수, 식물, 동물의 표현이며, 이는 곧 김홍도 산수화나 풍속화풍에 속하는 

당시 풍속장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15)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용주사본은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콘벤츠로 

개발할수 있는자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유교의 효, 오륜행실도 

효의 연원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유가의 많은 경서들의 기록속 

에 효가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효는 충의 사상과 더불어 

고취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도덕체계인 삼 

강오륜에 힘쓰게 되었다. 

조선초 이황과 이이에 이르는 정통도학에 있어서는 효 관념이 성리학의 

우주론 내지 인간론의 이해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보편주의적 규범으 

15) 오주석, r단원 김홍도」, 열화당(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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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정통적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일어나던 

17세기말부터 18, 9세기에 이르러 효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하였다. 즉 성리학에 비판적이었던 소수의 실학자들은 치인양성(治A養 

性)이 주목적이었던 성리학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과거제 폐지와 

양반의 취업을 주장하면서 국가의식을 가족의식보다 우위에 두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정조는 이전의 r삼강행실도」와 r이륜행실 

도」를 합책하여 1797년 r오륜행실도」를 간행하게 되었다. 

「오륜행실도」의 내용은 5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 1-3까지는 

효자 충신 열녀의 행적을 〈삼강행실도〉 중에서 발춰1, 수록하고 있다. 권1 

효자도에는 〈민손단의(|해따單衣)〉를 비롯한 역대 명현 33인의 효행이 기 

록되어 있고(표 3), 권2 충신도에는 〈용봉간사(龍逢課死)〉를 비롯한 35인 

의 충신행적이, 권3 열녀도에서는 〈백희체화(伯姬速火)〉 등 35인의 열녀 

행적이 소개되고 있다. 권4, 5에서는 형제(兄弟) 24 인, 종족(宗族) 7인, 

붕우(배友) 11인, 사생(떼生) 5인 등 모두 47명의 행적을 〈이륜행실도〉에 

서 발춰l하여 싣고 있다 이와같이 r오륜행실도」에는 모두 역대명현들 

150명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효자 4 

인, 충신 6인, 열녀 5인이 실려 있다. 161 

조선시대 행실도의 공통점은 효자 · 충신 · 열녀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효가 정치적, 사회적 질서의 근본적인 규범으로 인식되었고, 부자유친이 

군신, 부부, 장유, 붕우의 인간관계에 앞서고 있다. 즉 삼강의 군신, 부자, 

부부 관계를 발전시켜 맹자에 이르러 실천도덕으로 완성된 오륜사상을 받 

아들이고, 다시금 효를 오륜의 제1의(第-義)로 삼고 있다.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그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노인을 존경하고 착한 이에게 상을 주는 치적을 남기기 위하 

16) 李民樹, 「五倫行웹圖隔앓」, r五倫行빨많l」 ζ찍文化社0972), pp. l∼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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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실도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1 7) 이는 화성 건설, 원행을묘의 행사, 

용주사 r부모은중경」의 간행 등 효를 매개로 한 정조의 왕권강화정책 중 

의 일환이었다. 

특히 r오륜행실도」는 수록한 인물마다 행실을 기리는 찬과 시를 적은 

글 다음에 삽화를 배치하여 모두 150여점의 판화를 배치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r오륜행실도」는 이전의 r삼강행실도」와 

는 구도는 물론 표현면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다.뻐 즉,r삼강행실도」 

를 중심으로 한 이전의 행실도류판화가 한 화면에 줄거리에 따른 여러 개 

의 장면을 표현하되 건축물이나 구름, 산수 등을 구획하고, 여러 번에 걸 

쳐 등장하는 주인공을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주인공은 이름표식으로 한 

것 등의 구도라든가, 삽화의 표현 등은 조선시대 판화이 백미라고 불릴만 

큼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 즉 우리나라 효자 

는 〈누백포호〉(그림 6) 등 4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그림에 표현된 내용과 

기법은 당시 유행한 회풍이 반영되어 콘벤츠의 문화원형자료로써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물 · 풍속 · 산수 건물 등에 다양한 변모기- 보인다. 이전의 삼 

강행실도보다 나무의 종류와 표현이 다양하고 그 속에 표현된 인물 · 건 

물 등이 현실감있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도화서를 중심으로 한 김 

홍도의 화풍(그림 7)에 의한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부감법의 시점을 사용하고 강한 사선구도를 사용하여 

17) 정조는 r오륜행실도」의 처음 “쩌1때養老統農領行小學五倫行잉‘~Jlj;i웹禮~’杓輪콤., 에서 

그취지를밝히고있다 

18) r삼강행실도」는 1428년(세종 l이 진주의 金未라는 사람이 친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 

나 풍속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간행 배포되었다 1432년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사 가운 

데, 효자 충신 열녀 모두 110인씩 330인의 초고가 완성되어 1434 년(세종 16)년에 

반포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행실도 서적의 효시로서 이후 간행된 r。l륜행실도」, r속삼 

강행실도」, r동국신속삼강행실도」, r동국속삼강행실도」 등에 영향을 미쳤다 

19) 정병모, r삼강행실도 판화에 대한 고찰」, r진단학보」85. 진단학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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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r오륜행실도J의 효자 33인20) 

제목 내용 

1 |£|쩌f윈衣 민손이 홉옷을 입다 

2 子路負米 자로가쌀을지다 

3 Ji!..(({道* 고어가길에서 윤다 

4 llilUξ養삶 진씨가 시어머니를 성기다 

5 江l츰E孝 강혁이 크게 효도하다 

6 n包i햄섬쥬 설포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다 

7 ·ε~ll!Hl!Wil 효녀 조아가시체를안다 

8 월f香없t.t 황향이 베게에 부채질하다 

9 -「뼈刻木 정란이 나무를 깎아 새기다 

10 ii1"k~U윷 동영이 돈을빌다 

11 王흉廢詩 왕부로 인헤 시경을 읽지 않다 

12 김효宗i立↑'r 맹종이 울며 죽순을 구하다 

13 王神숍1J 7k 왕상이 얼음을째다 

14 許1X얻llm 허자가짐숭을묻어주다 

15 王延없:«1 왕연을 위해 물고기가 뛰어나오다 

16 쩌香f흩Jff. 양향이 범의목을조르다 

17 f빠除救父 반종이 아버지를구하다 

18 g임앵용혈용i 검루가똥을맛보다 

19 2냈짧응h햇 숙겸이 약을구하다 

20 놈짧代父 길분이 아벼지를 대신하다 

21 不혐棒W?. 불해가 시체를찾아내다 

22 王월止짤 왕숭에겐우박도그치다 

23 ;':iiltt圖{없 효숙이 모습을 그려 모시다 

24 U훌操!Clit!J: 노조가 어머니께 순종하다 

25 j효熙챔金 맹희가금을얻다 

26 tt-lltM行 서적의 독실한행동 

27 용二免網 오이가화를연하다 

28 王뼈益흙 왕천이수를더하게하다 

29 찢I .IX孝*파 유씨가 시어머니께 효도하다 
-- -- --

30 향113tilllft: 누백이 엄을잡다 

31 自행m家 자강이 무덤에 엎드리다 

32 石珍斷指 석진이 손가락을자르다 

33 liltl!R感와 은보가 까마귀를 감동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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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8 문자도 효 [ 선문대 빅물관 소장 그림 9 문자도 효 2. 선문대 박물관 소장 

긴장감 있는 구도를 보인다. 또한 이전의 r삼강행실도」에서와 같이 다른 

시간에 벌어진 2, 3개의 장면을 한 화면에 엮는 복합적인 구성에서 탈피, 

한 장면만을 부각시켜 보다 합축적이면서도 현실감있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r부모은중경」에서와 같은 묘시-법으로 장면의 사실감이 잘 표 

현된다 

셋째, r오륜행실도」에 표현된 도상은 이후 민화의 문자도에 반영되어 

민화로서 조선 후기 일반인들에 널 리 애호되 었다. 즉 문자도인 “孝” 자를 

보면, 그 속에 잉어 · 죽순 거문고 · 부채 등이 표현되어 있는 도상이 있 

는데 이 상징체들은 모두 r오륜행실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들이 

다.(그림 8, 9) 즉, 잉어는 왕상부벙(王祚숍1] :71<. - 왕상이 얼음을 깨다) . 2” 

2이 이 민수, 앞의 책 참조‘ pp, 30∼88. 
21) 왕상은 삼국시대 진나라 사람이다 한겨울에 병든 계모가 잉어를 먹고 싶다하자 도끼로 

얼음을 캔후 옷을 벗고 얼음 속에 뛰어들려고 했다 이때 갑자기 얼음이 째어지면서 두 

마리 잉어가 뛰어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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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은 맹종읍죽(굶宗‘位竹 - 맹종이 죽순을 구하다) . 22) 부채는 황향선침 

(黃香房挑 - 황향이 베개에 부채질하다) 23) 대순탄금(大鷹彈琴 - 대순이 

금을 연주하다)24 ) 등의 r오륜행실도」에 등장하는 소재들이다 이러한 소 

재들이 상징적으로 문자도 중 효자에 반영됨으로써 r오륜행실도」의 이야 

기가 더욱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IlI. 효문화원형의 콘텐츠 개발 방안 

문화의 원형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컨셉설계이다. 모든 

기획에는 컨셉설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 컨셉설계의 기본은 

콘텐츠의 핵심가치, 즉 핵심적인 문화코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행히 경 

기도 효문화원형의 문화코드는 효가 그 핵심적인 운화코드로 전제된다. 

그래서 역으로 핵심적인 문화코드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들려줄 것인 

가가 이 콘텐츠 개발의 목표가 될 것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경기도 효문 

화원형의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표층구조) 어떻게 들려주어야(서사구 

22) 맹종은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이다 겨울에 병든 늙은 어머니가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 

자 눈덮힌 대나무밭에서 눈물을 흘리자 흉연 죽순이 솟아나왔다고 한다 맹종의 죽순의 

보통 잉어와 교차되는 세로획으로 효자의 가장 상단에 표현된다. 

23) 황향은 후한대 사람으로 9세때 어머니를 여원 후에 부진을 극진히 모셨다 여름에는 부 

채로 부친의 이부자리와 에개를 부쳐 시원하게 했으며, 걱울에는 자신의 몸으로 따뜻하 

게해드렸다고한다 

24) 짧은 임금이 되기 전 어힐 때, 눈먼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이복동생으로부터 같은 파 

를 받으면서도 끝내 지극한 효심을 지켰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요임금으로부터 천하를 

양위받아 후대의 표해·의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다 순은 음악을 무척 좋아하였는데, 

그래서 요임금이 자기의 두딸 아황과 여영을 순에게 시집보낼 때 오현금을 선물하여 즐 

겨 연주하였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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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효문화특성 

기법 
、.

‘ζ‘- -----
> 」〉‘= ~-판화기법 

김홍도화풍 -- ---;;>~ 

내용‘ 

콘텐츠개발 

Cut o띠 animation 

18C 조선 문화 

궁중문화의 재현 

판타지요소 /등==;_」> 시나리오소스 제공 

조), 그 심층구조(문화원형 코드)를 재미있고, 설득력있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 

기도의 효문화원형의 3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공통적인 특정을 

발견해낼수있었다. 

첫째 판화라는 기법을 이용했다. 

둘째 도화서를 중심으로 유행한 김홍도의 화풍을 통해 18세기 후반의 

조선의 문화 및 생활상을 조명할 수 있다. 

셋째 r은중경」과 r오륜행실도」 등의 스토리에서 판타지 요소를 발견할 

수있다 

따라서 다음은 3가지 공통적인 특성에 맞는 콘댄츠를 개발할 수 있는 

예를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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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t-out animation을 이용한 한국 판화의 재현 

문화원형자료를 콘벤츠로 설계할 때 대체로 컨셉설계방향을 4가지로 규 

정한다. 그것은 바로 콘댄츠의 원형보존과 산업화, 그리고 대중화와 세계 

화이다. 25) 그런데 이 4가지 설계방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문 

화원형자료의 보편성과 차별성이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야만 컨셉설계 

가 잘 되는 것인데, 이 보편성과 차별성은 글로벌화를 염두에 둔 것이어 

야 하며, 이것이 곧 콘벤츠의 마케팅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편성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 

화원형자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이해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 문화원형만의 차별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애 

니메이션으로 표현해도 그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기법을 이용한 콘벤츠 

가개발되는것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경기도 효문화원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화라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판화는 선에 농담이 없고 그 모양새가 단순하여 애 

니메이션화 하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효문화 관련 판화를 cut out 애니메 

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콘텐츠 설계 컨셉을 설정하였다. r오륜행실도」 

의 한 장변인 〈반종구부도〉(그림 1이의 하단에 보이는 병사를 캐릭터로 

설정해 보았다. 완성작은 아니지만 목판화의 성격을 살리면서 애니메이션 

화하는 시도를 해보기로 하였다.(그림 11∼14) 

유사한 예가 이미 동아시아에 자리잡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행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전자는 태 웨이 감독의 〈피 리부는 목동> (1963년 

제작 - 그림 15, 16 )으로 수묵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였 

25) 백승국, 「프랑스문화콘텐츠의 문화기호학적 분석」, r문화콘텐츠와 문화기획 ‘ 문화산 

업」, 2004 문화콘텐츠 학술회의 발표요지, 한국외대문호}콘댄츠학과(2004),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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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 그림 10 반증구부도 
總 (왼쪽중샌 그림 11 캐릭터 제작 

(오른쪽 위) 그림 12 캐릭터 및 배경완성 
(왼쪽 아래) 그림 13 레이아웃 및 움직임(키)설정 

(오른쪽 아래) 그림 14 렌더링 이미지(애니매이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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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리환는똑풍激빼 

--,- --’‘.,..;,,..”‘꺼-- 그링 15 , 16 피리부는 목동 

고, 261 후자는 가와모토 기와치로라는 작가가 만든 〈잠자는 가시공주〉 

(1990년 작)라는 puppet 애니메이션이다. 271 이들 애니메이션은 예술성과 

더불어 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설화를 인형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으로 만옮으로써 일본을 알리고 독특한 미학을 전할 수 있으며, 수묵 

애니메이션 역시 수묵 산수화가 발달된 중국의 문화를 콘벤츠화함으로써 

인간의 감성을 자극한 순수한 애니메이션으로 개발된 독특한 예라 하겠 

다. 특히 론후이 (Ronhui) 감독이 제작한 〈여름에 바치는 시〉(그림 17, 18) 

는 중국의 전통미술에 생동감을 부여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26) 〈피리부는 목동〉은 불교의 십우도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즉 소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이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음 

으로 보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예이며 수묵애니메이션의 여백의 미와 더불이 자연스 

럽게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27) 가와모토 기와치로는 1963년 체코 유학시칠 체코의 전설을 떠핏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하는 이지 트릉카의 영향으로 자신도 일본의 노(能)나 가부키(歌舞技)와 같은 일본 전통 

의 예술극을 작품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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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8 
론후이 수묵 30 애니매이선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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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꽃과 물고기로 가득한 연못가에서 시를 노래하는 여인을 묘사한 짧 

은 애니메이션(2분 43초)이다 그 짧은 시간에 한 편의 수묵 애니메이션 

을 감상하고 나면 수묵회를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해도 이 애니메이션에서 

느끼는 생동감에는 못 미칠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한 감동이 느껴지 

는 작품이다. 이들은 각각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댄츠화 

사업) 28)으로 우리 문화의 콘벤츠 개발이 활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지나 

치게 산업화를 강조하여 문화원형 자체의 본질을 벗어난 개성없는 산엽화 

에 치중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모든 문 

화원형 자료는 모든 콘벤츠 분야에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는 OSMU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문화원형 자체의 본질이 가장 알맞는 미 

디어 환경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저절로 OSMU의 가치를 지니게 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연결될 것이다. 

경기도의 효문화원형은 자체의 문화원형 자료만으로도 매우 훌륭하여 

다양한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판화라는 성격을 살린 컷 아웃 애 

니메이션으로 예술성과 산업성, 그리고 대중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콘벤츠 개발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28)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호택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하나로‘ “우리 문 

화원형의 디지털 콘댄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 

의 원천인 창작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옥적으로 5개년간(2002∼2006)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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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홍도 화풍을 통해 본 18세기 조선후기 문화의 재현 

경기도 효문화원형자료는 잎에서도 살며보았듯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김홍도 화풍으로 제작되었다. 김홍도 화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김홍도를 포함한 당시의 도화서 

화원화가가 당시의 시대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을 

통해 당시의 진경산수화, 풍속화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결국은 그 안에서 

당시의 산천과 풍속, 그리고 문화를 살필 수 있다. 따라서 김홍도 화풍의 

판화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살펼 수 있다 

또 r정리의궈l」는 기록이니만큼 많은 이야기기- 존재한다. 사실 정조와 

혜경궁 홍씨, 그리고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 

되었던 콘벤츠이고, 특히 최근에 문화원형 사업의 소재로서 개발된 바 있 

다. 29)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정조의 능행차 장면을 동영상으로 개발하 

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의궈l」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이 정조와 혜경궁 홍씨만은 아니다. 그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이 주인공 

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궁중의 행사에 동원되어 일어난 일 속에 많은 에피 

소드가 산재해 있을 것이다. 

r정리의궤」에는 당시 궁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연문화와 놀이문화가 

기록과 더불어 그림으로 남아 있다. 공연문화로는 대표적인 것이 봉수당 

회갑연(그림 19) 일 것이다. 본 행사를 위해 예행연습까지 치를 정도로 세 

심한 준비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행사에서 보여준 궁중의 무용과 음악은 

29) 화성의궤이야기(포스트미디어. 2002년 개발) 조선왕실축제의 상징이미지 디자인 및 
전통색채 디지렬콘탠츠개발(이화여대색채디자인연구소 2002년 개발)‘ 전자는 화성성 

역의궤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정조시대의 문효}를 체험할 수 있는 콘댄츠를 
개발하였고, 후자는 영조정순후가례도감과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대상으로 왕실축제의 

상정이미지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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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몽수당회갑연도의 콘텐츠화 사례 

당시 공연문화의 하이라이트였을 것이다. 놀이문화로는 활쏘기와 햇불놀 

이 등을 들 수 있으며, 햇불놀이는 오늘날의 불꽃놀이에 해당한다. 〈득중 

정어사도〉에서 볼 수 있는 불꽃놀이는 모든 놀이문화의 하이라이트를 장 

식하는 문화로서 모든 남녀노소가 즐기는 문화이다. 

또 궁중의 이벤트성 행사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다리 

가설이며, 서장대에서의 군사훈련, 양로연 행사, 쌀 나누어 주기 등은 민 

관 합동으로 이루어낼수 있는 이벤트 성격이 강한 행사이며 놀이문화이 

다 이러한 문화가 콘댄츠로 개발된다면 우리나라의 화려한 궁중문화, 

즉 고급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r정리의궤」에는 매번의 점심상과 저녁상 등의 수라상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요즘 문화의 범주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문 

화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음식의 종류 가지수 그릇 등은 당시의 음식문 

화콘벤츠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r정리의궤」에는 행사를 치른 8일간의 이야기 외에 그 행사를 

준비하기 이전과 이후 들을 포함해 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 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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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야기와 112 쪽의 판화자료, 그 외에 이와 관련된 궁중행사도 등은 조 

선후기 궁중문화의 콘벤츠 개발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은중경의 14장면의 변상도, r오륜행실도」의 33인의 효도 장면 또한 

그 이야기는 물론이고 이미지를 통해 당시의 산천과 인물 등을 재현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원천 자료가 된다 

3. 판타지 요소의 개발 

판타지는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에 근간을 두고 있는 장르로, 그 대표적 

인 것이 신화나 전설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판타지에 열망하고 있으며, 

신화나 전설은 현대인들의 상상의 세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r부모은중경」과 r오륜행실도」 역시 효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원형자료이 

면서 그 속에는 무한한 상상력을 근간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r부모은중경」 가운데 보은의 어려움을 묘사한 〈주요수 

미〉(그림 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령 어떤 사람이 좌측 어깨에 아버지를 메고 우측 어깨에 어머니를 

메고서, 살갖이 닮아 뼈에 이르고 뼈가 패어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 

을 돌고 백천 번을 돌더라도 부모의 갚은 은혜는 아직도 능히 다 갚지 

를못할것이니라” 

위의 내용은 한량없는 부모의 은혜를 입은 자식들이 그 부모를 업고 그 

큰 수미산을 뼈가 부서지도록 돌고 돌아도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 

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도대체 뼈가 패어 골수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지 

경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외에도 그림으로는 묘 

경기도 효 문화원형의 디지털콘벤츠 개발 117 



그럼 20 아비타고 

사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을 찌르고 도려내고 불에 태우는 등 자신의 

몸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학하는 것이 글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몸뚱이의 어떠한 자학도 부모의 은혜에는 도저히 다가설 수 없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내용이다 그 내용 이변에는 인간이 자신의 몸을 자학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이 표현되어 있다 

〈아비타고〉(그림 20, 21)는 불효와 지옥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3이 

3이 아비타고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의미하며 아비지옥은 일영 無fl:i]t배감이라고 

한다 무간지옥은불교에서 말하는 8대지옥의 하나이며 말그대로틈이 없다는뭇으로 

무간지옥에서는 잠깐 동안이라도 휴식시간이 없는 고통의 연속을 말하며, 이 지옥에 떨 

어진 죄인은 3천년 동안이나 머리를 아래로 하고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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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아비타고의 현대화 장먼 

“불효한 자식은 몸이 헐어지고 목숨이 마치면 아비규환이 따르는 무 

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팔만유순이나 

되고 사면에 무쇠성이 들러 있는데 그 주위에는 다시 그물로 둘러싸 

여 있다.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모진 불이 훨훨 타올라 

맹렬한 불길이 우뢰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번쩍인다. --- 이 사람은 

다시 다른 지옥을 들어가서 머리에 불화로를 이고, 무쇠로 만든 수레 

로 사지를 찢어서 창자와 뼈와 살이 불타고 찢어져서 하루에도 천 번 

을 살아나고 만 번이나 죽게 한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전 

생에 오역의 불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받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불효의 죄가 참혹해서 몸서리가 칠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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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무간지옥을 보면 도저히 지옥행 열차는 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보은의 길을 설한 〈상계쾌락〉을 보면, 부모를 천상에 태어 

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묘사하였다. 그림을 보면, 천상의 세계에 

이른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자식들의 공력에 의해 부모가 천상 

에도 갈 수 있고,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이 

야기들은 지옥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아주 극명하게 그려내어 선악이라 

는 이분법적 구도의 판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r오륜행실도」가운데, 수원 사람인 최누백의 이야기인 〈누백포호〉(그림 

6)를 보면, 15세인 누백이 도끼를 들고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쫓아 

가 “네가 나의 아버지를 헤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하고 말하자 그 기 

에 질린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엎드리자 누백이 호랑이를 도끼로 찍어 

죽였다. 이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동화를 읽는 듯해서 아버지 원수를 갚 

는다는 일념으로 당당하게 맞선 누백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호랑이 

배를 가르고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 역시 설화에서나 가능 

한얘기인 것이다. 

그 외에도 r오륜행실도」 속에 표현된 효자들은 효를 위해 자신의 몸, 자 

신의 삶을 기꺼이 바치고 있으며 또한 그 효를 위해 일반인으로서는 상 

상할 수 없는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에는 분명, 신화나 설 

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과 욕망 등이 투영 

되어 일반인들에게 어멸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는 우리 민족 특유의 가치관과 의식의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이 분명 판타지적인 요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시나리오 소스로 제공할 

여지가되는것이다‘ 

위의 3가지 문화원형 자료는 1795년부터 1797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 

어진 정조의 “효 프로젝트”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조는 1795년 부모에 대한 효심 발원을 궁중의 효잔치를 근사하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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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냄으로써 완성하였다 그는 이 효심을 더욱 발심하여 부모의 은혜를 되 

새겨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r부모은중경」이다. r은 

중경」에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생태학적인 고찰로 매우 리 

얼하게 묘사하였으며, 그 이야기는 매우 절절해서 이 경전을 읽으면, 어 

머니의 은혜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루어낸 것이 r오륜 

행실도」이다. 

r오륜행실도」에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부모를 섭기는 많은 이야기들 

이 있다_r오륜행실도」 자체만을 본다면 분명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써 부모에 대한 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얘기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r은중경」에 표현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효는 당 

연히 이루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정조는 당시의 효의 개념 

을 불교라든가 유교라는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다. 

원형을묘정리의궤 

(1795) 

• 부모은중경 

(1796) 

• 
r오륜행실도」 

부모를 위한회갑잔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생태학적인 고찰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심-­

자기희생,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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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효문화원형 콘텐츠 개발의 기대효과 

조선시대 정조의 효프로젝트에 의해 보급된 경기도의 효문화원형은 궁 

중은 물론 일반인들 속에 매우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효문화원형을 콘댄츠로 개발함에 있어서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점점 삭막해져 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가치 

관이 붕괴하고 서구의 문화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수많은 사회문제 

의 적절한 대안이 부재한 지금 효문화의 21세기 콘텐츠 개발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특히 지루한 원론이 아니라 감동과 재미가 있는 효 

문화의 콘벤츠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러면 이러한 콘댄츠 개발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먼저 교육적 효과가 있다. 즉 효문화는 요즘 유행하는 에듀태인먼트적 

요소가 강한 콘텐츠이다 r부모은중경」이나 r오륜행실도」 속의 이야기는 

더 이상 종교적인 관점에서 따악되어서는 안된다. r부모은중경」이나 「오 

륜행실도」에 담겨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됨으로 

써 고리타분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 

부모의 진정한 은혜를 진심으로 체득할 수 있을 때 효는 자연스럽게 발현 

되는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r부모은중경」과 r오륜행실도」은 함께 이해 

되어야 할 효의 기본서이다. 그래서 그들의 콘댄츠 활용은 종교성을 배제 

한 이야기로서 순수하게 접근해야만 대중화될 수 있다. 그래야만 그 속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요소가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그려질 수 있다. 단 

지 효는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속에 담긴 효이야기를 재미와 김-동이 있는 이야기로 개발해 에듀테인먼트 

산업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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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자료의 

보존 

산업화 

<교육적효과j edutainment 

종교성 배저|+감동 

-/ 

< 문화산업적효과 >
entertainment 

족교석 배저|+각독 종교성 6 , --

대중화 

세계화 

두번째는 문화산업적 효과이다. 효라는 정신문화를 관광과 연계함으로 

써 글로벌시대의 문화관광벨트 중심 거점 육성이 펼요하다 효는 한국문 

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아니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는 인간의 

기본 윤리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r부모은중 

경」이 비록 위서( 1쩌팔)이 지만, 중국보다도 더 보급될 정도의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효는 우리 문화에 김이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국가사업의 하 

나로 정조가 수원을 중심으로 효를 강조한 것을 좀더 갚이 이해할 펼요 

가있다 

지차제 제도의 정착 이후 각 지역문화는 나름대로의 정체성 찾기에 노 

력하고 있으며 각 시군별 도별 문화를 앞다투어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작업 없이 내세운 문화는 거의 몰개성의 문화로 정착하기 시 

작했다. 시군별로 치러지고 있는 축제가 그렇고, 영화제가 그렇다. 이러 

한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보화시대에 맞게 문화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을 점검해야 한다. 이전부터 있어옹 문화를 콘댄츠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화를 통한 문화원형 보존과 보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경기도 효 문화원형의 디지멀콘댄츠 개발 123 



문화를 어떻게 현대의 세계화에 맞는 콘댄츠로 콘텍스트(context)화 하느 

냐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31J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효문화의 컨셉은 향후 경기도의 특수성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으며, 이를 동양문화의 키워드로 확장시킬 수 있다면 동북아 

시아, 더 나아가 세계 문화속에서 효의 문화산업적 효과를 더욱 확장 될 

수있을것이다. 

31) 콘텍스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심상민, 「콘댄츠비즈니스의 새 흐름과 대응전략」,삼성 

경제연구소(2002. 7). p. 9 참조. 이 글에서 콘텍스트란 사업자의 의도 및 기획. 경영, 

전략 능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콘댄츠란 ‘One source,를 소비자의 필요‘ 욕구에 맞에 

가공 및 재단장하여 Multi Use로 활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의미합. 요즘 콘댄츠와 콘텍 

스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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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효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이며 경기도의 효문화만큼 기층문 

화와 상층문화가 어우러져 분명하게 체계화된 콘텐츠도 없을 것이다. 콘 

벤츠 활용은 산업화와 세계화이다. 경기도의 효문화를 다양한 콘벤츠로 

개발하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r윈행을묘 

정리의궤」를 통한 궁중의 효문화 용주사를 거점으로 한 r부모은중경」의 

활용, r오륜행실도」에 나타난 효의 순수함 등을 cut out 애니메이션 등의 

미디어 매채로 만들어내고, 판타지 동화로 개발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콘 

텐츠를 한 자리 에 모아 on-line 또는 박물관 등에서 off-line으로 제공한 

다면, 효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문화관광산업의 소스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제공해야만 하며, 경기도의 특수상황을 이해하고, 왕실 및 대중문화와의 

연계에 의한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해내야 한다. 이는 바로 동북아 지역 

및 아시아 지역의 국제문화도시 이 미지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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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확 영화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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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문화 영화의 현황과 전망 

I. 머리말 

오늘날 효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세속화 · 다원화 

의 물결 속에서 중심을 잃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의 중심을 이루어야 할 

가족의 중요성과 함께, 가족을 지탱할 중심적 가치로서의 효문화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효문화’ 란 개념은 ‘효사상’ 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효 

의 실천적 함의와 문화적 확산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다 구체성 

을 띠는 개념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기문화재단과 인문콘댄츠학회가 힘 

을 합하여 “효문화의 콘댄츠화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 

이다. 주지하다시피, ‘효문화’ 는 ‘실학’ 과 함께 경기 지역의 문화를 대표 

하는핵심 콘텐츠이다 

필자에게 맡겨진 주제는 “효문화 관련 영화의 분석과 전망”이다. 펼자는 

‘효문화 관련 영화’ 를 “효를 주제 또는 소재로 한 영화”로 소박하게 정의 

하면서 분석 및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울러, ‘효문화’ 가 ‘충효 

(忠孝)’ , ‘자효(慧孝)’ , ‘효제(孝佛)’ 등의 외연(싸延)을 지니지만, 이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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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서는 일단 ‘지-효’ 의 범위에 한정해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디-­

지금까지 ‘효문화 관련 영화’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던 점을 전제 

하면서, 이번의 작업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 

을 두고자 한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효’ , ‘효제’ 의 범위에 속 

하는 작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정리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효문 

화’ 와 관련해서 ‘가족영화’ 에 대한 분석 및 정리 작업을 또한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적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된다면, ‘효문화 관련 영화 

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탐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의 제한된 범위 속에서 , 한국영상자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 

석 대상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효성’ , ‘효심’ , ‘효도’ , ‘효녀’ , 

‘효자’ , ‘효부’ , ‘불효’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자료를 검색한 후, 직접 

적으로 효문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필자의 자료 검색에 일정 정도의 자의성이 개재되었을 것임을 부 

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펼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5편의 효문화 관 

련 영화가 확인되었다. 이상, 45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H 장에서 효문 

화관련 영화의 시대적 추이를살펴보고 m장에서는그러한분석을토대 

로 효문화 관련 영화의 특징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W장에서 간략한 

-전망을 실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매듭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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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효문화 관련 영화의 시대적 경향 

1. 해방 이전 

해방 이전의 효문화 관련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3편의 작품이 확인된다.” 

• 〈심청전)(The Story 。f Shim-chung) 

@ 이경손 ® 1925년 @ 나운규(심봉사 역)‘ 최덕선(심청 역) @ 통속 

시대 @ 고전 ‘심청전’을 영화화한작품 

• 〈지지마라 순이야) (Be a winner, Sun-i) 

@ 강호 ® 1928년 @ 임화 서광제 조경희 @ 통속 @ 어느 농촌의 

가난한 부녀 이야기 아버지는 몇 해를 두고 병고로 신음하고 있다. 딸 

(순이)은 효심이 지극하였다. 학교 운동회 날 순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운동회에 나갔다 운동회에서 일등을 하게 되면 푸짐한 상품 

을 받게 된다‘ 순이가 뛰자 동네사람들은 “지지마라 순이야”하고 순이를 

웅원하였디. 마침내, 순이가 일등을 하자‘ 순이 가슴에 푸짐한 상품이 안 

쳐지고 아버지는 기뻐서 눈물을 짓는다 . 

• 〈심정전) (Story of Sim-chung) 

@ 안석영 ® 1937년 @ 석금성 김소영, 김신재, 조석원 @ 통속시대 

@ 고전 ‘심청전’ 을 영화화한 작품 @ 여배우 김신재의 데뷔작 

해방 이전의 효문화 관련 영화들은 장르적 측면에서 볼 때 ‘통속극’ 내 

1) 각 작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감독 @제작 년도, @주요 출연진‘ @장르(호댁영상 
자료원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분류). @개략적인 줄거리. @특기 사항의 순서로 정리하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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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37. 심정전 스틸 안석영 감독의 〈심청전) (1937년)의 한 장면 

지는 ‘통속시대극’ 의 맥락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의 영 

화적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해방 이전의 효문화 관련 영화 

에서 특이할만한 사실은 고전소설 r심청전」이 두 차례에 걸쳐 영화화되었 

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한국영화사에서 나타난 ‘고전문학의 영화화’ 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1925년작 〈심청전〉에서 심학규 역을 맡은 나운규는 시각장애자들의 생 

활을 체득하기 위해 그들이 사는 민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연기의 흐름 

을 디자인하는 등, 연기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2) 해방 이전에 

제작된 두 편의 심청전 영화는 작품성 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는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25년작 〈심청전〉은 전반적으로 혹평을 받 

았으며, 1937년작 〈심청전〉 또한 호평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그림 1). 

2) 김종원 정중현‘ r우리 영화 100년」 , 민음사(2001),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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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가 효녀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관중은 이미 그녀가 세상에 보 

기 드문 효녀인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느린 속도로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소비하면서 심청이가 효녀라는 무의미한 소개를 삽입했다 

는 힐난을 들었던 것이다. 31 

2. 해방후∼1950년대 

해방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효문화 관련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4편의 

작품이 확인된다 

• 〈홍차기의 일생) (The Life of Hong Cha Ki) 

@ 임운학 @ 1948년 @ 임운학 @ 통속시대 @ 아버지가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자 아들 차기는 구결을 하면서까지 옥바라지를 하던 중 

서울에 가띤 나라님께 억울함을 알리는 신문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와신 

상담하며 서울에 올라오지만 뭇을 이루지 못한다 어느 날 대제학의 행차 

가 있는 날, 차기는 그 행차에 뛰어들어 대제학께 아벼지의 억울함을 아 

흰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대제학은 차기의 효성에 감탄하여 아버지의 누 

명을 벗겨주고 옥에서 풀려나게 해준다 @ 호F국영화계의 거장 유현목 감 

독이 동국대학교 국문과 2학년 재학중 조감독으로 제작에 참여하였음 

• 〈애국자의 아들) (A Patriot’ s Son) 

@ 윤봉춘 @ 1949년 @ 김석구, 유계선, 윤태영, 이동혁 @ 계몽 @ 독 

립투사의 이들 태영은 흘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굳세고 씩 

씩하며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하다 동리 아이들은 태영을 가난한 집 

아이라고 조롱하기 일쑤지만 그때마다 그는 조국광복에 몸 바친 아버지를 

3) 위의 책, p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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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애국자의 아들이라고 자위한다‘ 마 

침내 동리 아이들도 그가 애국자의 아들이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들의 잘못을 뉘우 

친 후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 

• 〈심정전)(The Life 。f Sim-Cheong) 

@ 이규환 ® 1956년 @ 이경희, 권일청‘ 

김정옥, 임성숙 @ 통속시대 @ 고전 ‘심청 

전’을영화화한작품 

• 〈세쌍동) (Triplets) 

CD 이창근 ® 1959년 @ 이 민자, 조천금‘ 

허장강, 한미나 @ 통속시대 @ 신라 중엽, 

당대의 무장으로 명성을 떨치던 정대감에게 

는 2남 1녀의 세 쌍동이가 있었다 그 세 쌍 

동이 사이에 얽히는 애정과 부모에 대한 효 

성을그린통속물. 

그림 2 1956. 심정전 포스터 이규환 
감독의 〈심청전) (1956년) 포스 

터 이정회가 심청 억블 맡았다‘ 

이 시기의 효문화 관련 영화에는 대체로 해방 이전의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효문화 관련 영화는 ‘통속시대 극’ 의 맥락 

에서 효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효는 통속적 내러티브의 

핵심 소재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계몽영화’ 의 성격을 띠는 〈애국자의 아 

들〉 또한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독립투쟁을 회고의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 

에서 ‘시 대극’ 의 맥락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규환 

감독에 의해서 세 번째의 심청전 영화가 만들어졌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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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0년대 

1960년대에는 모두 21편의 효문화 관련 영화가 제작되었다. 한국영화 

의 제l황금기이기도 한 이 시기에 상당수의 효문화 관련 영화가 만들어졌 

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 시기의 효문화 관련 영 

화는 작품 편수가 많기 때문에 전반기 (1960∼1964 년)와 후반기 (1965년 

∼1969 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960년대 전반기의 효문화 

관련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11펀의 작품이 확인된다 . 

• 〈저 언덕을 넘어서)(Over the h川)

@ 박성복 ® 1960년 @ 황해, 전옥, 김승호, 허장강, 안성기 @ 통속 

@ 형은 부모를 돌보지 않고 방황을 일삼으며 효성스럽고 착실한 동생을 

학대, 무시한다. 그럴수록 동생은 더욱 효도를 하여 형을 설득한다. 형이 

싸웅 끝에 살인을 하고 쫓기는 몸이 된다. 동생이 찾이-가서 형을 위로하 

며 형을 대신하여 죄 값을 치르겠다고 나선다. 이에 감동한 형은 지난날 

의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경찰에 자수 

하러간다. 

• 〈슬픔은 없다)(There is no s。rr。w)

CD 김묵 ® 1961년 @ 김석훈. 엄앵란 전영선 @ 통속 @ 시골에서 

가난에 쪼들려 살던 그녀는 훌어머니의 반대를 뿌리치고 서울로 올라온 

뒤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 

다는 기별이 온다. 그녀는 급히 시골로 내려갔으나‘ 그때는 이미 어머니 

가 세상을 떠나신 뒤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시체를 안고 그동안 효도하 

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한없이 슬피 운다. 

• 〈불효자) (A dis。bedient so미 

CD 이만희 ® 1961년 @ 최무룡‘ 조미령, 김승호, 전영선 @ 통속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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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의 딸 미령은 무직자인 무룡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숭호는 그들의 사 

랑을 반대한다 그러나, 미령과 무룡은 아들까지 낳게 된다 그런 어느 

날 무룡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자 숭호는 자신이 대신 희생되면서 그 

들의 행복을 벌어 준다는 내용의 통속물, @ 이만희 감독 데뷔작 

• 〈대심정전)(Great story of Sim-Cheong) 

@ 이형표 ® 1962년 @ 도금봉, 허장강, 최은희, 한은진 @ 통속시대 

@ 고전 ‘심청전’ 을 영화화한 작품 

• 〈모성OH)(Mother’ s love) 

CD 양인은 ® 1962 @ 남양일 전옥 김혜정 최무룡 @ 통속 @ 계모 

로 들어옹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진처 자식을 거느리고 화목하게 살아 

간다 자식들도 그녀가 계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자식들이 

장성함에 따라 호적등본에 의하여 그녀가 계모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 

녀가 계모라는 사실을 안 자식들은 더욱더 효성을 다한다, 그녀 역시 자 

식들을위하여 헌신한다 

• 〈산색시)(A bride from mountain) 

CD 박상호 ® 1962년 @ 신영균, 최은희 석금성, 박광수 @ 통속 @ 

가난한 농부인 남편이 정용에 꿀려 나가자 아내가 어린 자식과 훌어머니 

를 모시고 살아간다. 시어머니의 고약한 성미 때문에 갖은 시집살이를 

하연서도 아내는 정성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한 시어머니가 참회하고 징용 갔던 남편이 돌아온다 또 서울 갔던 

아들도 성공하여 돌아온다 

• 〈지옥문〉πhe gate of the hell) 

CD 이용민 ® 1962년 @ 이민자, 이예춘, 이향, 김지미, 김석훈, 박노식 

@ 종교 @ 지금으로부터 2 900여년 전 인도카리비아의 왕사성에서 일 

어난 이야기로, 목련존자의 효성에 크게 감동한 세존이 지아비를 배반한 

죄로 지옥에 떨어진 청체 부인을 극락으로 구원한다는 내용의 종교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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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공주) (Seven princesses) 

CD 정창화 @ 1962년 @ 김숭호, 문정숙, 주증녀, 신영균, 엄앵란 @ 

궁중 @ 여섯 공주를 본 왕은 태자 탄생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아이마저도 공주여서 왕은 그 공주를 버리도록 하명한다. 이에 착 

한 신하 한 사람이 자기 딸을 대신 버리고 일곱 번째 공주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 후일 그 일곱 번째 공주는 양부에게 효도하고 국정에도 크게 기 

여한다, @ 대만, 일본, 미국 수출, 

• 〈한많은 미아리고개)(Regrettable Miari ridge) 

CD 엄심호 @ 1962년 @ 최무룡 방성자 황정순 @ 통속 @ 그녀는 

6.25때 납북된 남편을 그리며 어린 남매를 위해 살이·간다. 그러나 장성 

한 아들은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된 그녀를 외면하며 부잣집 양자로 들어 

간다. 딸은 방종한 생활 끝에 비영에 죽는다. 그렇게 괴로울 떼마다 그녀 

는 남편이 납북될 때 쇠사슬에 묶여 꿀려가던 한 많은 미아리 고개를 쳐 

다보며 한숨짓고는한다 그러나고시에 합격한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앞으로 효도할 것을 다짐한다‘ 

• 〈고려장) (Goryeojang) 

CD 김기영 @ 1963년 @ 김진규, 주증녀 김보애 @ 역사 @ 기아에 

허띄이는 화전민 마을. 원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는 그 마을에는 사 

람 나이 70이면 산채로 업어다 벼리는 폐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것은 기아선상에게 허덕이는 그들에게 하나의 계율이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버리러 갔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그렇게 업혀 벼 

림받을 것을 생각하고는, 그 엄한 계율을 어기고 다시 어머니를 엽고 되 

돌아온다. @ 제7회 부일영화상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제10회 아시아 

영화제출품 . 

• 〈율곡과 그 어머니) (Yulkok and his mother) 

@ 이종기 @ 1963년 @ 김석훈 주증녀 이민자 @ 전기시대(신사임 

당) @ 율곡이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뒤 대소 관직을 역임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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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63. 율곡과 그 어머니 스틸 이종기 감독의 〈율곡과 그 어머니〉 

(1963년)의 한 장연 

안, 효성이 지극했던 그와 온화하고 총명했던 그의 어머니 사이에 얽힌 

사연들을엮은이야기. 

1960년대 전반기의 효문화 관련 영화 또한 ‘통속극’ 의 맥락을 취하고 

있지만, 몇몇 작품에서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이용민 감 

독의 〈지옥문〉은 석가모니의 제자 목련존자와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효사 

상의 영화적 성찰을 시도한 작품이다. 〈지옥문〉은 종교영화의 맥락에서 

효문화의 영화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김기영 감독 

의 〈고려장〉과 이종기의 감독의 〈율곡과 그 어머니〉는 역사영화의 맥락 

에서 효문화의 영화화를 시도했다(그림 3). 김기영 감독의 〈고려장〉은 비 

슷한 소재를 다룬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 

였다는 점에서 , 한일 양국의 효문화의 특정에 대한 비교 문화적 성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고려장〉은 작품성 면에서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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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받은 바 있다 이 시기에도 이형표 감독에 의해 또 한 펀의 심청전 

영화 〈대심청전〉이 만들어졌다(그림 4). 

다음으로, 1960년대 후반기의 효문화 관련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10편 

의 작품이 확인된다 . 

• 〈막내딸)(The y。ungest sister) 

CD 김수용 ® 1965년 @ 신영균 태현실 조띠 령 @ 통속 @ 4남매 

중의 맏형인 그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두 동생의 반발이 심해 잦은 

불화가 생긴디- 그러나 4남매 중의 막내딸은 오빠들 틈에 끼어 형제간의 

감정을 풀어 주고 오해를 풀어 주기도 한다 게다가 부모님에 대한 효성 

또한 지극했다 따침내 오빠들이 그 막내에게 감화되어 회개함으로써 집 

안 가득히 웃음꽃을 피운다 

• 〈김서방)(Kim Se。bang)

CD 김준식 ® 1966년 @ 김승호 이대엽‘ 김운하 @ 통속 @ 김서 

방은 마부 노룻을 하띠 두 아들을 키워간다 한 이-들은 친자식이었고 다 

그림 4 1962. 대심정전 스틸 이형표 감독의 〈대심청전) (1962년)의 한 장연 

도담붕이 선칭 역플 히장강이 심학규 역을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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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아들은 주워온 자식이었다. 이 둘째 아들은 효성이 지극한데 반하여 

친자식인 큰 아틀은 불량아였다. 그래서 그는 아예 친자식을 버린 자식 

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급기야 작은 아들이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그것을 계기로 큰 아들도 대오각성하여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이에 김서방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 〈삼천포 아가씨)(Miss Samcheonpo) 

@ 강찬우 ® 1966년 @ 황정순, 김승호, 신성일, 이수동 @ 통속 @ 미 

출시 @ 삼천포에서 태어난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오 

직 아들 형제를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아들은 하나같이 어머니의 속을 

썩인다. 고생만 하던 그녀가 마침내는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숨진다 그 

제서야 아들들은 생전의 불효를 뒤우치고 어머니 주검 앞에서 통곡한다 . 

• 〈오늘은 왕)(Today’ s king) 

@ 김기덕 ® 1966년 @ 신성일, 고은아, 남정임, 문정숙, 윤인자, 트 

위스트김, 이순재 @ 통속 @ 그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실종에 

의혹을 품고, 복잡한 여인 관계로 얽혀진 아버지를 의심하며 반발하는 

동안에 어느덧 알콜 중독자가 되었다 뒤늦게야 비로소 어머니의 행방을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그동안 불치의 병으로 수녀원에 수용되어 휴양 

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벼지의 인간적인 고민을 이해하고 그동안 

에 불효막심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갱생의 길을 걷는다 @ 청룡 

상(4회) 미술상, 남도영화제(1회) 여우조연상(윤인자), 한국연극영화예술 

상(제3회) 신인상(남정 임) 

• 〈자식들) (Children) 

@ 박구 ® 1966년 @ 김승호 김지미 황해 @ 통속 @ 삼륜차 운전 

사인 그는 자식들을 위해 옹갖 정성올 다 기울인다. 하지만 자식들의 계 

모와 불화가 있어 늘 괴롭다. 그러던 중 맏딸이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 

게 된다 고생해 옹 보람을 비로소 느끼는데 딸의 혼인식이 있는 날 그 

는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운명한다‘ 그제서야 자식들은 명소에 불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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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후회하며 통콕을 한다 . 

• 〈상사초) (Herb of Longing) 

CD 장일호 ® 1968년 @ 신성일 변기종 이대엽 @ 전설 @ 병사 직 

전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효성이 지극한 딸이 용기 있는 자에게 시집 

가겠다는 방을 붙여 마침내 뭇한 대로의 남자를 구하여 시집 간 다음 그 

로 하여금 괴물이 있는 굴 속의 약초를 캐오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병 

을 고쳤다는 이야기와, 나이 어린 신랑에게 시집 간 색시가 과거 공부하 

는 신랑의 시중을 들다가 병들어 죽은 뒤에도 마침내 신랑을 도와 그로 

하여금 장원급제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엮은 전설물, @ 동남아 수출. 

• 〈전설따라 삼천리)(Legend} 

G] 장일호 ® 1968년 @ 김진규, 신성일, 김지미, 남정임 @ 전설 @ 마 

음씨 착한 부부가 있어 옥황상제로부터 복주머니를 받은 전설과 용맹스 

러운 선비가 있어 요귀를 없었다는 전설 ‘ 그리고 열녀와 효자의 도를 그 

린 전설 등의 3화를 엮은 전설물 

• 〈칠보반지)(Ring ) 

@ 이규웅 ® 1968년 @ 김진규1 김지미, 문희, 이낙훈, 한은진, 안인 

숙 @ 궁중 @ 명나라에서 보내온 칠보반지가 왕비 손가락에 맞지 않 

아 왕은 이를 고치기 위하여 시정에 몰래 나갔다가 마음씨 착한 효녀 권 

소저를 만나 그 소저에게 가지고 갔던 칠보반지를 준다 권소저는 궁녀 

로 들어온 후에도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된다. 질투가 심한 왕비는 

자객을 보내어 후궁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뭇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폐위되고 권소저 자신도 스스로 궁에서 물러 

나온다 

• 〈효자문〉 (Gate of Filial Daughter) 

@ 문상훈 ® 1968년 @ 신영균 문희 한은진 @ 통속시대 @ 첩첩 

산중에서 외동딸로 귀엽게 자라 불효막심한 방울의 집에 너무나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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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66. 오늘은 왕 스틸 김기덕 강독의 〈오눌은 왕)(1966년)의 한 장면. 〈오늘은 

왕〉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아 각종 영화제에서 

좋은 명가를 얻었다 

난 미모 때문에 속세를 등져야만 했던 연이라는 아가씨가 머물게 된다, 

그런 어느 날 읍내 시-냥문들이 그 산 속에 들렀다가 연이를 범하려고 하 

자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들은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방울은 그제서야 연이를 비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 그 후 연 

이의 말을 들어 후세에 길이 전할 효녀가 되었다 

• 〈흑산도 아가씨)(Girl of Heuksan island) 

@ 권혁진 ® 1969년 @ 이예춘 윤정희 남진 @ 통속 @ 여름방학 

을 맞아 유미와 함께 흑산도로 간 소영은 학비를 마련하느라 발동선조차 

없이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상경한 소영은 아버지께 발동선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호스티스가 된다. 한편 이 사실을 안 흑산도의 아버 

지는 크게 실망한다. 그때 서울에서는 소영의 가룩한 효성에 감동한 유 

미가 발동선을 마련한다 그리하여 꿈과 희망을 실은 발동선이 흑산도를 

향해 달려간다 

1960년대 후반기 효문화 관련 영화의 경우도 대체로 ‘통속(시대)극’ 

의 맥락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궁중’ 및 ‘전설’ 영역의 영화도 

넓은 의미에서는 ‘통속’ 의 맥락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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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설’ 영역의 영화가 다수 제작되었는데 ” 이러한 흐름은 방송 부문 
에서의 흐름이 영화 부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작품 가운 

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김기덕 감독의 〈오늘은 왕〉이 있다. 〈오늘은 

왕〉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주목을 받았다(그림 5). 

이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수의 효문화 관련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는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의 재발견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영화 영역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4. 1970년대 

1970년대의 효문화 관련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13편의 작품이 확인된다, 

•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King Yeong-chin the Last Crown Prince) 

@ 정진우 @ 1970년 @ 최무룡 장동휘 김정훈 @ 역사 @ 고종황 

제와 엄상궁 사이에서 태어난 영친왕은 남달리 총명하여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마침내 국운이 쇠되히여 영진왕은 일본총감 이등에 의해 유 

학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에 인질로 끌려간다 효성이 지극한 영친왕은 일 

본에 있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문안엽서 띄우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하지 

만 그사이 엄비가 세상을 떠나고 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는가 하면 황제가 

일인에 의하여 독살당하는 등으로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은 쓰라린 망 

국의 한에 몸부림친다, @ 대종상(10회) 계몽영화상, 아시아영화제(7회) 

특별아동상(김정훈) 

4) 〈효자운〉도 넓은 의미에서는 ‘전설‘ 영역의 영화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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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난 남자) (Man with a Reputati。n )

@ 김종래 @ 1970년 @ 박노식 김지수 최성호 @ 희극 @ 시골청년 

복남은 하루빨리 출세하여 홀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는 일녕으로 무작정 

상경해서 어느 영화촬영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배우가 되 

기 위해 연기연습에 열중하던 중 마침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연할 수 

없었던 어느 배우의 대역을 맡게 되고 그의 선천적인 연기의 재질이 인 

정되어 일약 스타가 된다 그리하여 복남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된다. 

• 〈요화의 전설) (The Legend of Depaπed s。ul )

@ 신영일 @ 1970년 @ 하명중, 윤 희, 장혁, 전영주 @ 괴기, 시대, 

공포 @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억울하게 욱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려면 

천 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 때마침 재상집에서 사례금 천 냥을 걸 

고 죽은 딸의 고혼을 위로하기 위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사람을 찾고 있 

었다. 이에 그가 죽은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엮은괴기물 . 

• 〈대지옥)(The Great Hell) 

@ 권영순 @ 1972년 @ 허장강, 박지영, 신영일, 주중녀, 황해, 박암, 

사미자 @ 시대 @ 임원빈은 극악무도한 악인이다. 딸 연아의 지극한 

효성으로 몇 번의 죽음을 모면하나 결국 천벌을 받아 쓰러진다. 효녀 연 

아는 목련존자에게 애원하여 지옥을 방문 아버지를 찾아 헤맨다 임원 

빈은 대무간아비지옥에 빠져있고 연아는 그곳을 찾아가 문을 부순다 그 

러자 염라대왕이 나타나 대지옥의 문을 부순 죄를 다스리려 한다‘ 그들 

의 목숨이 촌각에 이르렀을 때 목련존자가 나타나 그들을 구한다. 결국 

연아의 효성은 악독한 아버지를 구한 것이다. 

• 〈효녀 심정) (Sim Cheong) 

@ 신상옥(조감독, 이장호) @ 1972년 @ 윤정희, 김성원, 신성일, 최 

은희, 도금봉 @ 시대 @ 장님인 흘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백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진 청이는 다시 인간으로 생환하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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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가에 나왔던 왕의 왕비가 된다 왕은 맹인잔치를 베풀어 심몽사를 찾 

는다 며칠 후 청이를 만난 심봉사는 눈을 뜨고 그 자리에 모인 맹인들도 

모두 눈을 뜨게 된다 @ 베를린영화제(23회) 출품 

• 〈어머님 용서하세요) (Forgive me, m。ther) 

CD 최인현 @ 1973년 @ 남진 전계현 김미영 @ 멜로 @ 이여사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상철, 상호 혜영과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전형 

적인 한국의 어머니이다. 딸 혜영의 대학공부를 반대하는 차노인의 성화 

에 이여사는 장가간 상철, 상호에게 학비를 변통하려고 하지만 결국 고 

리대금업자 용필부의 도움으로 혜영을 입학시킨다. 상철과 그의 처의 불 

효에 노하지 않고 가난한 상호에게 반지까지 빼주는 이여사는 용필부가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으로 차노인에게 쫓겨나고 혜영은 술집 호스테스 

로 타락해 버린다 자살하려다가 여승에게 구출된 이여사는 신경쇠약으 

로 병원에 입원하고‘ 성진의 설득으로 어머니를 찾은 혜영‘ 상철, 상호, 

윤실은 행복을 되찾는다. 

• 〈아빠하고 나하고)(With my daddy and I} 

@ 이원세 @ 1974년 @ 김진규, 박지영, 전효진(아역), 백일섭 @ 멜 

로 @ 아버지가 흑연광산에 다니는 재수는 국민학교에 입학하자 겨울 

이 오면 점퍼를 사기 위해 동네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10원씩 저축을 한 

다 어느 날 진덕의 장난으로 소를 잃어버리게 되자 재수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다. 그러나 황소는 제 발로 돌아온다. 겨울이 오고 그토록 원하 

던 점퍼를 입고 재수는 아버지와 함께 큰집에 세배하러 간다. 도중에 추 

위와폭설로 인해 아버지가쓰러지자아버지를구하려던 재수는끝내 아 

버지 곁에서 숨을 거둔다‘ 재수의 추도식장에서 진덕이 읽는 조사는 재 

수의 효성을 가슴김이 되새기게 만들었다. 

• 〈짝) (A Pair) 

@ 이영우 @ 1976년 @ 전영록 한유정 엄앵란 @ 멜로 ® 영애의 
가정은 아버지의 박용으로 살아가며 김여사는 그런 가정을 위해 구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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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효문화 관련 영화는 장르면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기에는 역사, 시대, 활극, 괴기 , 희극, 계몽 등 

다양한 장르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역사 및 시대 장르에서는 각 시대마다 

꾸준히 시도되었던 심청전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이전 시기에 이어서 목 

련존자와 관련된 또 한 편의 영화 〈대지옥〉이 만들어졌다(그림 6). 이 장 

르와 관련해서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인물로는 영친왕을 들 수 있다(그 

림 7) . 이 시기에는 활극 및 희극 영역에서도 효문화 관련 영화가 만들어 

졌지만, 영화적 주제로서의 효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했다기보다는 소재 

로서의 효를 장르에 꿀어당기는 가벼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장르와 관련 

해서 이 시기의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른바 ‘벨로영화’ 에서 효문화의 영화 

화가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신파영화’ 의 대중적 확산과 연 

그림 6 1972. 대지옥 스틸 권영순 감독의 〈대지옥) (1972년)의 한 장연 〈대지옥〉은 이용딘l 

강독의 〈지옥문) ( 1962년)과 비슷한 백락을 지닌 불교영화로서. 목련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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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70. 마지막 횡태자 영친왕 스틸 정진우 감독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1970년)의 

한 장띤 1970년에는 영친왕과 관연된 또 한 연의 영화가 제작된 바 있다. 장일호 김독의 
〈비운의 왕비〉가 그것으로서 , 영친왕파 걸흔한 일본 왕족 이망자 여사의 잉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운의 짱비〉는 지1 7회 청용상 음악상올 수상하였다 

관되는것이기도하다. 

이 시기에는 또한 〈아빠하고 나하고〉나 〈옥례기〉처럼 실회를 바탕으로 

한 효문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 효와 관련된 실화가 영화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역으로 현실사회 속에서의 효문화의 축소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권택 감독의 〈옥례기〉는 1976년 ‘고 육영수 여사 추모사 

업회’ 제정 효부상을 받은 바 있는 이옥례씨의 실회를 영화화힌 것이다 

이 시기의 작품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신상옥 감독의 〈효녀 심청〉 

이 있다(그림 8). 〈효녀 심청〉은 여타의 심청전 영화와는 달리 독특한 시각 

에서 심청전 이야기를 재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화기법 측면에서도 주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효녀 심청〉은 고전 r심청전」을 일종의 판타지 

로 재현해 내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 

이 용궁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판타지 양식을 취 

하였다. 〈효녀 심청〉은 또한 심정을 매우 주체적인 캐릭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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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981. 하늘나라 엄마별이 스틸 이영우 감독의 〈하늘나라 엄마멸이)(1981년) 

의 한 장연 〈하늘나라 엄마별이〉는 심청전올 내러티브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청전 영화의 현대적 변형으로 볼 만한 것이다 

패니와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석진은 어머니에 대한 불효와 자신의 아 

들을 낳았던 영애에 대한 죄책감으로 번민한다. 결국 패니만 비행기편으 

로 보낸 석진은 명애와 아들을 찾아 김포공항을 나선다 

1980년대 들어서부터는 직접적으로 효문화와 연관되는 작품들이 줄어 

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198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도시화와 세속화가 현저하게 확산된 사실과 

연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몇몇 작품은 시대를 아우르는 가능성 

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늘나라 엄마별이〉는 심청전을 영화의 소재로 

직접 언급할 뿐만 아니라 심청전의 줄거리를 내러티브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청전 영화의 현대적 변형으로 볼 만한 것이다(그 

림 9). 이두용 감독의 〈장남〉은 지극히 현대적인 일상 속에서 전통적 가 

치의 문제를 성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작품성 측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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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84. 장남 스틸 이두용 감독의 〈장남) (1984 년)의 한 장연 〈장남〉 

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가족이 해세되어 가는 현실에 저해 효문화 

의 중요성을 성찰한 작품이다‘ 

좋은 평가를 얻었다(그림 l이 

1990년대에 들어서도, 효문화를 내러티브의 중심축으로 삼은 작품들 

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편의 장례식영화가 효문화 영 

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축제) (Festival) 

[D임권택 ® 1996년 @ 안성기, 오정해, 한은진, 정경순 @ 가족, 휴 

머니즘 @ 40대의 명망 있는 작가 이준섭은 5년이 넘게 치매를 앓아온 

시골노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분주히 고향을 찾는다 87세 노모 

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감정으로 다가간다. 특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셔온 형수의 감정은 흘가분함과 애석함이 교차한다 한편, 

준섭의 모친상을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기사를 쓰러옹 기자 

장혜림은 관찰자로서 장례식의 이모저모를 취재하기 바쁘다 장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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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효문화 관련 영화의 경항과 가능성 

한국영화사에 있어서, “효”는 중요한 영화적 주제 가운데 하나를 이루 

어 왔다. 펼자는 R 장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효문화 관련 영화 45편을 분석 · 정리하여 보았다. 효를 주제로 한 영화 

들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효문화 관련 영화가 집중적으로 제작된 시기는 1960년대였다. 1960년 

대는 이른바 ‘조국 근대화’ 가 인위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이다- 근대화 

의 인위적 추구는 전통과 근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전통적 가치의 해체라는 현실적 과제를 남겼다. 이 시기에 

효문화 관련 영화가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던 사실은, 산업화가 빠른 속도 

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의 재발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영화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말해준다. 

1970년대에는 효문화 관련 영화가 다양한 장르적 실험에 의해 지속적 

으로 만들어졌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1980년대 들어 현저히 확산된 세속화 · 도시화 및 다원화의 경향과 맞물 

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또한 신세대 감독들이 전통적 가치의 영화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만한 소양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과도 관련되는 것일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직접적으로 효를 다룬 영화는 눈 

에 띄지 않지만, 장례식 영화에서의 가능성 제시와 함께, 새로운 의미에 

서의 가족영화 현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6) 

예컨대, 흥행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이정향 감독의 〈집으로…〉 

6) ‘가족영화’ 는 효를 내러티브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효문화 영화’ 

와는 일단 구멸된다. 가족영화에 대한 정리 작업은 후일의 과제로 남져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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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그림 12-1 2002. 집으로 포스터 (오른쪽) 그림 12-2 2004. 가족포스터 
이정항 감독의 〈집으로) (2002넌)와 이정절 감독의 〈가족)(2004 년) 포스버 〈집으로〉와 

〈가족〉의 대중적 성공은 가속영화의 장르적 가능성올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The Way Home, 2002년)와 같은 작품은, 직접적으로 효를 영화의 주제 

또는 소재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의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 

해 준 작품이 다(그림 12-1). 영화 〈집으로…〉는 아르헨티 나에서도 대중 

과 평단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관객 10(〕만 시대를 선도한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의 흥행 성공 이변에는 ‘형제애’ 라는 보편적 가 

치가 있었다. 〈태극기 휘날리며〉 의 영문 제목은 다름 아닌 ‘형제애’ 

(Brotherhood)였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가족영화’ 의 맥락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대중들의 관심을 모은 이정철 감독의 〈가족〉 또 

한 가족영화의 가능성을 열어 준 작품이다(그림 12-2). 

효문화 관련 영화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심청’ 소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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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그렇게 공유한 체험을 소설과 영화의 동시 작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이다. 임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이 

를확인해보도록하자. 

“치매 초기에 들어선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나는 가족 

단위로는 감당하기 힘든 가족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영화에 담아 정직하게 

내보이면, 이 각박한 세상에 강제로 되어지지 않는 효에 관한 이야기 

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우연히 이청준 씨와 지방에 같이 가게 되면 

서 그이 어머니 장례식 이야기를 듣고 당장 합시다 했다. … 그 무렵 

이청준 씨가 써놓은 동화를 출간 전에 보여주었다. 동화를 읽고서 아 

주 감동했다. 사실 그이나 나나 동화처럼 어머니를 이쁘게 가꿀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다만 작품을 통해서나마 자기가 못하는 효심과, 죽 

은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게 아주 중요했다.” IOl 

임감독은 영화 〈축제〉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지인들의 대화를 빌어서 

·장례식에 담겨진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지인들은 대화 속에서 장례식 

의 의의를 효사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찾고 있다. 

지인1) “유교는 다분히 현세적인 종교야. 아니 종교라기보다는 말이 

야 하나의 생활계율이자 학문인 셈이지. 그 유교적인 세계관 

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신이 죽은 조상이야. 살아서의 효는 

계율이지만, 죽어서의 효는 종교적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 

10) ‘(인터뷰) 축제-즐거운 장혜식”. rKINO」 (1996년 5월호),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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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 효가 얼마나 크고 엄숙한 것이야 유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야” 

지인2) “그렇다면 장례식은 그 규율과 종교가 만나는 접점이 되겠구만” 

지인1) “그렇지. 예전에는 삼년 시묘살이까지 해야 끝났던 우리 장례 

식의 복잡한 의식,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말이야. 현세적 공경의 

대상인 사람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이전시키는 유교적 방 

식인 셈이지 제사는 종교적 효의 형식이고, 장례는 그 중 가 

장 진지한 효도의 형식인 셈이야 ” 

임 감독은 효(孝)의 개념 속에서 유교의 종교성을 읽어내는 한편, 장례 

식을 통해 그러한 종교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했던 것이 

다. “제사는 종교적 효의 형식이고 장례는 그 증 가장 진지한 효도의 형 

식”이라는 말 속에 임 감독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장례식은 

살아서의 효에 대한 회한(悔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 진해질 수밖 

에 없는 죽어서의 효의 엄숙함이 교차되는 의식인 것이다. 장례식영회­

는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그 무게가 가벼워진 것으로 인지되는 

효와 같은 전통적 가치가 기실은 여전히 중요한 것임을 설파하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되는 장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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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맺음말; 효문화 관련 영화의 전망 

이상에서, 효문화 관련 영회를 시대적 추이에 따라 정리하는 한편, 효 

문화 관련 영화의 특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맺음말에서는, 기왕 

의 논의에 대한 재론을 하기보다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전 

망을 간단히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효문화 관련 영화의 장르적 시도와 관련해서 ‘통속(시대)극’ 의 

맥락이 위주를 이루어온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효문화 관련 영화가 통속극의 맥락에서 해소되어 옹 점은 영화적 주제로 

서의 효가 이른바 신파영화의 ‘눈물샘 자극 전술’ 과 연계되어졌던 데 기 

인한다. 하지만, 대중들은 더 이상 스크린을 통해 신파를 보고자 하지 않 

는다 대중들은 메시지를 기다린다. 이런 점에서 역사영화에서 효의 가 

치를 재현한 〈고려장〉이라든지 ‘사회극’ 의 맥락에서 효의 현재적 가치 

를 성찰한 〈장남〉과 같은 콘댄츠의 창출은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효문화 관련 영화의 전통적 콘댄츠에 대한 창조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 21세기적 안목에서의 심청 캐릭터의 영화 

적 재현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황석영의 소설 r심청」의 영화화 같은 

프로젝트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의 영화화’ 는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는 프로젝트이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변〉이 

해외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나 고전소설로부터 영화의 모 

티브를 채택한 김지운 감독의 영화 〈장화홍련〉이 대중들의 관심을 모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소재의 발굴 및 시나리오화에 주 

력해야 할 것이다.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는 현실사회 속에서 힘을 지니 

는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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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히 계몽적 성격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일상성 속에서 가치 

를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의 만남을 이꿀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장례식 영화처럼 간접적이지민 강력한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 

는 영화적 실험이 계속해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 영역 

을 창조해내려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한국적’ 효문화 관련 영화의 ‘모댈’ 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일련의 비교문화적 시도를 통해서, 이러한 연 

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남북한의 심정전 영화에 

대한 비교연구, 한일 내지는 서구의 장례식 영화에 대한 비교연구, 〈고 

려장〉과 〈나라야마 부시코〉 등 비슷한 소재의 영화에 대한 비교연구 등 

은 이러한 연구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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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떼£') 1션 〈선빠 치히로의 행방불영〉여l 

나Ef난 ‘관계’에 관하여 

전윤경 

성결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아이엠미디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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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관계’ 에 관하여 

I. 행방불명된 가족문화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그 

영향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어린 시절 사회 정서적 발달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앞으로의 생을 

즐겁게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 

다. 이러한 발달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집단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 

본적인 생활양식을 이 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회적 환경이 가 

족이며 따라서 가족은 인간 개개인의 지적 · 개인적 · 정서적 · 사회적 발 

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즉 인간은 가정 내의 인간관계를 통해 

필요한 기본적 규범 · 가치 · 적응 방식 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가족의 변 

화는 항상 있어 왔지만 지금의 가족 변화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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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과거의 변화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 

이다. 결혼과 가족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 

고 이혼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성이 결혼과 분리되어 자유로워지 

고 있는가 하면 동거와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져 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형적 가족의 개 

념이 해체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인간에게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 

며 그 기본적인 개념이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없다고보여진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기본 개녕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력 있는 매체 

가 영상시대인 요즈음 방송이나 움직이는 그림책인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있을것이다.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정서 언어 인지 발달 사회 

화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들은 이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의 폭을 넓 

힐 수 있으며 이 안에 담긴 여러 기-지 개념을 습득해 나간다. 또 어린이 

들은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느낌도 

경험할 수 있고 적응 방법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 경험은 

어린이가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기회가 

된다. 

즉 어린이들은 영상에 나타나는 가족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고 가족관계에서 펼요한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물에 담긴 가족의 모습은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 

키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해의 수준을 넘어 ‘각인’ 되는 

개념으로 형성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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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자세히 모든 작품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2003년에 방송된 작품 

중 〈채채풍 김치풍〉과 같은 작품은 친구들이 모험을 떠나는 형태의 작 

품으로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과의 합작으로 인기 있는 게임 〈포 

트리스〉를 애니메이션화하여 언론의 관심을 꿀었던 작품 〈포트리스〉 또 

한 친구들과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작하여 어 

린이뿐만 아니라 20대에까지 시-랑을 받았던 〈하레와 구우〉라는 작품은 

이전의 〈짱구는 못말려〉 방식의 작품으로 철없는 누나와 같은 엄마와 

함께 사는 하레와 어느 날 엄마가 데리고 옹 엽기 소녀 구우의 이야기로 

무엇이나 먹어 치우는 구우의 뱃속 세상과 현실세계에 관한 흥미로운 

설정으로 무척 인기가 높았다. 또 대중성에서 신화적인 작품이었던 〈세 

일러문〉의 경우 또한 주요 이야기가 친구들이 모여 변신하면서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디-, 가족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주인공의 

사고나 행동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작품의 관계는 수평 

적인 우정의 관계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또 같은 이야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웨딩피치〉 나 〈천사 소녀 네티〉 처럼 가족 간의 문제보다는 

가족 친구와의 갈등과 고민에 부딪히면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환타지 모험물이 주로 방영되었다 

본고에서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뿐만 아니라 자료에도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최고의 흥행작이 

었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중심으로 그 작품에 나타나는 관계들 

을 작품의 발단 부분의 사건에서 끝까지 나타나는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분석해보고자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은 2001년 7월 20일에 일본에서 개봉되어 

2,3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340억 엔(힌화 3,13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개봉되고 전세계 흥행수입 227,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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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애니메 

이션으로는 처음으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하고 제 75회 미 

국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부분의 상을 받은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6월에 개봉되어 201만 명의 관객 동원을 장식하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20대에게까지 인기가 있어 방송매체의 관심을 꿀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세계인들의 정서를 잡아 꿀만한 요소를 너무도 많이 포함하 

고 있다. 그건 이국적이고 낯설기만 한 캐릭터 나약한 어린 소녀의 성 

장드라마라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개와 자아 또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양의 대표적인 기존 판타지물을 연상케 하는 친숙한 구성력 

둥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중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작 

품이다. 사실 이 작품의 구성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 lice’ s 

Adventures In Wonderland))나 〈오즈의 마법사(The Wonderful Wizard of 

Oz))를 연상하게 된다. 이것이 이 작품이 가장 일본적인 색채를 띄고 있 

으면서도 친숙하게 느끼며 관객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었던 

최대의 장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거기에 정체성의 변화, 더 나아가 초월 

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이름’ 이라는 철학적인 

질문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 

게 많은 장치를 준비한 작품이다. 그리고 (성장드라마라는 형식을 차용 

하여) 주인공에 대한 관객의 감정이입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오히려 극 

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탁월한 연출력 등은 이 작품이 단순히 일본적 

인 전통만을 강조한 작품이라는 비평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매력을 지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행방불명되어 

찾을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작품에 나타난 ‘관계’ 를 중심 

으로 분석해 보면서 찾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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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 잃어버린 부모 그리고 되찾은 친구들 

1. 치히로와 그녀의 부모 

이 작품에서 치히로와 부모와의 관계는 작품의 첫 장면에서부터 나타 

난다 이 장면에서 치히로는 전학을 가야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녀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뒤편에 드러누워 이런 저런 불만을 이야 

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치히로의 태도를 무시한 채 새로 이사 

온 곳의 학교를 알려주면서 치히로의 관심을 바꾸어 보려한다. 

아버지 ‘ 저기 봐! 저게 초등학교야! 치히로, 니가다닐 학교다! 
어머니 • 학교는 제법 괜찮네요? 

치히로 ; 난 저번 학교가 더 좋아….엄마 꽃이 벌써 시들어 버렸어 

어머니 ; 그렇게 껴안고 있는데 안 시들고 배기니? 

그림 1 차 뒤 편에 드러누워 있는 치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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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치히로와부모 

하지만 치히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알려주는 학교 건물이나 새로운 

도시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녀는 지금 이전의 학교와 정이 

들었는지 그 곳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를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사 오기 전에 친구들이 준 꽃이 시들었으 

며 꽃다발에 붙여준 카드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치히로와 부모 사 

이의 감정의 교감은 전혀 없어 보인다. 진정한 의미의 대화도 이루어지 

지 않는다. 서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리적으로 낯선 곳에서 이사가야 할 집을 찾아야만 했고 치 

히로의 불평을 귀담아 들어줄 여유가 없어 보인다. 치히로가 다시 한 번 

꽃다발이 시들었다고 투덜거린다. 어머니는 너무 손으로 꽉 쥐고 있어 

서 그렇다고 사무적으로 대답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명 중 어느 쪽도 

치히로에게 “전학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겠구나!”라든가 “친구들과 헤어 

져서 섭섭하지?” 라고 되물어 주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 

었다면 치히로와 부모의 관계가 좀 더 배려하고 사랑이 있는 것으로 여 

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이 짧은 장면에서도 상당히 수직 

적 형태로 보인다. 언제나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나약한 존재인 

172 효문화와콘텐츠 



치히로는 이 장면에서 상당수의 어린이 관객에게서 호응을 얻었을 것이 

다. 자신의 의지나 원하는 것과는 달리 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꿀려 다니 

는 10살의 어린 소녀 치히로는 첫 장면에서 가는 팔과 다리 그리고 동그 

란 얼굴의 모습이 주는 이미지와 동일한 소심하고 나약하고 어떤 행동 

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부모들의 결정에 투덜대는 전형적인 우리의 어린 

이들과 통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사를 가고 있고 전학을 가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은 치히 

로에 관한 사건이 설명된 후에 이 작품은 아버지가 길을 잃어 버려 이상 

한 숲에 도착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아직 이 지역의 지리에 익숙 

하지 않은 아버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들은 숲의 이상한 건물 앞 

에 도착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 보 

이는 건축물 앞으로 다가간다‘ 이 건축물의 디자인은 상당히 고전적인 

데 아버지는 만든 지 얼마 안 되어 새 것으로 보이며 시멘트로 만들어졌 

다고 말한다. 갑자기 건축물 안애서 바람이 분다 부모들은 이 곳으로 

그림 3 승에서 발견한 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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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보려고 한다. 하지만 치히로는 싫다. 강하게 싫다고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선택은 부모들의 몫이다. 건물 내부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고 

치히로는 무섭고 두렵다. 

치히로 ; 싫어! 난가고싶지 않아! 아빠, 그만돌아가요! 

아버지 ; 괜찮아! 이 아빠를 믿어! 

치히로 ; 난안 가! 

어머니 ; 그럼 넌 잠시 차 안에서 기다려! 

하지만 부모들은 단호했다. 치히로에게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 치히로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는다. 치 

히로의 부모는 즉흥적으로 치히로에게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을 하기로 

결정한다. 치히로의 의견은 무시되고 겁쟁이라는 소리만 듣는다. 치히로 

의 부모는 치히로를 뒤로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같이 가지고 권하 

지도 않는다. 치히로는 혼자 있게 되자 덜걱 겁나서 엄마를 부르며 뒤따 

라간다. 터널같아 보이기도 하는 어두운 실내에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 

이 놓여 있다. 치히로는 엄마의 팔을 꽉잡고 이 곳을 통과한다. 이 때 이 

들은 모두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와 치히로는 가족으로 같 

은 공간에 있지만 이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교감을 느끼기보다는 각자 

의 공간에 ‘갇힌 존재’ 로 변한다. 그런데 이 곳은 파란 잔디가 깔린 들판 

으로 이들을 인도한다 부모는 밝은 빛에 안도하며 들판 너머에 음식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더 가보기로 결정한다. 이 때에도 치히로의 부 

모의 행동은 즉흥적이다. 또 이 결정에도 치히로의 생각은 무시당한다. 

치히로는 웬지 더 이상 가지 말자고 말한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치히로의 말을 듣지 않는다. 또 치히로를 뒤로 하고 앞서 가고 있다. 함께 

가기 싫으면 남아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팔과 다리가 앙상해서 너무 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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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이는 치히로가 부모에게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역시 또 

치히로는 보호를 기대하며 다시 부모를 따라간다. 하지만 이들은 들판을 

걸어 갈 때도 치히로와는 무관하게 행동한다 치히로는 상당히 어렵게 부 

모를 뒤따라 간다 이상한 바람을 계속 느끼며 징검다리를 겨우 건너서 

부모 뒤를 따른다. 하지만 부모는 치히로를 한번도 도와 주지않고 치히로 

가 따라 오는지 살피지도 않는다. 배가 고파서 음식점을 찾아보아야 겠다 

는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다, 가족이란 공간에 있어야할 ‘배려와 

존중’ 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부모는 먹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뒤따 

라오는 자신들의 유일한 딸인 치히로는 잠시 잊은 듯하다. 드디어 이들은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 오게 된다. 하지만 상점의 문이 닫혀있는지 거리에 

는 아무도 없다 치히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이상한 점에 대해 아 

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음식이 있는 곳만 찾아 움직인다. 이들은 음식 

이 있는 상점을 발견하게 되자 주인을 부른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 

자 허락 없이 음식점 의자에 앉아 그 곳의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정말로 

게걸스럽게 먹는다. 예의바르고 정중한 일본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 

그림 4 정신없이 음식물을 먹고있는 치히로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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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머니는 치히로에게 너무 맛있다며 먹어 보라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서 말한다. 하지만 이 때 어머니는 치히로를 돌아 보지도 않는다 아마 치 

히로가 그 곳에 없어도 몰랐을 것이다. 만일 치히로가 부모를 따라 오다 

가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 부모에게 치 

히로는 이미 잊혀진 존재였다. 이들은 ‘먹고 싶다’ 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주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이성을 소유한 어른으로 보기 

에 이들은 동물적 본능에 사로잡힌 ‘돼지’ 일 뿐이다. 10살의 나약한 딸을 

보살펴 주거나 돌봐주는 모습은 이들 부모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치히로는 이 작품이 시작해서 세 번째 ‘싫다’ 라고 말하며 먹기를 거부 

한다 주인의 허락 없이 먹는 것은 싫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만 먹으라고 소리쳐 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치히로의 말에 아무 

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로하고 치히로는 거 

리로 나온다. 텅 빈 거리를 걸으면서 치히로는 다리를 발견한다. 이 다리 

위에서 치히로는 하쿠를 만나 곧 빔이 되니 어서 도망가라는 말을 듣는 

다 마음이 급해진 치히로는 당황하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 달려간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돼지로 변해 있었고 여전히 음식을 게걸스럽게 

그림 5 돼지로 변한 치히로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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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치히로를알아 
보지못하는 
부모. 

먹고있었다 

이들을 누군가가 채찍으로 때린다. 그런데 이들은 채찍으로 맞으면서도 

계속 먹는다. 치히로는 이 장면을 보고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엄마 

와 아빠를 불러 본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먹고 있다. 치히로는 두려움 

에 상점에서 나와 엄마. 아빠를 찾아 헤맨다 아까 그 돼지가 엄마와 아빠 

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며 뛰어다닌다. 그런 

데 치히로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들판 쪽으로 나왔을 때 치히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들판은 없어지고 강으로 변해있다. 다리를 물에 담근 채 

치히로는 정말로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한다. 유람선에서 너무나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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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리져가는 치히로 

그림자들이 내리고 있었 

는데 이들은 분명 귀신 

들이다 치히로는 너무 

무서워 꿈이라고 외친 

다. 그리고 사리지라고 

외치지만 사라지는 건 

자신의 몸이다. 손이 사 

라지고 있고 자신의 옴 

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치히로는 너무 무서워 

도망친다. 

작품이 시작되면서 치 

히로는 하기 싫은 일을 

부모 때문에 세 번이나 

따라 했다. 그리고 한참 

부모의 보살펌과 보호가 

필요한나이에 지금그녀 

는 어딘지도 모를 곳에 

오게 된 것이다. 그녀에 

게부모는명령하고따라 

오라고하는그런존재였 

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런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수직적 관계에 있었던 부모가 오히려 나약한 소녀에게 커다란 피해를, 

아니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피해를 준 것이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178 효문화와 콘댄츠 



서 나오는 부모와 같은 유형 즉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자녀들의 미래 

를 바꾸어 놓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모는 부모와 같은 

유형은 장르가 달라서 그 분위기니- 이미지는 다르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의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애반게리옹의 겐도 박사와 신지는 그 동 

기와 목적은 다르지만 이 경우와 비교할 만하다. 

아무튼 치히로는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닌, 강하게 하지 않 

겠다고 부인했지만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었기에 자신 

의 몸이 사라지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치히로는 이런 상황이 

꿈이길 사라지길 바랐지만 결국은 싫어도 받아들여만 하는 현실이었다. 

아무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작품의 발단 부분을 구성했던 시­

건은 모두 치히로의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치히로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랴 부모의 즉흥적인 선택에 의해 귀신 세계에 ‘감금’ 된다 

이 작품의 발단 부분에서 펑등한 부부상은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권리는 무시되어지는 가족의 형태가 표현되어지고 있다. 필자에게는 최고 

의 인기를 얻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작품의 주요 발단 부분 

이 핵가족의 형태로 구성되어지며 환타지 세계로의 여행이 부모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아무 힘없는 나약한 소녀에게 주어진다는 시-건이 매우 흥미 

롭다‘ 친구들과의 놀이에 의해서라든지 본인의 호기심에 의해 환타지의 

세계로 모험여행을 떠니게 된다는 일반적인 사건 전개 방식에서 조금 벗 

어나 완전히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하는 부모에 의해서 어린이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경청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상황에 

치히로라는 10살 소녀를 옮겨 놓은 발단부분은 마치 20세기 부조리 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처절합이 엿보인다. 대화의 단절과 배려와 이해의 

무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을 미야자키 하야오는 하쿠라는 치히로를 부모 

대신해서 보살펴 줄 친구를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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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온천잠 앞의 치히로 

2. 치히로와 센 그리고 하쿠와 린 

치히로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와 배려를 받지 못하는 소녀이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그녀가 앞으로 걱정스럽다며 가슴조이며 작품을 감상 

하고 있을 때 관객은 특히 어린이 관객은 하쿠의 등장으로 안심하게 된 

다 그는 치히로를 보살피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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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치히로를 구출해 가는 하쿠 

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치히로와 하쿠의 만남은 사실 이-주 오래 전 치히로가 강에 빠진 신발 

을 찾으러 갔다가 물에 빠졌을 때 하쿠가 나타나 치히로를 구해주면서 

시작되었다. 생명의 은인으로 맺어진 인연은 치히로가 다시 생명의 위 

협을느낄 때 이어진다. 우선 그는 거리를돌아다니며 다리 위에서 강물 

에 난 철로 위로 달려가는 기차를 구경하고 있던 치히로에게 나타나 위 

험을 알려준다. 그리고 또다시 치히로의 몸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나타 

나 치히로에게 몸이 사라지지 않는 약을 먹여 치히로를 다시 살려준다 

하쿠는 “이 세상의 것을 먹지 않으면 너는 사라진다”고 말한다. 현실이 

싫더라도 곱썽으며 우리는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알 수 없고 이 

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이 자신이 느껴져도 

현실이 주는 것을 아낌없이 먹으며 우리는 버려야 한다. 하쿠는 울고 있 

는 치히로를 위로해 준다. 

끝까지 참으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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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면 안되는 상황에 인간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이 

제 치히로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살기 위해 그녀는 적응해 

야 한다. 이제 치히로는 너무 끔찍하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불명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괴로워도 슬퍼도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참아야만 했다. 이 세상에서 치히로는 숨을 쉬면서 인간의 냄 

새를 풍기면 안되었다. 그러면 그녀는 이 세계의 귀신들에게 들키게 되고 

돼지가 되거나 잡혀 먹히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치히로 

가 아니다. 아니 이전의 치히로라고 느끼거나 생각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끔찍한 현실에서 들키지 않고 숨 

을 은신처-가정-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쿠가 언제까지나 도와 줄 수는 

없다. 하쿠가 치히로가 만든 소동을 처리하는 동안 치히로는 그의 지시대 

로 가마할아범을 찾아 가야한다. 이제 치히로는 싫다는 말을 하지 않는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시할 때와는 달리 그녀는 하쿠를 전적으로 의지 

한다. 또 그녀는 이 일들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자각이 있었기에 가 

능한 일이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녀는 조금씩 변해간다. 이전의 치히로로 

써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변해가기 시작한다. 조금씩 자신이 

선택해 가면서--

치히로는 혼자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옮긴다 하쿠가 지시한 

대로 가고 있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다. 주저 앉고 싶지만 그 

럴 수 없다 언제 잡혀가 돼지가 되어 잡혀 먹힐지 모르는 형편이다. 울 

수도 없다 소리 지를 수도 없다. 괴물이 나와 치히로를 위협할 수도 있 

다.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와서 막다른 곳에 도착할 수도 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치히로는 무서워 나오는 소리를 나오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고 숨소리라도 들킬까봐 코를 막으며 그저 앞으로 

가야만 한다 이런 그녀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족이 아니다 자신을 다시 살려준 친구 하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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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그것은 인간의 보 

편적인 욕구이다. 어린이에게 있어 가족이 없어져 버리면 보호해 줄 것이 

없다 

매달릴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도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벼랄 뿐 이-니라 정 

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위로해 줄 것이 없어진 것이다. 치히로에게 이 

런 역할을 대신 해줄 인물은 하쿠이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가 바로 하쿠인 것이다. 

드디어 치히로는 가마할아범을 찾았다. 가마할아범의 모습에 놀라 치히 

로는 반갑게 그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 손이 거미처럼 많은 할아범은 계 

속 일을 하고 있다. 어딘지 모르게 기이하게 생겼다. 치히로는 마음을 진 

정시킨 후 가마할아범에게 이 곳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히로는 살기 위해 

일을 구한다- 자신 스스로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 

면서 가마할아범에게 부탁한다. 이 작품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처음 

그림 10 거미 모앙의 가마할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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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히로가 능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장면이다. 치히로는 여지껏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싫어도 따라 왔다, 감정적인 언어 구사로 밖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또 10살의 치히로가 할 수 있는 판단의 근 

거는 좋거나 싫다라는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것도 선택할 수 

없어서 그저 부모를 따라 이 곳에 왔고 부모를 잃어 버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친구 하쿠를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이 곳에 적응하기 위해 싫지 

만 약을 스스로 먹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곳에서 살기 위해 일이 펼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을 얻어야겠다고 깨닫고 스스로 일을 부탁한다. 이 사건 

은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여주던 치히로가 주어진 현실에 

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여진다 

이 때 하쿠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치히로가 이 곳 온천에 적응하고 살아 

가게 도와 주는 또 한 명의 조력자 린이 나타난다. 린은 할아범이 이곳의 

주인인 유바바에게 치히로를 데리고 가 주라고 하자 치히로가 인간이며 

이 일이 어려운 일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서도 치히로를 유바바에게 안내한다 그녀는 또 치히로에게 목욕탕의 일 

도 알려주며 치히로가 처한 어려운 일틀을 목욕탕 내의 인물들 중 유일하 

게 치히로가 부모와함께 인간세상으로 가는 일에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 

어준다. 

이제 린은 자신이 있어야할 가정과 학교를 대신하는 목욕탕의 상황에 

놀라 어리둥절해 하는 치히로를 유바바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승강기 

로 안내한다. 하지만 치히로의 인간 냄새 때문에 목욕탕 안에서 다시 소 

동이 일어나자 치히로만을 승강기에 태워 올려보낸다 다가온 현실이 두 

려워 벌벌 떨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주저앉아 울먹이던 치히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고 거대한 귀신의 뒤에 숨어 스스로 행동 

하여 위기를모면한다.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 현실을 감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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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바바률 찾아가는 치히로 

이렇게 치히로가 꿈과 같은 현실을 꿈이 아닌 것으로 믿게 되고 돼지가 

되어 잡혀 먹히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것을 위해 무섭고 떨리지만 혼자 행동하고 결정하게 된 이면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 오히려 

치히로에게는 낯선 처음 보는 같은 또래의 하쿠와 린 그리고 가마할아범 

의 도움이 있었고 이들의 위로가 있었다. 부모보다도 더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하쿠와 린의 도움으로 치히로는 이제 이 곳에서 살아남기 위 

해 넘어야 하는 최고의 위기를 직면해야 한다. 마녀 유바바와의 만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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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마녀 유바바가 치히로를 거부하면 그녀는 돼지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되기는 싫다…’ 이제 치히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 노 

력한다. 부모님처럼 돼지가 되기 싫어서 치히로는 무섭고 두렵지만 마녀 

유바바의 방문 앞으로 다가간다 

3. 센과 유바바 그리고 보우 

이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녀 유바바에게 일하는 것을 허락받아야 한 

다. 온천장을 지배하는 미-녀 유바바는 돈을 버는 일이라면 비정할 정도로 

철저하면서도 아기 보우에 관해서는 온갖 응석을 다 받아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이기적이면서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다. 하지만 유바바도 타 

인과 관계를 맺는 일에는 서투르다. 그녀는 모든 관계를 계약을 통한 소 

유의 관계로 여긴다. 자신과 관련된 존재들을 쓸모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림 12 유바바와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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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유일한 혈육인 자신의 쌍둥이 언니 제니 

스와도 자매의 정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니가 가지고 있 

는 도장을 훔치는 일까지 벌인다. 그렇게 아끼는 아기 보우에 관해서도 

그녀는 보우를 밖에 나가면 병에 걸린다면서 자신의 방 옆에 그의 방을 

만들어 주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유바바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은 완 

전히 가지고 자신에게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 이런 냉정하면서도 자신 

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 유바바에게 치히로가 그리 반가 

운존재는아닌 것이다 

유바바는 머뭇거리며 서있는 치히로에게 화를 낸다. 하지만 치히로는 

무서워서 떤다‘ 겨우 소리를 내어 조금 작은 목소리로 일을 달라고 부탁 

한다. 

유바바 ; 자, 들어오너라- - 들어 오라니까| 

(중략) 

치히로 ; 저기· 여기서 일하게 해 주세요! 

유바바 • 음, 멍청한 애가 멍청한 소리만 하는군. 

유바바는 치히로의 모습을 살펴 보면서 일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 

다고 판단한다. 인간이 올 곳이 아닌 곳에 왔으며 신들의 휴식을 방해 하 

고 있다고 이 곳에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치히로에게 알려준다. 그리 

고 유바바는 치히로에게 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를 한가지 더 설명해 

준다. 그것은 신들이 먹을 음식을 허락도 없이 다 먹어 치운 치히로의 부 

모 때문에 더욱 더 치히로에게는 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치히로는 부모를 따라 새끼 돼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치히로 

는 그렇게 되는 것은 싫다고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한다. 작품의 첫 

사건에서 부모에게 건물로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는 장면에서의 치히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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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뭇다른어투이다. 

유바바 돼지 새끼로 만들까? 

치히로 ; 싫어요. 

유바바 . 석탄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군. 떨고 있구나‘ 

(중략) 

치히로 ; 여기서 일하게 해 주세요! 

유바바 ; 아직도 일 타령이냐! 

유바바는 치히로의 의견을 들어 줄 수 없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이 대사 

를 살며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갈퉁이 존재하지만 이 곳의 법이며 지 

배자인 유바바는 명령어와 지시어들로 구성된 말을 구사하면서 치히로에 

게 자신이 왜 치히로에게 일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 

도 치히로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자 오히려 유바바는 치히로에게 그 

녀의 의견을 왜 들어주어야 하는지를 되묻는다. 

치히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유바바; 닥쳐라! 

내가 왜 너 같은 인간을 고용해서 밥을 먹여 줘야하지? 

보아하니 넌 울보에다, 떼쟁이에다, 

어 리광쟁이 같은데 말이야! 

게다가 머리까지 나쁜 계집애한태… 

맡길 만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만은 절대 사절이다! 

이 곳에서 치히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유바바는 치히로에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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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세계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치를 잃는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인다 이 곳에서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밥만 축내며 남 

에게 신세를 지는 존재는 돼지가 되어 신들의 음식으로라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유바바는 역설한다 이 때 유바바가 아주 사랑하는(?) 거인 아기 

보우가 울기 시작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보우는 항상 유바바와 치 

히로 사이의 사건에 끼어든다 이 때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본 

능적이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할 때 보는 우연히 유바바와 치히로 사이의 

갈등에 끼어들어 이들의 문제를 치히로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 

유바바 아아, 우리 아가! 왜 우는 게냐? 

엄마가왔으니까이제울음을그치렴 

갑자기 호들갑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아기를 달랜다. 유바바 

에게 있어서 보우는 없어질까 무서워, 다칠까 두려워 집안에만 보관하는 

손가락의 반지처럼 소유하고 있는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마녀 유바 

바는 바깥 세상은 병이 많고 밖에 나가면 병에 걸려 죽으니까 방에만 있어 

야 한다며 보우를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 유바바에게 보우는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이 소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다 없으면 갖고 

싶고 항상 보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을 때마다 보아야 하고 만져 보아야 하 

는, 숨겨 놓고 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그런 보우가 울고 있다. 

치히로 ;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유바바 · 어디서 큰소릴 지르는 거냐! 

아유, 잠시만 기다리렴 착하지, 착해 우리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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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기도 해라! 아이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법과 규칙을 위해서는 어떤 마법도 서슴치 

않는 유바바도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는 가차없이 제거하여 이 세계의 인 

물을 모두 다 무섭게 만드는 유바바도 자신이 아끼는 보우를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서슴지 않고 한다. 

치히로 ; 여기서 일하게 해 주세요! 

유바바 ; 알았으니까---, 제발 조용히 해라. 

아아, 그래그래. 

착하지, 우리 애기- -- . 계약서다. 

치히로는 이제 유바바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쓸모 있는 인간으로 일을 

하게 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계약에 의해 맺어진 종속적인 관 

계가 된다. 명령하면 ‘네’ 하고 일을 해야하는 관계로 이전의 치히로의 

부모의 관계와 비교할 만하다‘ 

유바바 ; 거기에 네 이름을 써라. 

그러면 일하게 해주지. 

그 대신 ‘싫다’ 든지 ‘ 돌아가고 싶다’ 고 말하면 

돼지 새끼로 만들어 버릴 태다! 

치히로 ; 저기, 이름만 쓰면 되는 건가요? 

유바바 ; 그래! 이름 하나 쓰는데 

뭔잔말이 이렇게 많아. 

(중략) 

다썼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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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바는 치히로의 부모가 그녀의 이름을 지어주었듯이 이 세계에서 

의 이름 또한 지어준다. 치히로에게는 이제 가정의 역할을 해 줄 안식처 

가생긴 것이다. 

치히로, 네. 

유바바 ‘ 흠, ‘치히로’ 라고 하느냐? 

치히로;네. 

유바바 ; 이름 한 번 거창하시군! 

지금부터 네 이름은 ‘센’ 이라고 해라 알았느냐? 

‘센’이다. 

알았으면 대답을 해야지? 센! 

치히로 ; 아, 네--- -

이제 다시 유바바와 치히로 사이의 갈등을 정리할 사람인 하쿠가 나타 

난다. 그는 유바바의 명령대로 치히로를 그녀가 숙식할 곳으로 안내해준 

다. 모두 인간이어서 싫다고 거부하지만 하쿠는 냉정하게 유바바의 명령 

이라며 지킬 것을 명령한다. 

4. 센과하쿠 

하쿠가 쌍둥이일지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센(치히로)을 대하는 하쿠 

의 행동과 말이 바뀌었다 아까 치히로였던 센을 도와주며 위로해 주던 

하쿠와는 달리 냉정하다. 목욕탕에서 인간이 센을 거부하자 하쿠는 린에 

게 센을 맡긴다 린은 센이 대단해 보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멍청한 아이를 유바바에게 내놓고 걱정했다며 이 곳에서 지내면서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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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치히로훌 위로해 주는 하쿠 

것은 다 물어보라고 알려준다‘ 센은 온천장에 오게 된 이후로 시련의 연 

속이었지만 만나는 인물마다 센을 도와준다. 린은 언니처럼 센이 이 곳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너무 긴장한 탓에 주저앉으며 센은 린에게 물 

어본다. 하쿠가 두 명이 있냐고…. 린은 하쿠는 그 무서운 유바바의 부하 

라고 알려주면서 조심하라고 말한다. 센은 벌별 떨며 주저앉는다. 아버지 

는 이 곳에 오기 전에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는 센에게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앗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센을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녀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쿠는 이 귀신들의 

옹천장에서 처음 만나 이 곳까지 안내해주고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다. 그 

런데 그런 하쿠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다시는 인간 

세계로 돌아 갈 수 없게 마법을 걸고 이 귀신들의 온천장을 지배하는 무 

시무시한 마녀의 부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센에 

게 더 큰 시련을줄수도 있다‘ 센은드러 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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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정신이 없는 센에게 하쿠가 찾아온다. 센의 부모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하쿠의 안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된 센은 이제 돼 

지로 변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인정한다. 하쿠는 센에게 이들은 자신이 인 

간이었던 사실을 잊고 먹기만 한다고 말한다. 센은 이제 자신의 부모에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당부한다. 센의 부모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할 

까? 

하쿠는 센에게 이 세계에 오기 전의 물건을 전해 준다. 전학올 때 친구 

들이 준 카드이다. 그는 이 카드가 나중에 돌아갈 때 펼요하니까 잘 숨겨 

두라고 말한다. 센은 치히로라는 글씨를 읽으면서 자신이 치히로였다는 

것은 잊고 지냈다고 말한다. 

센(치히로)’ 치히로… 치히로라면… 아! 이건 내 이름이야! 

하 쿠 ; 유바바는 상대의 이름을 빼앗아 지배하는 마녀지. 

항상 ‘센’ 으로 행동하고 네 진짜 이름은 소중히 간직해 둬. 

센(치히로); 나도 뺏기기 시작했나봐 • 어느새 센이 되고 있었어 

하 쿠 • 이름을 뺏기면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 버려, 

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 

센(치히로). 하쿠의 진짜 이름? 

근데 참이상해! 

치히로란 이름은 기억이 나거든 

언젠가는 시들어 버릴 것이 확실한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배경으로 이들은 다시 한 번 먹을 것을 주면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한다 

하쿠는 센에게 특별히 힘이 나는 마법을 써서 만든 음식을 아무 것도 먹 

지 않으려는 센에게 준다. 센은 이것을 울먹이며 먹고 하쿠의 위로를 받 

아 다시 힘을 낸다. 센은 이제 길을 잃지 않는다. 하쿠는 센에게 치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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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과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 역경을 이겨 내어 다시 인간 세상 

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 준다.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또 다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 

센은 이제 미래를 위해 치히로라는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 

다 그리고 센은 또 현실에 성실하게 임한다. 이제 10살 짜리 나약하고 

겁많고 울보였던 치히로가 아니라 유바바와 계약을 맺은 일하는 사람으 

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린의 도움을 받으며 목욕탕의 마루를 닦 

고 걸례를 빨면서 탕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며 이 낯선 곳의 질서를 배 

우기 시작한다. 그녀는 유바바가 제일 싫어하는 ‘밥을 축내지 않는 사 

람’ 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센은 이제 외롭지 않다. 힘을 주는 하쿠 

와 도와주는 린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이곳의 

인물들에 관해서도 센은 깎듯이 예의를 지킨다 이들을 두려워 하거나 

무서워 하지 않는다. 센은 자신의 상황에서 주변 인물들과 어떻게 관계 

를 맺을지 배워나간다. 주변 인불들이 인간이 아니고 귀신같은 존재들 

이라 해도 이들을 존중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처음으로 센에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내려진다. 목욕탕 내의 그 누구 

도 하기 싫어하는 부패신의 시중을 들어 주는 일이다. 지독한 냄새를 풍 

기는 부패신을 이 지역의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이 신의 시중을 정 

성을 다해 성실하게 해낸다. 어려서 할 수 없는 일은 센을 걱정해 주는 

언니같은 역할의 린이 도와준다. 이 일로 센은 목욕탕에서 신뢰를 얻는 

다. 일부러 위험하고 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한 유바바를 센은 ‘성실’과 

‘진실’로 이겨 낸 것이디. 센은 이 목욕탕에서 이방인이 아니라쓸모 있 

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 곳의 질서를 배우며 지키며 승리한다. 이런 결 

과는 센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그녀의 뒤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희망과 하쿠와 린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작품은 절정을 위해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나간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고 

194 효 문화와 콘댄츠 



난 관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게 된 미야샤키 스스로 자신이 직접 디자 

인했다고 말하는 가오나시가 등장한다. 

5. 센과가오나시 

가오나시는 “쓸쓸해-- 쓸쓸해…”라고 말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원하지만 

타인과 어떻게 만나고 말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는 소유를 원한다.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센’ 갖고 싶어” 그는 돈을 뿌 

리며 다른 존재들 위에 군렴한다. 의사소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적인 방법으로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존재들이 자신 앞에서 몸을 조 

아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게끔 만든다. 그래도 너무 쓸쓸 

해서 그는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센‘ 먹고 싶어”라며 먹기 시작한다. 그 

그림 14 치히로에게 금을 주는 가오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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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난폭해져서 모든 것을 먹어 치운다. 그래도 가 

오나시는 쓸쓸하다. 그래서 그는 센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언제나 한 

결같은 치히로의 존재가 가오나시를 변하게 한다. 

가오나시와 센의 첫 만남은 하쿠와 함께 돼지우리로 가서 어머니와 아 

버지를 보고 옹천장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이다. 가오나시는 센을 쫓아 온 

천장으로 따라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센이 걸레를 빨면서 밖에 서있는 가오나시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놓는다 계속 숨어있던 가오나시는 목욕탕에서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시중을 들어 

준 사람에게 사금을 준다. 이 소문은 온천장 내에 퍼져서 가오나시의 사 

금을 가지려고 그의 시중을 들기 위해 줄을 서게 되고 가오나시는 많은 

사금을 던져준다. 유바바의 명령으로 쌍퉁이 언니인 제니스의 도장을 훔 

치러 갔던 하쿠가 심하게 다치고 와서 제니스를 찾아 떠나려고 하는 센을 

가오나시가 발견하고 센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을 부탁한다. 하지 

만 센이 이를 거절하자 가오나시는 아주 많은 사금을 센에게 준다. 그래 

도 싫다고 하자 가오나시는 분노한다.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며 제니 

스의 집으로 기차를 타고 떠나가려는 센의 뒤를 따라간다. 

센과 유바바의 관계가 계약에 의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맺어진 사이라 

띤 가오나시와 옹천장 사람들은 금품으로 맺어진 사이이다. 돈 즉 재산에 

의해 피지배자로 전락한 사람들… 이들은 사금을 받기 위해 음식을 만들 

고 호들갑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이 먼저 가오나시의 시중을 들기 위해 싸 

우기도 한다. 옹천장은 계약과 금품이 오가는 소 자본주의의 사회인 것이 

다. 이들은 살아 남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유바바와 계약하여 그 계약을 

지키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 돼지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이 이 세계의 최고의 가치이자 이들의 소망이다. 

가오나시는 이들의 재산에 대한 욕망을 건드려 끊임없이 이 욕망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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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가오나시는 사실 사금을 주면 이들이 자신에게 잘 

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듯하다. 그는 혼자였고 외로웠다. 그리 

고 어느 누구하고도 사귀지 못하고 숨어다니고 누군가를 쫓아다니고 그림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센이 열어 준 문으로 많은 존재들 

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 때에도 그는 숨어 있었다 하지만 가오나 

시는 너무 배가 고폈다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가오나시는 

외로워서 배가 고폈다. 센과 친구가 되고 싶은데 센은 자신을 보지도 못 

하고 다른 존재와는 달리 자신의 시중을 들어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가오 

나시는 먹는다- 먹고 또 먹고‘ 그래도 그는 배가 고프다. 이제는 주변 존 

재까지도 집어먹는다. 그래도 배가 고프고 외롭다 센이 그를 외면하지 

가오나시는 이제 다른 목표가 생겼다. 그녀를 따라 가는 것… 이제 그는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센을 쫓아간다. 금품을 주면서 주 · 종관계로가 아 

니 라 스스로 센을 따라 동반자가 된다. 

옳지 못한 것을 거부하고 모두를 위해 가오나시를 온천장 밖으로 유인 

한 센은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 다른 이들의 도움과 

안내를 받던 센은 이제 가오나시를 유인하여 옹천장을 조용하게 만들어 

주고 주변의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한다. 

6. 센과 치히로 그리고 니기하야미 고하쿠누시 

아직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한 센은 여전히 센이라고 불리지만 자신을 

도와준 하쿠를 위해서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한다 센에게서 이전의 치히 

로에게서 볼 수 있던 겁많고 소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쿠가 제니 

스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도 센은 자신의 원래 모습인 용이 되어 피를 흘 

리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하쿠를 보호한다. 부모를 잃어 버리고 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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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없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치히로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강한 센이 될 수 있게 도와준 하쿠는 센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센에게 하쿠는 그동안 본인이 지니고 있던 비밀을 드 

러내 놓는다. 하쿠는 용이었고 유바바의 부하로 유바바가 시키는 일은 무 

엇이나 충실히 수행했다. 물론 센은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하쿠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 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유바바는 다 

친 하쿠는 펼요없는 존재라면서 처리하라고 명령한다. 하쿠 또한 목욕탕 

의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계부품과 같은 존재로 녹슬거나 펼요 없어 

지면 버려진다 하쿠는 목욕탕의 다른 존재들과 달리 직접 유바바의 명령 

을 수행하고 목욕탕의 질서를 잡는 선봉장이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 

바바에게 나쁜 도둑이라 지독한 마법에 걸려 죽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는 말을 서슴지 않는 제니스를 향해서도 센은 하쿠를 살려내야 하며 그를 

치료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그녀는 하쿠와 함께 지하세계로 떨어진다. 하 

쿠는 혼신의 힘을 다해 가마할아범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고 정신을 잃는 

다 센은 하쿠의 입을 벌려 강의 신이 주고간 알약을 하쿠의 입에 넣어준 

그림 15 하쿠톨 위해 모힘올 떠나는 치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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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쿠는 강하게 약을 거부하지만 센은 가까스로 하쿠의 입에 알약을 

넣어준다. 이제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 몸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던 

치히로를 하쿠는 위로하며 약을 주었다. 이 약을 먹어야만 살아날 수 있 

다고 설명하면서 치히로는 지금 하쿠를 치료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센은 하쿠를 구하기 위해 제니바가 사는 마을로 가기로 마음 먹는다. 하 

지만 가마할아범이 그 고을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한다. 돌 

아오는 표는 없기 때문이다. 그 곳으로 가면 목욕탕으로도 못 오고 친구 

를 만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세계에 적웅하며 살아가야 한다 가족과 함 

께 인간세계로 돌아가는 일은 더욱 더 이루기 힘든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면서 센은 하쿠를 살리겠다고 결심한다. 그리 

고 제니바의 마을로 향해 떠난다 변신한 보우와 가오나시가 이 여행에 

같이 동반해준다. 

제니바를 만나 하쿠의 일을 사과하고 차를 마시는 동안 하쿠는 다시 살 

아난다. 그는 유바바를 찾아가 센을 치히로로 만들어 주는 일에 관해 의 

논하기 시작한다 그는 보우를 데리고 올 테니까 센을 그녀의 부모와 함 

께 치히로로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을 한다. 유바바에게 또다른 계약을 제 

안한것이다. 

치히로와 보우를 교환하는 조건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쿠는 유바바 

와 치히로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인간세계로 센을 보내지 않으려는 유바바와 하쿠는 거래를 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센을 데리러 제니스가 있는 곳으로 날아간다. 

이제 하쿠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제니스의 집에 도착하여 센과 보 

우를 데리고 다시 목욕탕이 있는 곳으로 날아간다. 이 때 치히로가 하쿠 

에게 하쿠와의 기억을 말해준다. 자신이 신을 찾아 강물에 빠졌을 때 자 

신을 구해준 사람이 하쿠라고 그리고 그 강의 이름은 고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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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곳은 아파트가 지어져 강이 없어졌다. 하쿠는 자신이 살던 가 

정 - 고하쿠강 - 을 잃고 유바바에게 왔던 것이다. 하쿠는 이제야 센의 

도움으로 과거를 찾는다. 자신의 이름을 찾는다, 치히로라는 이름을 잊지 

말라고, 과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여 센의 과거를 지켜준 하쿠는 센에 

의해 자신의 과거를 되찾는다. 하쿠와 센의 관계는 이제 치히로와 센 그 

리고 니기하야미 고하쿠누시와 하쿠의 사이로 발전한다. 하쿠에게 부모 

이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던 10살의 소녀 치히로는 이제 

하쿠와 진정한 상호보완적인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관계로 발전된다. 

마지막으로 하쿠는 자신의 암무를 완성한다. 센 아니 이제 치히로로 돌 

아갈 친구를 위해서 그는 유바바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목욕탕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유바바는 약속이기에 계약이기에 치히로의 부 

모를 찾으면 모두 돌아가게 해준다고 약속한다. 치히로는 부모를 찾는데 

성공하고 이곳을 떠나 부모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니기하야미 

고하쿠누시는 치히로를 경계까지 안내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림 16 치히로의 성공을 기뻐하는 린과 온천장 식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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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유바바와 계약을 다시 하여 유바바의 부하로 있지 않겠다고 말한 

다. 그리고 다시 센 아니 치히로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들 

은 꽉 잡았던 손을 놓는다. 

치히로는 이제 이름에 걸맞은 소녀로 성장했다. 투덜대지도 않고 무서 

워하지도 않는다. 두려워 울지도 않고 --. 하쿠를, 추억을 가슴에 넣어 간 

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일이면 스스로 판단하여 열심히 

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고 자신이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옳다고 믿는 

일이면 그녀는 열심히 할 것이다 이제 그녀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쿠 

와 잡았던 손을 놓는다 하쿠가 자신을 만나러 곧 오겠다는 말을 믿고 어 

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 곳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살 

펴 줄 집과 부모님이 있는 인간세계이다. 

돼지로 변했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부모는 치히로에게 빨리 오라고 부 

른다 하지만 치히로는 온천장에서의 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 곳의 경 

험으로 그녀는 변했고 앞으로도 더 변해갈 것이다. 부모와는 달리 치히로 

는 이 곳을 추억할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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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나, 너 그리고 우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 버리고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자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 

다. 참담하고 암담하여 주저앉아 울고 싶지만 현실은 그 시간 조차도 허 

락해 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다. 꿈이길 바라지만, 이 악몽에서 깨어나 

길 기도하지만 차가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다. 시간은 

가고 살아 있음으로 움직여야 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길은 안 보이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주변의 인물들은 모두 다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보이고, 나만 홀로 외톨이가 된 듯한 상황에 빠질 때가 우리 누 

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디를 헤밸 

까…. 울고 있을까…. 평생 믿어 왔던 가족이 그리고 형제가 그리고 친구 

가 날 버리고 세상이 날 버린 듯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그래도 

우린 어디론가 가야하고 어디에선가 살아남아야 한다. 

치히로에서 센으로 그리고 다시 치히로로 돌아온 10살의 소녀는 이제 다 

시는 이 전의 치히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을 통해 그녀 

는 성장했고 이 모든 것을 ‘기억’ 하고 있다. 그녀를 부모처럼 도와준 하 

쿠와 함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녀는 주제가의 내용과 

같이 빛나는 무엇인가를 가슴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꿈’ 

을 꿀 것이다 꿈을 몇 번이나 그려볼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난 

뒤 살아 있는 “신비한 죽어가는 신비합… 언제나 몇 번이나 꿈을 그려보 

자…”라는 주제가와 함께 “쓸쓸해--- 쓸쓸해--- ”하며 센을 뒤쫓아 다니던 

가오나시가 생각나는 건 여전히 난 몇 번이나 꿈을 그려보는 것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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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슬픈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어른이기 때문일까….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 

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면서 다른 꿈을 그려볼 용기를 가져본 

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상징으로 아름답 

게 포장된 작품이다. 인간의 관계와 꿈 좌절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하 

는 매력적인 작품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가 아니다 우 

리는 살아야하는 것이고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 

만 하늘에 별이 있고 언제 시들지 모르지만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이 있 

어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겨울나무와 

바람 

/셔 。1
근 2 

머리채 긴 바람들은투명한빨래처럼 

진종일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바람도 

혼자가아닌 게 된다 

흔지-는아니다 

누구도혼자는아니다. 

김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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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축연이라알고 

한세상을누리자. 

새해의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담고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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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방안 탐색 

- 효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중심으로 -

I . 서론 

문화의 세기인 21세기가 새롭게 요구하는 정신적 가치들 - 인본주의, 

이타주의, 평화공존주의, 인내와 절충의 미덕 등은 우리 문화의 전통 사 

상 중 하나인 효 사상에 응축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다(홍일식, 2001). 효 

교육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과 달리 정신적인 가치나 인성을 포함하는 
정의적인 영역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텍스트 정보와 강사의 강의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으로는 교육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 

다. 효 교육이 지식사회에서 지향하는 정신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의 문화묘드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효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콘댄츠 개발을 전제로 한다 

‘교육 콘텐츠‘ 는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유 · 무형의 교육자원들을 통 

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 컨벤츠는 주로 

텍스트 정보 의존도가 높은 교재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 

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유형의 교육 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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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각종 참고형 정보나 학습 교재 컴퓨터를 이용한 코스웨 

어 등과 같이 교육 활동에서 직 ·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교수 · 학습 자료 

뿐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 · 비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들도 넓게는 교육 

콘댄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효 관련 교육의 모습을 보면 효 교 

육 관련 콘벤츠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효 교육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절교육이나 고전 학습에 관한 

교육들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치중심적인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효 문화 사상이 지식사회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해 

야 한다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를 비롯한 공식 ·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효 교육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효 관련 교육은 시대적 맥 

락성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육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구태의연한 교육내용과 현실성 부족 지식 전달 위주 및 가치 주입식 교 

육 방식 등 때문에 교육 효과가 미흡하고 효 교육이 수행하여야 할 본연 

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효 교육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효 교육 관련 콘벤츠들이 양 

적인 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시대적 교육 요구에 맞게 제대로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효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콘댄츠의 개발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효 교육과 같이 정의적인 특성을 지니는 콘벤츠들을 어 

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관련 

연구의 축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 

문은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효 교육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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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효 

교육 콘벤츠의 여러 유형 중에서 효 문화 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 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박물관은 공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일어나는 형식적인 교육을 제외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며, 지식사회에 

서 강조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비공식 

적인 교육 문화 공간이다.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원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수 

한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교육 참여자들에게 

의미있는 배움의 경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 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서 

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효 교육 콘벤츠의 개념을 정의하고, 박물관의 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내외의 선도적인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랩의 개발 방향과 

설계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효 박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댄츠의 설계 뿐 아니라 나아가 일반적인 효 교육 콘댄츠 

의 개발 시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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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효 교육 콘텐츠의 정의 

효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창달은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학습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좁은 의미에서 효 교육은 학교라는 공식 

적인 교육기관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효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뿐 아니라 각종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사회 단 

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효 문화 관련 전시나 이벤트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적인 활동 가정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 

어지는 학습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효 교육은 학교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과 달리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지식 

정보사회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 

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학교, 직업기관, 성인교육 

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형식학습과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학습을 포함하여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회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효 교육은 가치, 도덕 혹은 인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교육에 의 

해서 뿐 아니라 우연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와 같이 도덕교과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들은 오히려 의도했던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 

다 정의적 영역의 학습목표들을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달성하 

고자 시도하는 데서 오는 한계 때문이다 효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나 암기, 설교나 행위의 강요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내면화를 통해 

서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규범의 주입 혹은 생활의 방향이나 가치 판단의 제시와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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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 과정에 적극 참여 

하여 체험을 통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객관 

적인 시각에서 학습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문제해결의 상황에 이를 

수 있도록 상황 중심적인 학습환경을 제시해 주고, 판단의 준거를 제공해 

주거나 과제 수행 혹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 문화 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차별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개인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다르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 문화에 관한 학습자의 인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체험을 통한 정의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때 교육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디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학습자들이 이처럼 자연스런 문제 상황에서 의미 있는 교육 경힘을 통 

해 지식사회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에 펼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교육 상황에서 개별 학 

습자들의 학습활동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의 확보가 펼수 

적이다. 강의, 토론, 탐구, 프로젝트 수행, 체험학습 등 개별적 혹은 공동 

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교육 콘텐츠는 학습자들이 다양 

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주요 자원으로서 

학습자들이 펼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양질의 교육 컨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최상의 교 

육자원과 교육기회에 접근하여 급변하는 지식경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 

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들을 적극 

적으로 유연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콘텐츠는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나 지 

식을 말한다. 특정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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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작물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과 상품화된 결 

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에서 특정의 정보가 사용된 상 

황과 방식에 따라 모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교육 콘댄츠로 활용될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콘댄츠가 어떤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금융, 

문화, 보건, 건설 등의 전문성을 지닌 콘텐츠와 공공정보나 지역정보 등 

일상 생활의 펀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활 콘멘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콘댄츠들은 해당 분야의 학습자원으로도 사용 

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콘벤츠는 주로 교재를 의미했지만,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교육 현장에서 교육콘텐츠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진 교재 

이외에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 관련 강의안을 비롯하여 텍스 

트 및 멀티미디어 유형으로 된 raw data 교수 · 학습 활동을 지원할수 있 

는 유형 · 무형의 각종 참고형 정보 다양한 교수 · 학습 유형으로 된 코스 

웨어, 교수들의 강의를녹화한 비디오 혹은 오디오 자료 등이 교육콘댄츠 

에 포함된다. 또한 교수 · 학습 및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어진 체계화된 디지털 라이브러리(전자도서관)도 교육 콘벤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교육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콘텐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교육 콘댄츠는 작게는 단위 

정보에서부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교과목이나 과정 또는 교육 프로그 

램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교육 콘댄츠가 반드시 정보통신 기술을 근간으로 만들어질 팔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 콘벤츠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는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교육용 코스웨어 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교육 

적 특성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 

만, 아날로그 방식의 텍스트 기반 교재들도 많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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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들어지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결과물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 

여 정보 자원으로 유통되고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 유형 

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는 사실 정보의 단순한 암기와 같은 학 

습 활동이 아니라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학습 활동, 체 

험적 활동이나 탐구나 발견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환경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의 예에서도 보듯이 교육자원에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데 발전된 IT기술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효 문화 교육 콘벤츠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넓은 의미의 효 

문화 관련 교육활동을 하는데 펼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교육 요소이다. 학 

습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든지 혹은 e-Learning 방식으로 옹라인 상에 

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콘벤츠는 학습자들의 교육 경험 내용과 학습의 질 

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 문화 교육의 질은 다양한 학습 

시점에 학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원 즉 교육 콘텐츠의 질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효 문화 교육 콘댄츠는 일차적으로 효 문화와 관 

련된 사실적인 지식이나 정보로 구성된다. 이것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지적 유산일 수도 있고,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규칙이나 정보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식이나 정보들은 텍스트나 그래픽, 혹은 통영상 

과 같이 특정의 정보 유형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결과물로 형상화될 수 있 

다. 효 교육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 콘텐츠는 아직도 사 

실적인 정보들을 나열식으로 모아놓은 텍스트 위주의 교재들이 주종을 이 

루고 있어서 소재나 표현방법 등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효 문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황 중심적인 학습활동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효 문화와 관련된 교육에서는 교육 콘댄츠의 개념이 

기존의 지식이나 정보 중심적인 콘벤츠 컨셉에서 벗어나 상황 또는 환경 

중심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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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컴퓨터 및 정보공학 기기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효 문화 교육용 

콘댄츠는 단순히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효 문화 교육 콘텐츠는 

교수-학습 과정을 돕는 자원으로서 다양한 학습 주제들을 배울 수 있는 

작은 우주(m icroworld)와 같은 학습 환경 (Leaming Environment)을 학습 

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육 콘벤츠가 제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크 

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학습도구들로 이루어진다 

인적자원은 교사와 학습조교, 외부 전문가 및 동료 학습자들을 말한다 

학습자는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띤 

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전통적인 교육에서와 달리 정보기술 

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학습환경에서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에는 

교실 밖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며 이들은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Learning Environment 

l학습안내자 

l학습촉진자 

-협력자 

l유능한교수자 

l반성적 실행자 

l정보생성자 

l평생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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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자문, 안내, 자료제공 등의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물적자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의미한다 전통적 의미의 교 

육내용과 유사히다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화된 정보 자원들은 정보의 소 

재지에 관계없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습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 

뿐 아니라 교육용 코스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형태의 정보들을 포함 

한다 학습도구는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워드프로세서나 프리젠태이션 도 

구 등을 비롯하여 이메일 채팅‘ 게시판 기능과 메신저 기능 등 학습 참여 

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말한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이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되고 있는 지식사 

회의 교육에서 효 문화 교육 컨텐츠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히-는 

매개제가 아니라 일종의 학습환경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이전과는 새로운 

통합적이고 체험중심적인 학습 경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의 장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지식이나 정보가 발생되고 

활용되는 상황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면 효 문화 교육 콘텐츠의 범위 

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도덕 가치와 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학 

습자의 내면에 체화될 때에만 의미를 갖는 것 혹은 시간적 · 공간적인 매 

트릭스에서 정의되어 체험이나 경험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효 문화 관련 아이템들도 효 문화 교육 콘벤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외적인 환경에서 접힐 수 있는 유 무형의 지적 혹은 물 

적인 효 문화 관련 유산들도 교육 콘텐츠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넓 

은 의미의 교육 콘벤츠들이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황적 의미로서의 콘 

댄츠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과 제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효 교육 콘텐츠의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해보았다‘ 효 

교육 콘댄츠는 단순한 사실적 정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학습과정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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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학 

습도구들까지도 포함하는 학습환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기술 

하였다. 효 교육 콘텐츠를 보는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효 교육이 지식 

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경험과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인 학 

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효 교육 콘텐츠의 질적인 변화는 

효 교육이 단순히 과거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현재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가치나 규범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일상적인 삶의 규범과 문화로서 자리잡 

을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실질적인 효 문화 학습의 질적 

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콘벤츠의 개발이 인 

간의 창조적 상상력과 소프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II.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효 박물관에서 활용하는 교육 콘댄츠 설계 방안에 대한 시 

사점을 얻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표적인 박물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 

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사례 분석은 

국립중앙박물관과삼성어린이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국외 사례 분석은 미국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쿠퍼 휴이트 국립디자 

인 박물관(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wn), 영국의 런던 교통 박물 

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기획과 주요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중심으로 각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장 - 단점을 분석하고 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효 박 

물관 교육 프로그랩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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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 

가.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우리 나라의 대표적 인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http : //www.museum.go . 

kr)의 전시는 시대별로 분류와 주제별 분류로 나누어진다. 국립중앙박물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학습대상자를 세분화하여 학 

습 대상자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어린이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 

으며, 교육 대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프 

로그램과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일반 연수와는 별도로 초 · 중등교사들을 위한 문화 연수 프로그램과 

박물관이나 관련 기관의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염색과 도자와 같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학습대상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 

육의 시기를 비교적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어린 

이나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현직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은 주로 여름방 

학 동안 운영을 하며,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후, 가족 대 

상 프로그랩은 주말에 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간이나 교육 횟수도 프 

로그램에 따라 달라서 하루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 기간동안 정기 

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고 1회성의 프로그램과 매월 개강이 되 

지만 1회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있다 

교육내용을 보면, 박물관의 전시품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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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좌, 전통 공예를 체험해보는 강좌 등이 대부분이며, 거의가 교양 

강좌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 ·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대한 심층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교육기간 

이나 내용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 프 

로그램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강 

좌당 교육인원 수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랩 이외에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웹을 통해서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전시물이나 문화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그림 2)와 같이 신문 형식을 이용해서 역사적 사실과 연계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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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신문 ; 신문 형식을 휠용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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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이버 박물관 화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대순, 인물별로도 자료를 제공하며, 관련시­

이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여 관람객 혹은 잠재적인 관람객 

들이 보다 많은 정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의 검색 

키워드도 인물별, 연대기별, 소장품 등으로 차별화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를 도모하고 학습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실제 

관람과 유사한 상황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벼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관람객들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웹을 통해 실제로 박물 

관을 방문한 것처럼 박물관 내부를 둘러보면서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다 

1) 국립 민속박물관에서는 5개월과정의 “전통문화지도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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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박물관에서 제공되는 영상들은 이미 제작된 동영상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람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일반 동영상들과 달리 학습자들 

이 관람자 시각에서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학습자들 

은 마치 직접 박물관을 방문한 것처럼 학습자가 원하는 동선을 따라 움직 

이면서 줌인 · 줌아웃 기능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 재현된 박물관 내부 

의 소장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 애 

니매이션 형식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나.시사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방대한 학습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는 점이 두드러진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 품목 뿐 아니라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서적이나 학술 자료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관람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이와같은 관련 자료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웹을 통한 검색 엔진 

및 오프라인 상의 도서관들을 통해서 전통문화에 관한 특화된 정보자원들 

을 관람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넓은 의 

미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 

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학습활동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 

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교육 상황에서 전통문화 관련 정보들을 

학습의 자원으로 사용함으로서 학습의 경험을 좀 더 용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수있다. 

국립박물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연령층, 교육 

집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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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따라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며, 직장인, 가족, 전문가 집단, 나아가 

문화소외계층과 장애우 등 교육 대상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의 특성에 따 

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운영 방식 등을 차별화하고자 한다. 전통문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내용은 프로그램에 따라 미술과 공예, 문화와 철학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주로 강의와 전시실 관람학습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프로그램에 따라 공예나 염색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체험학습 혹은 직 접학습(Leaming-by-Doing) 

의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적이거나 교양 수준 

의 내용을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며, 프로그램 별로 정 

교하게 특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기 프로그램 

위주이고, 단편적 혹은 이벤트적인 성향이 강하여 교육 내용 간의 지속성 

이나 연결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용 프로그램의 경우도 시간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길 뿐이 

지,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의 내용이 심화되거나 보다 상위의 고급과정으 

로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프로그 

램은 학습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운영하려 

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아직은 단편적이고 흥미 위주이며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댐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된 단계는 아니라고 하겠다. 

(2) 삼성 어린이 박물관 

가. 삼성 어린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삼성 어린이 박물관(htψ ://www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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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org)은 체험 중심의 전시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다양한 학습 활똥을 

지원하는 놀이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4). 삼성 어린이 박물 

관의 전시물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어 

린이의 ‘탐구와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해서 과학, 미술, 방송국, 사회문화 

등 11개 전시 및 프로그램 영역을 갖추고 있는데 , 각 영역의 전시물들은 

전시 주제에 맞는 내용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심화된 내용의 6개의 특별 프로그램이 연령에 맞 

추어 준비되어 있고, 전시 이벤트와 주말 이벤트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 

다. 특히 주말과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전시회나 각종 공연 등의 이벤트들 

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웅이 매우 큰 편이다. 

삼성 어린이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심미감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트워크숍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방송 장비와 시설을 갖춘 미니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 방송국 

프로그램이 있으며, 방학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실험 프로그램도 제 

그림 4 삼성 어린이 박물관의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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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다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진행되는 단체 선택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진행된다. 아트워크숍 프로그램은 평일 무료 

프로그램과 주말 특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며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 

여 간단하면서도 이색적인 미술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말 특별 프 

로그램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5‘ 6세 아동 4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족 

이 모두 참여할 수도 있고 혹은 아동만 참여할 수도 있다‘ 골판지, 망사, 

한지, 찰흙 동 주제별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탐색과 창의적 

인 표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방송국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는 것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TV속 주 

인공이 되어보는 분장놀이 손인형극 전통악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한 

편, 삼성 어린이 박물관은 주고객층인 어린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연령 

별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 놀이학교와 키 

즈놀이스쿨로 구분된다. 

나.시사점 

삼성 어린이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박물관 전시가 관람객과 

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삼성 어린이 박물관은 주 관람층인 어린이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호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물관의 전시물들을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 

이스로 하여 어린이 관람객들이 자연스런 환경에서 ‘탐구와 표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관람객들은 전시공간에 설치된 설치 

물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체험학습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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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어 발로 뛰어다니며 건반을 밟으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 피아노 설치물은 획일적으로 한 가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이가 밟는 건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관람객들은 바닥에 그 

려진 건반 위를 뛰어다니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 

고, 여 러 관람객들이 함께 화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처럼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단순 조작 하거나 관람객들이 일방적으로 

보는데 그치는 시각적인 대상이 아니라관람객인 어린이들과 적극적인 상 

호작용을 하는 쌍방적인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삼성 어린이 박물관 

의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람객과 전시물과의 상호작용은 단순 

한 기기 조작이나 자극-반응 식의 수동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학습자들 

이 전신과 오감을 이용해 설치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며, 나아 

가 신체적인 활동이 인지적인 사고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 일반적인 박물관에서의 전시 관람이 비교적 수동적인 ‘관람’ 의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면, 삼성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 

한 상호적 활동을 바탕으로 관람객인 어린이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관람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관람의 경험이 자 

연스런 학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삼성 어린이 박물관은 박물관 전시와 연계하여 일종의 보조학습 

도구로서 웹사이트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그림 5) . 

우선 삼성 어린이 박물관은 홈페이지 방문객을 학부모, 교사, 어린이로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용 페이 

지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성우들의 나래이션을 이용하여 친근하게 내용을 

제공한다. 교사나 학부모 페이지에서는 박물관 내의 시설을 통해 아동들 

의 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박물관에서의 동선이나 인 

솔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시-가 박물관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박물관의 전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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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삼성 어린이 박물관의 홍메이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 웹사이 

트는 박물관을 관람하기 전에 해당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 관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전시된 물품과 관련 

하여 생각할 문제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박물관 경 

험을 박물관 관람 후나 이전의 학습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아동이 다양한 그림자를 만들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박물관 

전시 공간에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빛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과 간 

단한 문항을 제시하는 식이다 

그런데 삼성 어린이 박물관은 박물관 뿐 아니라 박물관 홈페이지의 인 

터페이스도 학습자에게 친근하도록 설계하여 사용자들의 흥미와 호기심 

을 유발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인터페이스의 설계는 사용자들의 관심과 호기심 

을 불러일으켜 후속 학습활동으로 연계시키기 쉽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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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삼성 어린이 박물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린이 학습자들을 

학습 경험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선되 

어야 할 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 박물관에는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구나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준비되어 있어서 연령에 따른 

학습활동의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 

시되는 프로그램은 흥미 위주로 운영되는데다가 제시되는 학습 내용에 연 

령의 구분이 없어서 학습효과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프로그램 운영 상 세부적인 연령 구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정도는 구분하여 프로그램이나 기타 학습활동의 안내를 

제공하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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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육프로그램 제시하기 전의 인터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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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박물관 

(1) 런던 교통 박물관(London' s Transport Museum)2> 

가. 박물관 개요 

런던 교통 박물관은 런던의 교통 발전사를 역사적 설명을 부연해서 설명 

하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주로 도시의 발달사(史)를 다루고 있다. 런던 교 

통 박물관은 관람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각 관람객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의 존립 목적인 정보전달 및 문화체험이 확실하게 반영되어 목적 

에 부합되는 세부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 내에 멀티미디어 학습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 시설은 해당분 

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박물관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주요 관람객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연령 

별로 세분화시 켜, 주요 관람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가령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구연동화의 형식으로 런던 자동차 

의 역사를 설명한다면, 중 고등학생들에겐 전시품목들을 해설하면서 내 

용을 안내하는 형식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고 

학습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런던 교통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단점으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각각의 특수성이 약하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된 

다면 학습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2) http://www.ltmuseum.co.u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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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역사를 구연동화형식으로 
제시하는장연 

그링 8 빅물관 내 학습센터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각 프로그램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관 

람객의 입장에서 뚜렷한 선택을 하기가 모호히-다는 단점이 있다. 내용을 

제시하는 형식에서 연령별 관람 목적별로 구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 역시 차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사점 

런던 교통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시사점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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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연계하여 

프로그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시물에 관한 관람 및 체험 활동을 하고 나면, 옹라인(홈페이지) 

상에서는 전시내용과 연계된 이야기나 문제해결 학습 등을 제공하여 박물 

관에서 시행한 학습을 일회성의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연계해 나갈 수 있 

도록지원하고있다. 

둘째, 박물관 내에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학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센터는 규모면에서는 일반 도서 

관보다 훨씬 작지만, 서적뿐만 아나라 신문, 잡지,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 

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며 , 특히 박물관의 전시품목과 관련된 

분야만을 특화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부에 학습관련 시설을 

두고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박물관에서의 학습활동을 심화할 수 있는 물 

리적인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학습자들은 박물 

관 방문을 통해서 단지 전시물을 관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시물 

에서는 얻기 힘든 보충 및 심화 자료까지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수준 높은 학습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쿠퍼 휴이트 국립디자인 박물관{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WTI)3> 

가. 박물관개요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은 뉴욕에 위 치한 디 자인 박물 

관으로서 1897년에 Peter Cooper의 손녀가 과학과 미술의 체힘을 위한 

3) http://ndm.s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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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 Union의 일부로 설립하였으며 1967년도에 Smi thsoni an의 일부 

가 됨으로써 국립박물관이 되었다. 이 박물관의 미션은 일상에서의 창의 

적인 모습을 교육 프로그랩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Cooper Hewitt Na­

tionaJ Design Museum은 약 25만 점 정도가 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소장품 

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 관련 학습 자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은 무엇보다 단순한 관람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 대상자에 따라서 성인용, 청소년용, 교육자용으로 

나누며, 인턴십과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다 성인들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박물관을 방문해서 하는 강의 형식의 교육 프로 

그램과 실제 체험 형식으로 된 프로그램이 있고, 박물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New york City Walb ng Tours’ 라 

는 프로그램이 있다. 후자는 디자인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한정적인 소장 

품 보다는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중요시한다는 특정이 있으며, 프로그램 

명(名)에서 알 수 있듯이 뉴욕시의 주요 부분을 돌아보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는 학습활동으로 설계되어 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가이드의 

안내와 교육이 있으므로 방문 시 예약이 필수적이며 디자이너와 같은 창 

의적인 마음을 갖는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 프로 

그램은 작가나 큐레이터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 전문 교수진을 두고 2년 코스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수료 후 

에는 학위를 수여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의 교육 프로그램의 단점으로는 

학습대상자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설계에서는 학습 대상자를 성인과 청소년, 교육자와 인턴 

십, 전문가 등으로 세분화 시켰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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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청소년으로 양분되어 있고 인턴쉽을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이 일반화 되면서 웹을 통해 정보를 얻는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웹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는 면이 미흡하며 구 

체적인 프로그램의 절차나 활동의 언급이 모호하고 전반적으로 전시품목 

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거나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등 일반적인 활동이 많 

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나.시사점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CD 외부환경과의 연계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의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 내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도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중 일부를 도시 외곽 등의 외부 환경과 연계하 

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 공간과 학습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디자인이 한정된 틀에 

서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산에서 기인한다는 컨벤츠의 특 

이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육적 의도를 효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효 박물 

관도 효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 곳이나 유물이 있는 곳으로 외부 투어를 

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지역과 함께 연계하여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 

이 교육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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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태인먼트 요소를 가미한 이벤트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에서는 특강형식이나 특별 전시 

회와 같이 일반적인 이벤트 외에 ‘garden event’ 라는 이름으로 야간 개장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garden event는 각태일파티 형식으로 진행 

되며, 디자인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울리고 춤을 추면서 얘기를 나누는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전문가와 형식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것 

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전문가를 어 렵 

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학습의 효과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degree 수여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은 전문가 과정 에 한정 되 어 있 

지만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과정 이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년 

간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효 박물관에서 특별 단기 프로그램 형식으로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등의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면 수료증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학습자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뉴욕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가. 박물관개요 

뉴욕에 소재한 자연사 박물관은 1869년에 개관하였고 뉴욕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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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박물관이며 매트로폴리탄 박물관 다음으로 방문객이 많은 곳이다. 공 

룡화석을 비롯하여 동물, 지리, 인물, 생물 관련 전시품목이 약 3,400만 

여 점 정도 전시되어 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은 학교 지원 프로그 

램,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 등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는 전문연구센터도 있어서 관 

련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지원 프로그램은 과 

학과 예술교육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 

램, 그리고 학교를 포함하여 교육요구가 있는 장소로 방문하여 교육 활동 

을 지원하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뒤의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 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하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박물관의 경계 

를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과정을 만날 수 있다. 이와같은 시도는 

박물관이 해당하는 컨텐츠의 전시장소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 다양 

한 분야를 만날 수 있는 문화의 중심지 혹은 복합된 학습의 장으로서 기 

능할수있도록한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은 이벤트적인 성격을 지닌 단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지만, 다른 박물관들에 비해 1년 혹은 2년의 운영 기간을 가지는 

장기 운영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고등학생들의 대 

학 진학을 돕기 위한 심화 프로그램이나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은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습 과정들이 여기에 포 

4) http://www.amnh.org/ 

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방안 탐색 235 



표 1 미국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과학및예슐 

교육을위한 

방과후 

프로그랭 

학교 지원 프로그램 

-개요 

·여 러 가지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eldtrip도 실시 

。연간 40711 정도의 주제를 다루는데 학습 주제는 상어의 생태에서부터 불교 

에 이르기까지 학문간 경계를 넘어 다양합 

-운영예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꺼미의 생태‘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띤‘ 학생들은 신 

청을 통해 참가하게 되고‘ 박물관 내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관람하고 설명을 

듣는 1차적 학습을 실시함 

。1차 학습 후에는 박물관 외부에 위치한 근처의 센트럴 따크 등으로 field trip을 나 

가서 실제로 거띠를 관찰하고 자신의 관찰과 학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실제로 거띠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곤충학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으며 ‘ 

박물관의 실험실에서 여러 기구(현미경 등)를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트성 

。직접 하기 힘든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협력학습을 통해서 동료 학습자들과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학습을 하연서 개인적으로는 만나기 힘든 과학계, 예술계의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기회를준다는특성이 있음 

- 교사 및 기타 기관의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간 운영하 

는 프로그램과 매 여름마다 이벤트성으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됨 

연간운영하는프로그램 

1)과학교사들이 Brooklyn과 Lehman 대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degree를 획득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2) k 12 과학교사들을 위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과학 코스 운영 

-이벤트성으로 운영하는 단기 프로그램 

전문교사 양성을 1)통합 과학 연구소 

위한 프로그램 3일 코스로 운영되며 생물학 지질학‘ 천체학 등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사들이 공동으로 학교 커리쿨링 내용과 과학의 영역 내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합 

이동박물관 

2)세계 문화연구소 

2일 코스로 운영되여, 과학이 인류와 어떻게 연결되며 인간 문화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 알아봄 

3)브륙콜린 대학 대학원 수료교스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여름방학 중 2박 3일 동안 

교실 밖의 박물관, 공원, 그밖에 과학 연구소 동을 체험하며 학습을 진행함 

브룩클린 대학의 교수진이 수업을 운영합 

박물관 내부 전시풍목을 특수 제작된 버스나 운송기관에 싣고 직접 학교 및 기 

타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무료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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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박울관 내부를 처|험하며 관계자 및 내용진문가의 실영을 들을 

아동을 위한 수 있도록 실껴l된 프로그램으로 3∼9세 에동이 주요 학습 대상자임 

과학과 자연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오진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방과 후 

프로그햄 오후에는 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함 

국내의 구청이나 백화접 둥에서 운영하는 문화샌터의 운영방식과 유사합 

-9∼10학년 학생 중, 과학 분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으로 심층적인 내용까지 학습 내용에서 다루게 됨. 

고퉁학생을 -매년 용에 신청플 받아 2년을 단위로 운영됩 
위한 -교육과정은 1st aca이히nic year, 2nd summer. 2nd a잉demic year.로 나뒤어서 운영되는데 

과학 연구 여릉기간에는 주로 대학 순회를 하거나 또는 타 박물관으로 방문하는 field 띠p을 실 
프로그랭 시하며, 학기 중에는 박물관 내부에서 학습 주제에 대해 학습함 

-다른 과정에 비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있고 난이도가 

높은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수 있음 

국립 과학 교육 기술 연구소 

-일종의 학습지원센터의 끼|념으로‘ 박물관 내에 별도 기관으로 운영됨 

-지질학, 생블학, 물리학 등 과학과 관련된 서적‘ 멀티띠디이 자료 등의 방대한 자 

료들을 구비하여 관람객들이 도서관처럼 이용할수있도록하고 있으며, 자체적으 

로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음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정해진 시간에 일반인플 대상으로 박윤관 가이드를 운영하며 wa lking l。ur. fie ld 

프로그랩 l「ip등이 해당됨 

학생들의 방학기간 동안에 이벤트성으로 운영되며, 크게 박물관 내부에서 이루어지 

는 것과 타 박뜰관 및 tll학을 돌아보는 외부 운영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음 

영화제 -박물관 내부에서 운영되는 것은 특정시간에 무료로 운영되는데. 자연사에 관련된 
Margaret 짓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화 및 오페라 동의 문화 컨댄츠를 상영 

Mead film & -외부에샤 이루어지는 것은 신청자에 한혜서 미국의 뉴욕 내 다른 박윌관과 대학플 

vi de。 festival 돌아보면서 미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 

-박물관에서 진시되는 주요 전시울과 관련성이 적은 내용이라도 폭넓은 주제플 다 

루는것이특성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정보 센터 

발견학습공간 -가족단위나 어린이들을 다|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발견학습 공간으로서 관련 자료 
Disc。vey 나 실험 기구 동올 미치하여 직접 기구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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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데, 이러한 장기 과정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준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 

다고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과정이 운영되다 보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분 

류가 뚜렷하게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학습 대상자가 다소 모호한 경우 

가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 

지만, 프로그램 특정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특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 

적할 수 있다 가령 노인을 주요 학습 대상자로 한다면 초빙되는 강사의 

특성과 운영될 주제 , 진행의 방식, 학습 시간 등을 해당 학습대상자들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지만 같은 프로그램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개방된다면 특정 학습 집단의 교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있다 

나. 교육 프로그램 시사점 

가장 우수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뉴욕 자 

연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학문간 경계를 허문 간학문적(間學問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사 박물관은 과학과 관련된 특화 내용 외에도 인류학과 과학, 문화 

와 과학 등 여러 다른 콘댄츠와 연결시켜 학습 과정을 운영한다 이는 효 

박물관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효 박물관은 형식적인 내용 

보다 가치 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사 박물관보다 더 펼요한 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 

격 수양에 좋은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심신의 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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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박물관 내 학습센터의 역할을 하는 ’Disc。very R。。m 모습 

풀 수 있는 요가강좌의 개설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는 학습자에게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 

자연사 박물관은 지역 내 대학 및 기타 연구소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과 박물관 

이 연계하여 교육자 및 실무 종사지-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은 해당 프로그 

램의 학습자들은 물론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대상자인 학생들에 

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효 박물관에서도 이 

와같은 형태의 재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 

할수있을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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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효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1. 효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효 문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창달을 통해서 효 문화 사상이 21세기 지식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효와 관련된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효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지식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효 문화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이전에 효행원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효행원에서 제 

공하고자 하는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진 후에, 교육의 전개 방식과 다른 효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행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효 교육의 기본 방향은 ‘효’ 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인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효 교육의 기본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 

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효’ 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지식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효 교육의 내용에 영향을 주 

며, 후자는 교육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효 교육의 기본 방향은 ‘효’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효’ 의 개 

념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하는 점에 대해서 

는 많은 논란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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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전통적으로 ‘효’ 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 · 자식 간의 관계에 초점 

을 두어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 

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면서 사회적 산물인 문화라고 보기도 한다. 따 

라서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여 ‘효’ 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함의에 대 

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효’의 의미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든지 간에 효 문화사상이 21세기 

지식사회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효 문화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 

식사회로의 변화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효’ 의 개념을 변화된 사회 

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펼요할 것이다 

둘째, 효 박물관 교육의 방향은 지식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의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 교육과 

다르게 지식사회 교육은 교수(Insσuction)보다 학습(Learning)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학습’ 을 강조하는 교육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 

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식의 활용 

에 초점을 맞춘 활동 중심의 교육을 중시한다.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되 

는 사회 발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평생학습을 강조하며, 행위를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 

적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 

인 교육의 변화는 효 교육의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효 박물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효 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이러한 영향 

요인들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효 교육은 효와 관련된 전통적인 문 

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효 문화 창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태도 변화를 이꿀어낼 수 있는 교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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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5) ‘효’ 혹은 새로운 ‘효 문 

화’를 어떤 관점에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효 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 

어, ‘효’ 의 의미를 전통적인 부모 ·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 

라 이데올로기나 문화의 관점에서 넓게 본다면 효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의 범위 가치 및 인성교육의 범주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효’ 의 개념을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올바른 커뮤니케이 

션을 통한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교육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부모 자식 간의 수직적인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인간관계와 관련된 교육내용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효’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따라 효 교육의 목표와 내용 면 

에서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지식사회에서 효 교육은 개념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경험을 통한 인식과 태도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맥 

락에서 효행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효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효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벤트성의 단편적인 지식전달 교육을 지 

양하며, 학습자들이 전통적인 효 문화에 대하여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인 효 문화의 의미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효’ 혹은 특정의 효 문화가 가지는 내재적 의미를 발견할 

5)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효’ 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지식사회에서 ‘효 문 

화’ 의 의미를 어떤 모습으로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므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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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효 개념의 현대적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같은 교 

육이 이루어지려면, 효 교육프로그램은 단편적인 교과 중심 교육이 아니 

라 여러 학문 영역에 걸친 간학문적인(interdisciplinary studies), 주제 중 

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효 박물관 교육이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제 

공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학습자들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 

자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대상자 

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교육요구와 눈 

높이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맞춤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도 있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의 수정 · 보완이 

나 신설, 교체 등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제를 만들며, 교육과정 

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 

하다 

@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효행원의 교육과정은 단지 여러 종류의 교과목들을 늘어놓은 것이 되어 

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학습목표 혹은 과정 목표에 맞게 교과목이 구조 

화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이 일관성 있게 목적지향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은 특정의 주제별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인증‘ 혹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과정이 될 수도 있으며 학습자 특성이나 내용상 

의 난이도 등에 따라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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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체계화된 학습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일정 기간 혹은 

생애 기간 동안 나름대로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학습활동에 임할 수 있도 

록 하여 단순히 스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성심 있는 수요자 

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 달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습자들에게 의미있는 교육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효 박물관의 교육은 재미있어야 하고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 

를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의 문화 코드에 맞는 

다양한 효 문화 관련 교육 컨텐츠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대상 학 

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효 교육 프로그램은 학 

습자들이 학습의 주체로서 효 혹은 효 문화에 관한 인지적인 이해와 체험 

을 통한 정의적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적 (authenti c) 

이고, 실재감(presence)을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설계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동기유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거나, 에듀태인먼트 요소 

를 가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효’ 와 같이 정의적인 

특성이 강한 콘텐츠의 경우, 형식적인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제 자신이 처 

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성’ 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효’ 라는 콘댄츠는 막연한 암묵지의 형성이 아니라 실제 

로 그것을 실천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학습의 실제성이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에 실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텍스트 위주나 교사 

및 도슨트의 일방적인 내용 전달에 의존하는 학습 방법이 아니라 학습자 

들이 실제 체험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학습방법의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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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것이다‘ 

2. 효 교육프로그랩의 개요 

앞 절에서 설정한 효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국내 박물관 및 박 

물관 이용 흰경을 고려하여 효 박물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효 교육 프로 

그램의 기본적인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아래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효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적, 학습대상자, 학습방법, 
학습기간, 학습자 규모, 학습장소, 학습주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있다. 

실제 효 박물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여기서 사 

용한 구분의 준거를 참조하여 여러 준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힌­

형태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효 문화의 이해’ 라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개 

발할 수 있다. ‘관계형성’ 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대상자나 세 

부학습 주제, 교육목표에 맞는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연령대별로 특 

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여기서 제시된 기본틀은 

효박물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일종의 참고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준거틀은 효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화된 형태로 구조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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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효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구분 세부분류 주요내용및특성 

교육 

목적 

학교교육 

지원 

초 중 고등학교의 정규 학교 교육 지원 

초둥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체협학습 활통쓸 지원할 수 있도록 효 문화와 관련 

하여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랩 유형 

• 학교 수업 내용과 연계하여 수엽의 일부로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학교 

내에서 수업 중에 수행하기 어려운 학습활동을 지원하거나 학교 수업의 연장 

선상에샤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실시 

• 학교 수업 내용쓸 보충 또는 심화할 수 있는 망과 후 프로그랩 운영 

밸편학-일반인들의 자기개발이안?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책‘ 음악, 영상, 영화‘ 둥 다양한 매체로 된 각종 효 문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여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풀리적 교육 공간 

학습센터 l -학습센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 관련 정보 및 자료들읍 이용하여 인 
물 탐구‘ 문화탐구 둥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과제 해결쓸 수행하는 탑구 학 

습환동 경진대회 웅의 기회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 

-학령기 이전의 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해당 연령총의 학습대상자들에게 의미있는 효 관련 학습주제 및 내용을 가지고 

영유아 | 구연동화 하기‘ 만들기 활동 등 수행 

-학습자 연령층의 인지적 ‘ 신체적 발달 단계릎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랭의 구성을 

세분화하며, 학습자 눈높이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이용하여 학습활동이 재미있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초둥학교 학생들을 학년 단위 혹은 인지적 발달 단계로 구분하여 학습준비도에 

학 I 연 | | 맞는 적절한 효 관련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이나 학습주제 
습 | 령 I 아동 I 난이도를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 
대 | | ! 학습주제나 학습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체험형‘ 과제형‘ 문제해결형, 토론형 
상 풍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프로그랩 구성 

학습결과에 대한 발표나 결과 공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 

-진로 선택이나 성장 과정에서 직면히는 문제정 둥을 통료 학습자들과 공유하고 다양 

한 방식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 기회블 제공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 -지식사회에서 요구하는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성인 

프로그램 제공 

-연령이나 인지적 발달 단계‘ 학습자 성향‘ 관심사 동에 따라 학습자 요구에 맞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대학생‘ 회사원‘ 주부‘ 노인 등 집단별 특성과 교육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헤당 

연령대에 맞는 효 관련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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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분류 주요 내용 및 특성 

| | 가촉 

-가족단위의 여가환통 지원이나 가족 연대감 및 가족문화 형성, 가족 내의 

문제해결올 도울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창여할 수 있는 체험적 프로그램으로 구성 

-장애인 노약자‘ 소년 소녀 가장이나 산간 도서 벽지의 주민들을 위해 특 
학1 | 문화소외계충 화된 효 문화 관련 교육 기회갚 제공하는 프로그랩 
슐 집단 

대 , 륙성 
-문화 소외계충올 위한 ·이동식 박물관 빛 관련 교육 프로그랩의 운영 도 

고려해볼핀요가있음 

상 | | 인턴십 -대학생들의 인턴십 활동올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사 재교육 |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교사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멸요한 학습 내용들 

r l 로구성된프로그챔 
전문교사, | -효 문화 혹은 효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 잊 교사륜 양성할 수 있도록 목화 
전문가 양성 | 왼 교육내용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교수자의 강의를 중심으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올 전개하는 프로그램 

강의형 | -지식의 전달이 중요한 교육 복표이거나 일제식 강의형 수엽에 적합한 학습 
주제라고 판단된 정우 사용됨 

-효 교육 프모그댐의 운영 주도권은 교수자에세 있음 

-효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프로젝트) 수행플 홍해서 학습자 

과제수행행 ! 들의 업무 수행 능력 문제해결력 중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학슐방법 | | -학습결과인 과제 수행 산출란에 대한 발표 및 경험 공유의 기회 제공 

-학습자 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참여 활동 정험 관람 둥을 봉해 자연스럽게 

체험행 I 학습목표 달성에 이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매체활용행 

단기 

-환동 중심적 프로그램으로 구싱 

-영화나 음악. 컴퓨터 둥의 매체룹 이용하여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프로그랩 

거의 대부분의 학습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며 ‘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교육용 적 

정히환용할수도있음 

-1∼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벤트적인 학습활동에서부터 주 혹은 월 단위의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학습 프로그랩 

l회성인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학습기간 1 | 있음 

장기 

-최소한 6개월에서 1∼2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이 

루어지는학습프로그램 

-자격중이나 학위 획득과 같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장기척인 학습 비전에 

따라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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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분류 주요내용및특성 

-1∼2인의 개인별 관람자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랩 

-개인별로 도슨트와 같은 안내자블 활용하거나 오디오 기기와 같은 매체릅 이 

개인 ! 용하여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코너별 학습을 유도하는 형태로 
구성될수있음 

-개인별 기기 조작 동의 직접 치l험올 통한 학습에 적절합 

학융자 I J -s인 이상의 소규모 단위로 구성된 관람자들올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규모 | 그룹 -토론형이나 참여형 시연 매체 둥의 기기를 이용한 학습환동 퉁 소규모 집단 

활동에 적함한 형태로 프로그랩 구성 

-10인 이상으로 구생된 관람자틀올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랩 

단체 I -사전 예약올 봉해서 단체로 박물관 안내 프로그랩을 이용하거나 강의행 시 

전시장 

(on-site) 

화 | 내부 
습 

장 ! 다희상 
.」‘

외부 「파 
장소 

효문화의 이해 

학 ·-
습 

주 l 가치 인생교육 
제 

판계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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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발표회 동의 환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시풍이 진열되어 있는 박물관 내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on-s”e 학습활동 

으로구성된프로그램 

-박물관 안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슨트와 같은 전문인력의 설영을 들으 

면서 진시관람 

-캠뮤터, 영상둥의 매체를 이용하거나 관람자의 직접 조작을 흉해서 이루어지 

는 체험활동, E너 학습둥의 형태로 구성 

-교육 목적으로 확보된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강의, 강연, 소집단 토론학습 둥의 학습형태로 구성 

-지역사회를 비롯해서 박물관 외부의 물리적 자원을 학습장소로 사용하여 진 

행되는프로그햄 

-박물관의 전시 ,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혹은 독립적으로 Field Trip을 

실시하거나 영화제, 음악제 둥과 같이 외부장소를 이용하여 교육 활동이 

진행되도록구성 

효 문화의 깨념과 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들로 구성되 

어 있음 

-효 문화의 전흥과 전통적인 효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의 현대적 의미 

와미래의 발전 방향조망 

-지식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도용이 되는 가치 빛 인 

성 관련 교육내용으로 구성 

-단순한 지식전달 방식의 강의형 교육보다 상황 중심적인 학습환경 속에서 학 

습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체험식 학습올 할 수 있도록 지원 

-부모, 자식간의 혈연 중심관계 형성에 그치지 않고 수명적인 인간관계 형성 

에 도웅이 되는 교육내용들로 구성 



v. 결론 

지금까지 효 박물관의 교육 콘벤츠인 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에 

대하여 탐색하여 보았다. 효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박물관의 기본적인 

역할인 지식의 보존과 제공 연구 기능과의 긴밀한 연계 선상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효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에서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같은 교육 방 

향에 부합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디. 이를 위 

해서 우선 국내외의 선도적인 박물관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효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추 

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 빅물관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의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실제 효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 기관들의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 효행원이 지식사회의 선도적인 

박물관으로서 잠재적인 교육 대상자들에게 좀 더 의미있고, 인상적인 교 

육 경힘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선진 박물관들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사례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의 구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 콘탠츠의 개발 및 관리 전략 박물관 인력 조직의 수급 및 전문화 전 

략등에 관한좀 더 심도 갚은조사 ·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박물관의 물리적인 환경 구성이나 효행원의 교육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이 심도김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향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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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효박물관이 좀 더 우수한 학습 ·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건립의 초기단계에서부 

터 물리적인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 개발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선진 사례조사 결과의 심층적인 분석과 효행원의 여건 및 교육 요 

구 분석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 방향 및 설계 전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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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문호f와 
본텐츠 

본 책에서는 제1부에서 효의 존재롱적 본질 

을 밝힌 뒤 , 제2부에서 구체적으로 효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작품들을 분석해 보거 

나 혹은 콘탠츠 기획을 제시해 보았다. 효문화 

를 콘탠츠로 하여 문화산업으로까지 활용할 

경우, 세 가지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문화산업에 있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획의 중요성이다 흔히 문화 산업이라 

고 할 때 완성품으로서의 결과물만을 의식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과물이 산출되는 과 

정에서 가장 첫 단계는 기획이다 이 기획의 단 

계도문화산업엄올 인정해야 한다. 

다음은 문화콘텐츠도 지향과 방향성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문콘텐츠라는 용어도 

사용했지만, 콘벤츠의 지향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효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효의 존재론 

적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콘텐츠, 교양콘벤츠도 문화산 

업의 중요한 분야임을 역시 인정할 펼요가 있 

다. 그렇다면 효문화 콘탠츠도 대단히 중요한 

문화콘텐츠산업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다 



효문화의 정럽은 효의 존재론적 1t~1 위에셔 전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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